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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트렌드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주요 관심 키워
드 및 대두되는 정보를 제시하여 향후 인공지능과 스포츠 분야의 융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최초 자료 수집 후 최종적으로 국내 142개, 국외 1,139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python의 
NLTK 라이브러리와 re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빈도 순위대로 정리하고 워드클라우
드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결과 국내 연구는 전통 스포츠와 AI 융합 및 산업적 응용에 집중하는 반면, 국외 연구는 스포츠 
재활과 건강 관리를 위한 첨단 AI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는 산업 혁신을, 국외는 의료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결론 향후에는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연구와 실질적인 응용 사례 개발을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텍스트마이닝, 스포츠, 인공지능, 연구 동향, 데이터 시각화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applicable to the sports 
field, highlighting key interest keywords and emerging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provide useful guidelines for establishing future directions for the convergence of 
AI and the sports industry. METHOD After the initial data collection, a total of 142 domestic studies and 1,139 
international stud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Morph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ython's NLTK and 
re libraries, and the extracted keywords were ranked by frequency. Additionally, a word cloud was used to 
visualize the results. RESULT Domestic research primarily focuses on the convergence of traditional sports with 
AI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In contrast, international research emphasizes the use of advanced AI for 
sports rehabilitation and health management. While domestic studies aim at industrial innovation, international 
studies prioritize solving medical problems. CONCLUSION Moving forward, it is necessary to expand AI 
utilization in sports through collaborative researchbased on these differences and by developing practical 
application cases. This approach will further enhance the potential of AI in the sports industry.

KEYWORD Text-mining, Sports,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trends, Data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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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기계가 스스로 학
습하고 진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양재오, 이준석, 2022). 2014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AI는 용
어가 등장한 지 70년 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부상했으며, 세계 주요 대기업들은 이
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AI 시장에 본
격적으로 진입한 구글은 2014년 영국의 AI 기업 '딥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를 4억 달러(한화 약 4,800억 원)에 인수하며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스
포츠 참여는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AI 기술의 통합을 통
해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스포츠 현장과 훈련에서 인공지능(AI)의 통합은 개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훈련 전략을 최적
화하며, 운동선수와 코치에게 맞춤형 통찰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Bodemer, 2023). AI는 훈련 전략뿐만 아니라 동작 분석, 심판 판정 지원, 스포츠 코칭, 마케팅, 
기사 작성, 방송 등 스포츠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NBA(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는 Amazon Web Services(AWS)와 협력하여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Amazon Web Services, 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 FC는 Opta Sports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상
대 팀의 전술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Wang et al., 2024). 또한, 메이저리그(MLB)는 AI 기반 
Statcast 시스템을 도입하여 타자의 배트 스피드, 타구 속도, 발사각 등을 분석하고 최적의 타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Major League Baseball, 2023). 경기 판정의 공정성 강화 역시 AI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Hawk-Eye(호크아이) 시스템은 테니스 및 축구 경
기에서 인/아웃 판정과 골라인 판독을 지원하는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기존의 심판 판정
보다 높은 정확성을 제공한다(Hawk-Eye Innovations, 2022).

스포츠와 AI의 융합에 관한 연구 중, 스포츠 인공지능 승부 예측 관련 연구는 데이터 사이
언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정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토토 
인식 연구(이재문, 이용건, 2021), 참여 스포츠 담론 분석(오승욱, 한진욱, 김민수, 2020), 수상레
저스포츠관광 인식 연구(오상훈, 한준희, 김민, 2019),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수요 분석(김민수, 
오승욱, 임정원, 한진욱, 2017) 등이 있다. 또한, 시기적 구분은 없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흐름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는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사업 트렌드 분석(이우석, 전성호, 2019), 스
포츠 정책 변화 추이 분석(김미숙, 전상완, 2019)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빅데이터의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 등의 과정을 활용하여 탐구하려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스포츠와 AI의 융합은 스포츠 시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2022년 22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29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스포츠산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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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Allied Market Research, 2024). 특히, 인공지능은 스스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며(Kim, 2022), 최근 2023년과 2024
년 동안 그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 스포츠산업에서 AI는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반 디지
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선수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원격으로 훈련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VR/AR 기술과 AI를 결합하여 선수들에게 실시간 경
기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다 몰입감 있는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VR을 활용한 가상훈련 시스템은 선수들이 AI 기반 가상 상대와 맞대결을 펼치며 경기
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AR 기반 스마트 글래스는 경기 중 선수들에게 실시
간 전술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Cossich, Carlgren, Holash, & Katz, 2023).

스탠퍼드 대학의 2024년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AI 산업은 첨단 연구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들이 51개의 주목할 만한 기계 학습 모델을 제작하였다. 한
국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은 2023년 전년 
대비 17.2% 성장하여 2조 6,1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4.9%를 
기록하여 2027년에는 약 4조 4,63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AI 기술
의 발전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확대에 기인하며, 특히 생성형 AI의 도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DC의 2024년 AI 보고서는 생성형 AI가 모든 산업에서 비즈니스 성과를 주
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와 스포츠 분야
의 융합 연구 또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I와 스포츠의 융합은 첨단 기술 발전과 스포츠산업 성장이라는 두 축에서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래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Allied Market Research, 2024). 그
러나 기존 연구들은 개별 사례나 특정 기술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
로 정리하여 산업적·학문적 통찰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을 활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환경에서 인공지능 적용 사례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 초록에서 추출된 텍스트를 출현 빈도 순으로 정리하여 주요 키워드
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키워드를 연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스포츠 현장에서 다뤄온 
주제의 흐름과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와 시대적 흐름을 제시하고, 주요 관심 키워드 및 대두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AI와 스포츠 분야의 융합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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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수집

본 연구는 스포츠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크롤링(Crawling)하였다. 크롤링이란 웹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웹 페
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링크들을 통하여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김
태균, 2023). 이를 위해 국내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에서, 국외 연구는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의 PubMed에서 2024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스포츠 AI’, ‘스포츠 인공지능’, ‘sports artificial intelligence’로 설정하였
다.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는 오픈소스 프로그램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였
으며, 크롤링을 위해 Selenium, Requests, BeautifulSoup(bs4) 등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최초 자료 수집 후 수작업을 통하여 1차적으로 중복된 연구를 제외 하였으며, 초록이 누락
된 연구와 ‘스포츠 AI’, ‘스포츠 인공지능’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를 2차적으로 제외하였
다. 주제와의 관련성 판단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초록을 검토한 후 일치율(Cohen’s 
Kappa)을 통해 최종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국내 142개, 국외 1,139개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외 각각의 논문 초록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전처리하는 과정인 형태
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Python의 NLTK 라이브러리와 r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실시하였다. 분석 후에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단어를 
순서대로 상위 100개로 정리하였다. 이후에는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를 이용하여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3. 데이터�전처리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 데이터 전처리는 Python의 자연어 처리(NLP) 라이브
러리를 활용하여 자동화하였으며, 텍스트 데이터를 정제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분석
이 가능하도록 변환함으로써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 하였다(이용국, 박재현, 2017).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여 대소문자 구
분으로 인한 분석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예를 들어, 'Sports'와 'sports'는 동일한 단어로 간주되
도록 처리하여 단어 빈도 분석과 같은 작업에서 중복 처리를 방지하였다(오상은, 박재현, 최창
환, 2020). 이어서 텍스트 데이터에 포함된 숫자와 특수문자는 연구 초록 분석과 직접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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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더욱 간결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였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분석 목적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단어들은 불
용어(Stopwords)로 정의하여 제거하였다. 기본적인 불용어 제거에는 NLTK에서 제공하는 영
어 불용어 목록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검색에 사용된 'sports', 'ai', '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연구와 관련된 용어를 제거하였다(이지용, 임효성, 2023). 또한, 'study', 'method', 'result'와 같
이 초록에서 자주 반복되지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first', 'second', 'third'와 같은 
순서를 나타내는 용어도 제거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고 핵심 단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금효진, 김선태, 2024). 이어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동일한 의미를 가
지는 단어의 다양한 형태를 통일하기 위해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을 적용하였다. NLTK
의 WordNetLemmatizer를 활용하여 'running', 'ran', 'runs'와 같은 단어를 'run'으로 변환하였으
며, 이를 통해 단어 형태의 다양성을 줄이고 텍스트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분석 효율
성을 높였다.

전처리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N-그램(N-grams) 분석, 동시 등장 분석 및 합성어 처리
를 수행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켰다. N-그램 분석은 연속된 N개의 단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조합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본 연구에
서는 Bi-gram(2-그램)과 Tri-gram(3-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과 같은 자주 함께 등장하는 두 단어 또는 세 단어의 조합을 추출하였다(정진이, 
2020). 또한, 동시 등장 분석(Co-occurrence Analysis)을 통해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철자가 다르거나 약어로 표현된 단어들을 유사어로 통합하였다. 동시 등장 분석은 코사인 유
사도(Cosine Similarity)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텍스트 데이터를 CountVectorizer로 벡터화하
여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최형준, 권민혁, 2024). 코사인 유사도는 0.5에서 1 사이의 값
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0.7 이상의 값을 가
진 단어쌍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준 값은 기존 연구(김민재, 이상진, 2014)에서 
제안된 유사도 임계값을 참고하여 설정되었으며, 각 임계값에 따른 분석 결과의 변화를 테스
트한 결과, 0.7이 가장 적절한다고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ml'과 'machine learning'은 높은 유사
도를 보여 'machine_learning'으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합성어 변환 과정에서 활
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초록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합성어를 단일 토큰으로 변환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합성어를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각 
초록 데이터에 적용하여 탐색된 합성어를 _로 연결된 단일 토큰으로 병합하였다. 예를 들어, 
'artificial intelligence'는 'artificial_intelligence'로, 'deep learning'은 'deep_learning'으로 변환하였으
며, 이러한 처리는 동일한 주제에 해당하는 단어 조합이 분리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문제를 방
지하고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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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텍스트 전처리, N-그램 분석, 동시 등장 분석 및 합성어 처리는 텍스트 데이터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수집된 초록 데이터의 내용 일관
성과 키워드 빈도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초록 데이터 기반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고려하여 모든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에서 수집하였으며,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Ⅲ. 연구결과

  1. 국내�스포츠�현장�인공지능�활용�연구�동향

국내 연구에서는 'technology', 'zoom', 'game', 'system', 'development'와 같은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치하며, 스포츠 현장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
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layer', 'performance', 'training', 'exercise' 등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과 훈련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education', 'physical_education', 'taekwondo'
와 같은 키워드는 국내 연구가 전통 스포츠와 교육적 맥락에서 AI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탐구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algorithm', 'program', 'system' 등 기술적 요소와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보이며, AI 기반의 시스템 개발과 훈련 도구 설계가 주요 연구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스포츠 AI 연구가 기술적 진보와 훈련 최적화, 그리고 전통 스포
츠와의 융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
한 연구 동향을 나타낸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국내 스포츠 현장 인공지능 활용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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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외�스포츠�현장�인공지능�활용�연구�동향

국외 연구에서는 'training', 'exercise', 'group', 'performance', 'system' 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에 위
치하며, 이는 스포츠 AI 연구가 훈련 과정과 성과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neural', 'network', 'model', 'algorithm' 등의 단어는 국외 연구가 딥러닝 및 신경망 모델과 같은 
최신 AI 기술을 스포츠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injury', 'health', 
'risk', 'rehabilitation' 등의 키워드는 국외 연구가 선수의 건강 관리, 부상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의료 및 안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데 관심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sensor', 'motion', 'detection', 'image' 등의 키워드는 동작 분석 및 이미지 기반 기술 개발이 국외 
스포츠 AI 연구의 중요한 흐름임을 보여준다. 특히 'accuracy', 'evaluation', 'classification'과 같은 
키워드는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모델 평가에 대한 국외 연구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이러
한 기술적 접근은 스포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정량화하여, 선수와 팀의 성과를 개
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외 스포츠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동향
을 나타낸 워드클라우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외 스포츠 현장 인공지능 활용 연구 동향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는 AI 기술을 스포츠에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
이를 보인다. 국내 연구는 스포츠 교육 및 전통 스포츠와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며, AI를 활용한 스포츠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반면, 국외 연구는 딥러닝과 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스포츠 데이터 분석 및 선수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두며, AI 기반 부상 예방, 재활 프로그램,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는 스포츠산업 및 교육적 접근이 강
점이지만, 의료 및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반대로 국외 연구는 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부상 예방 및 경기력 최적화에 집중하지만, 스포츠 교육과 전통 스포츠 융합 연
구는 미흡한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 스포츠 현장 인공지능 활용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한 내용
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논문의 초록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 50개를 순서대로 추출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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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국내 연구 국외 연구

연구 목적 스포츠 교육 및 전통 스포츠와 AI 융합 딥러닝·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스포츠 데이터 분석

주요 키워드 'education', 'physical_education', 'taekwondo', 'coaching' 'neural', 'network', 'injury', 'rehabilitation', 'motion detection'

적용 사례
AI 기반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태권도 훈련 

시스템

AI 기반 부상 예방 시스템, 스마트 웨어러블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강점 스포츠 교육 및 정책적 응용 연구 풍부 선수 건강 관리 및 부상 예방 연구 활발

한계점 의료·안전성 관련 연구 부족 스포츠 교육 및 전통 스포츠 융합 연구 부족

표 1. 국내외 스포츠 현장 인공지능 활용 연구 동향 비교 분석

순위
국내 연구 국외 연구

순위
국내 연구 국외 연구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technology 243 training 1379 26 program 45 muscle 354
2 zoom 123 exercise 1270 27 service 44 recognition 345
3 game 122 group 958 28 taekwondo 42 technology 344
4 system 94 performance 788 29 effect 41 rate 343
5 development 93 system 679 30 understood 40 application 342
6 revolution 84 neural 652 31 convergence 40 prediction 341
7 player 81 athlete 623 32 competition 40 proposed 340
8 field 78 injury 583 33 problem 39 change 338
9 industrial 76 accuracy 530 34 professional 39 approach 324
10 application 75 patient 526 35 type 38 deep 321
11 transforms 75 effect 523 36 toe 38 motion 321
12 education 72 time 496 37 prolonged 37 sensor 316
13 industry 69 level 488 38 level 37 risk 315
14 victim 67 physical 460 39 schoolbased 36 body 313
15 performance 66 model 456 40 valid 36 development 311
16 content 62 network 453 41 worldclass 36 image 296
17 training 62 activity 451 42 exercise 36 movement 294
18 future 59 human 437 43 change 36 clinical 290
19 physical_education 58 health 412 44 visual 36 video 288
20 human 57 feature 404 45 surrounding 35 improve 281
21 student 56 control 385 46 athlete 35 information 267
22 information 53 compared 377 47 class 33 technique 265
23 usefulness 48 different 370 48 ssireum 33 student 265
24 virtuous 46 method 360 49 korean 33 gait 261
25 tax 45 test 359 50 issue 32 outcome 261

표 2. 국내외 스포츠 현장 인공지능 활용 연구 분야 논문 초록 상위 50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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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및�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AI 연구의 키워드와 연구 흐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스포츠와 AI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조망하였다. 특히, 국내외 연구 모두 AI 기술
이 스포츠 훈련 최적화와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AI 기술이 스포츠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과 실시간 피드백 제공을 통해 기존 스포츠 훈련 
및 경기 전략 접근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을 재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태권도 동작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구민관, 윤장한, 최진우(2022)는 AI 기
반 태권도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탐구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태권도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 스포츠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교육적 가치와 산업적 
확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신경망 모델을 
활용하여 축구 선수의 부상 위험을 예측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서는 AI 기반 스포츠 부상 
예방 및 재활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포트 벡터 머신(SVM), 랜덤 포레스트, 순환 신경망(RNN),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GBM)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예측하고 재
활 계획을 최적화하고 있다(Zou, 2025). 또한, AI 기반 개인 맞춤형 스포츠 부상 재활 평가 시
스템 연구에서는 운동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기술이 
제안되었다(Zhan, 2024). 이러한 연구들은 AI 기술이 스포츠 분야에서 부상 예방과 건강 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연구 모두 스포츠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
을 보였다. 분석 결과, ‘training’, ‘exercise’, ‘performance’, ‘system’ 등의 키워드가 빈번히 등장하
는 것은 AI 기술이 스포츠 훈련 전략을 최적화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김필수, 이상현과 우성
빈(2023)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KLPGA 선수들의 경기력을 예측하였으며, AI 기반 
분석이 기존 훈련 방식보다 전략 수립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김성일(2019)은 LPGA 선수들
의 경기력을 AI 및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또한, AI 기반 경기 분석 및 예측 도구가 스포츠 경기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필수, 이상현, 2023).

국내외 연구 모두 'algorithm', 'model', 'system' 등의 기술적 용어가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는 
AI 기반 기술 개발 및 응용 도구 제작이 스포츠 과학과 산업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
고 있음을 시사한다. 'algorithm'은 AI를 활용한 경기력 분석 및 예측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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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선수의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model'
은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반 경기력 분석, 부상 예측 및 경기 전략 최적화를 위한 핵심 개념이
며, 최근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한 예측 모델이 실제 경기 분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김필수, 2023). 또한, 'system'은 AI를 적용한 경기 분석 시스템, 
선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맞춤형 훈련 시스템 개발을 의미하며, 이는 스포츠산업 전반에서 
AI 기술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내외 연구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는 적용 분야와 연구 목적 및 방향성에서 몇 가지 두
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적용 분야의 차이에서 국내 연구는 스포츠 교육과 전통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education’, ‘physical_education’, ‘taekwondo’와 같은 키워드가 상위에 위치
하며, AI 기술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전통 스포츠 훈련에 통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는 전통 스포츠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시도와 연관될 수 있다. 반면, 국외 연구는 부상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멀티모달 신체 동작 표현을 활용한 재활 훈련 응용에 관한 
리뷰에 따르면 스포츠 재활 프로그램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AI의 실질적이고 의료적
인 활용 가능성이 탐구되고 있다(Xing et al., 2020).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에서 국내 연구는 AI 기술을 산업적 응용 가능성 및 전통 스포츠와의 
융합에 중점을 둔 반면, 국외 연구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 및 의료적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문
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에서는 스포츠산업에서의 AI 기술 적용 가능
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스포츠와 AI 융합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최
명경, 정윤지, 이준성, 2024). 이는 AI 기술을 스포츠산업의 혁신 도구로 활용하고, 정책적 및 
산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반영한다. 반면, 국외 연구는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건강 관리와 훈련 효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개선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스마트 웨어러블 피트니스 장비를 활용한 연구는, AI 기술이 개
인 맞춤형 피드백과 건강 관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Cao, 2022). 이는 국외 
연구가 스포츠 AI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건강 관리와 성과 개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또한 스포츠산업에서 AI 기술의 활용이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정책적, 학문
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
터 기반의 의사결정,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 선수 건강 모니터링 등의 응용 가능성은 스
포츠 AI 연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한다.

스포츠 AI 연구가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용 가능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연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적 연구와 국제 협력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는 부
상 예방 및 재활과 같은 국외 연구의 고급 AI 기술 적용 사례를 참고하고, 국외 연구는 국내 
전통 스포츠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통합하여 연구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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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와 국제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내 연구는 국외 연구의 최신 AI 기술(예: 
딥러닝 기반 부상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전통 스포츠와의 융합 연구를 확장할 수 있으며, 국
외 연구는 태권도와 같은 전통 스포츠를 연구에 포함해 글로벌 스포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AI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국내외 연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스포츠 
AI 연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둘째, 실질적 적용 사례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AI 기술이 스포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태권도와 같은 전통 스
포츠의 훈련 효과 검증, 국외에서는 장기적인 부상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 분석이 중요하다. 셋
째, 산업적 기술 개발과 응용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AI 기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경기력 
분석 도구, 부상 예측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포츠산업 내 AI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수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서비스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기준 및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서 윤리적 문제와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
다. 이는 스포츠 AI 기술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 선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화 기술 개발과 데이터 사용 주체 간의 책임
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AI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 해석 가능성 연구를 확대해야 하며, 이는 AI가 생성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각국의 데이터 규제와 법적 기준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
포츠 AI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러한 노력들을 통해 스포츠 AI 기술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AI 
기술이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AI 연구의 키워드와 연구 흐름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스포츠 AI 연구의 현재 상태와 국내외 연구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는 전통 스포츠 및 교육적 맥락에서의 AI 응용과 산업적 가치 창출에 초
점을 맞추는 반면, 국외 연구는 부상 예방, 재활, 건강 관리와 같은 의료적 활용 및 첨단 AI 기
술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국의 스포츠 문화와 연구 환
경, 기술 발전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며, 국내외 연구가 공유하는 공통된 흐름과 각 지역
의 특화된 연구 방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스포츠 AI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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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연구는 논문 초록에 국한된 데이터로 인해 연구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
를 가진다. 초록 중심의 텍스트 분석은 키워드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논문의 본
문 내용, 연구 방법론, 구체적인 사례 분석까지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범위의 확대
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논문 본문과 관련 보고서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포괄성을 
높이고, 감성 분석, 주제 모델링,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심층
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AI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기술의 응용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 확대와 데이터 공유를 통해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AI 기술의 실질적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 연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윤리적 문제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은 스포츠 AI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 AI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스포츠 현
장에서 AI 기술이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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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프로축구구단의 고객 관계관리로 형성될 수 있는 요인들을 구성하여 각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
고 회원, 팬에게 형성된 관계를 측정하여 신규 회원, 팬을 확보 및 기존 회원, 팬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중국 북경, 상해, 광주를 연고지로 온라인 서베이를 이용하여 측정도구
에 의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프로축구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자산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고객 관계관리가 소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자산 요인 중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행동의 구매의도, 관람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 결과적으로 프로축구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회원, 팬의 확보를 위해 브랜드 자산 
및 소비행동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어 프로축구, 축구구단, 고객 관계관리, 브랜드 자산, 소비행동

ABSTRACT

PURPOSE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 by constructing factors that can be for
med by the management of customer relationships of professional soccer teams, and measures th
e relationship formed by members and fans to present basic data for securing new members and 
fans and maintaining existing members and fans METHOD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
ables by the measurement tool was statistically verified by using a questionnaire based in Beijing, 
Shanghai, and Gwangju, China. RESULT First,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of professional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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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스포츠 경기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였지만, 동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의 부족, 소규모, 소비력 저하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陈莹, 
2020). 따라서 프로축구구단의 경쟁우위와 핵심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고객이라는 인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들이 활발하게 모
색되고 있다(장원용, 최경호, 2018). 이러한 전략 중 구단의 경영방식을 고객 중심으로 정리 
통합하고 관련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구단의 경
영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객 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가 새로
운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다(은효진, 2015). 고객 관계관리란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중
요하게 여기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를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전환
하는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Berry, 2002).
  프로스포츠구단은 고객 관계관리를 통해 고객 정보의 통합화와 효율적인 고객 관리 및 과학
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관중 확보를 할 수 있다(정영열, 강현민, 2012). 또한 마케팅 비용 절감, 관중 수 증가와 
전반적인 수익 상승, 프로스포츠 시장의 객관적 분석, 일대일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감동 전
달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단은 구단 재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정영남, 2003). 고객 관
계관리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른 이후에 등장한 개념으로써 아직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고객 관계관리라는 개념이 간단하게 정의되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김진국, 2011). 고객 관계관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정보기술 관점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기업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그 의미가 확대되고 관련 시
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양필수, 2004).
  고객 관계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여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김소은, 
2007). 프로스포츠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는 프로스포츠 시장의 객관적인 분석과 고객 정보에 
대한 통합화 및 효율적인 고객 관리와 더불어 체계적인 마케팅 전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많은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안정적인 관중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한진
욱 등, 2018). 이는 마케팅 비용 절감, 관중 수 증대와 수익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구단 재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정영남, 2003).
  이러한 구단의 재정 건전성 향상은 최근 들어 기업화 경영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급변하
는 시장 환경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브랜드 자산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
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Berry, 2002). 오늘날 브랜드에 대한 개념은 그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정의되고, 브랜드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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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이해된다(Baldauf et al., 2003).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친밀함을 형성하는 동시에 제품의 
제공자를 식별시키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Crimmins, 1992) 따라서 세계적인 축구 구단들의 경영에서 브랜드 
중심의 경쟁력이 가치 창출의 유력한 도구로 부상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대근, 2020). 해외
에서는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밀라노, 독일의 바
이에른 뮌헨 등 명문 클럽들이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여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장
을 선점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팀이 속한 상위 리그인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
리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브랜드를 중시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브랜드 관리가 
구단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胡旭东, 2018).
  이와 관련하여 Simon과 Sullivan(1993)은 브랜드 자산을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측정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측정으로 분류하며 재무적 접근은 기업의 목적인 이윤추구에 초점을 맞춰 브랜드 
명칭을 절대적 경제 가치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Swait, Erdem, Louviere, ＆ Dubelaar, 1993). 이
러한 관점은 브랜드를 수치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역량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본래의 것을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김진국, 2011). 반면, 소
비자적 관점에서의 측정은 서비스 대상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식을 통해 브랜드 자
산 가치가 판단된다. 소비자의 인식을 중요시하여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은 소
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브랜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김진국, 2011; 신승
남, 2005).
  브랜드 자산을 통해 각인된 이미지와 제공되는 서비스는 스포츠 소비행동으로 표출되는데, 
과학의 발전과 미디어의 다양화로 소비 형태의 표출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김인준, 
2012). 스포츠 소비는 사회화의 과정으로 개인이 사회적, 환경적 및 심리적 특성에 따라 특수
한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스포츠 소비행동은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시
청, 라디오 청취와 인터넷 이용, 신문 및 잡지 구독 그리고 타인의 대화를 통하여 스포츠를 접
하고 경험하는 행위를 말하고 스포츠 소비자들은 각 개인의 소비유형에 따라 가치와 태도 및 
행동들이 다르게 나타났다(김가나, 최세희, 김차용, 2020). 
  고객 관계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고객 관계관리의 성공적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단순히 제시하거나 탐색적 연구를 통해 성공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Croteau, & 
Peter, 2003; Eichorn, 2004)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요인 중에서도  
Chung(2015)은 스포츠 소비행동이 다양한 스포츠 소비행동에 관련된 문헌에서 고전적인 주제
이면서도 스포츠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특히 실질적인 분석을 통한 고객 관계관리의 재무적 성과측정 평가에 대한 연구(문정
만, 2004; 정현주 등, 2002)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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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은 이용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개별적 및 세분화시켜 맞춤화를 이루도록 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브랜드 충성
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Sentürk, 2012). 고객관계관리는 특정 사업 분야에만 필
요한 것이 아니며 고객의 구매행위가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상용고객의 확보가 사업 성패
를 결정하는 업종일수록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김태희 등, 2004),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
과 구매 등의 비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존 고객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
계 특성상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단은 CRM 활동을 통해 제품 판매의 증가, 이미지 개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Ross, 
Patterson, & Stutts, 1992; Strahilevitz & Myers, 1998). 구본수, 신진호, 김차용(2013)은 스크린 골
프의 브랜드 자산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스크린골프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별적인 브랜드 전략이 소비행동 활성화의 원
천이 된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김인숙, 이상명(2019)은 골프용품의 브랜드 자산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골프용품의 고
객 기반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고객이 
골프용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고객은 해당 브랜드
를 지속적으로 구매한다고 하였다. 또한 Wood(2000) '마케팅믹스 →브랜드 이미지→브랜드 충
성도→경쟁적 우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증가시키기는 
경쟁적 우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최근 프로 축구 구단의 동향은 신규 고객과 팬을 모집 관리에서 벗어나 기존 고객과 회원들
을 유지 및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프로 축구 구단이 고객의 신규 수요 창
출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의 소비행동 분석에 많은 전략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 축구 구단이 직면한 고객 관계관리
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고객의 소비행동은 프로 축구 구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에 따른 방문 의도와 재구매 의도는 향후 고객과 사용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프로 축구 구단은 서비스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을 높임으로써 재방문 
의도와 타인에 대한 추천 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브
랜드 자산과 소비행동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
가 브랜드 자산에 영향 있는지를 검증하자고 한다. 셋째,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소비행동에 영향 있는지를 검증하자고 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자산이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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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축구 구단을 응원하는 팬 또는 회원을 연구 대상으로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CRM) 활동이 브랜드 자산 및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
고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서베이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중국 프로 축구 구단의 팬이나 회원을 대상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이중 응답 내용이 누락되고 불성실한 설문지 18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332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분 사례수(N) 백분율(%)

성별
남성 256 77.1
여성 76 22.9

연령

20대 이하 97 29.2
21~30대 161 48.5
31~40대 40 12.0
41~50대 25 7.5
51대 이상 9 2.7

학력

고졸 76 22.9
학부 164 49.4

대학원 석사 68 20.5
대학원 박사 24 7.2

직업

전문직 36 10.8
관리직 24 7.2
사무직 11 3.3
자영직 16 4.8
대학생 176 53.0
공무원 22 6.6
기타 47 14.2

월수입

2,000원 이하(위안) 137 41.3
2,001~4,000원(위안) 41 12.3
4,001~6,000원(위안) 57 17.2
6,001~8,000원(위안) 29 8.7
8,001원 이상(위안) 68 20.5

지지시간

1년 미만 111 33.4
1 ~ 3년 80 24.1
3 ~ 5년 38 11.4
5 ~ 7년 30 9.0
7년 이상 73 22.0

합계 332 100.0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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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척
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전문가 집
단(스포츠경영학 교수 2명 및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명)의 논의를 통해 설문 문항의 적합성
을 검토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연구 대상의 일반
적인 특성 6문항(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 소득, 지지 시간), 고객 관계관리 19문항(전문가 
친화력 7문항, 시설 4문항, 고객지향성 4문항, 커뮤니티 및 가치 4문항), 브랜드 자산 16문항
(브랜드 인지 5문항, 브랜드 이미지 7문항, 브랜드 충성도 4문항), 소비행동 7문항 (관람의도 
4문항, 구매의도 3문항)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의 문항들은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중국 프로 축국 구단 고객 관계관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영진(2007)의 연구에
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Keller(1993)가 개발한 브랜드 자산
의 척도를 바탕으로 Yoo와 Donthu(2002), 조마리, 이정학, 정승훈(2011), 오현정, 한은경(2011)
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행동을 파악
하기 위해 이득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
여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설문지의�타당도�및�신뢰도

  본 연구에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ɑ 검증을 이용해 내적 일관성을 조사하였
다. Cronbach'α 검증은 각 문항 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하여 신뢰도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는 .6,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8,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9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Nunnally, 1978).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의 문항 간 신뢰도인 Cronbach'α 계수를 도출한 결과, 고객 관계 관리 .931, 
브랜드 자산 .959, 소비행동 .9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도 계수는 .931~.959로 나타나 각 
요인들 간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Nunnally(1978)가 제시한 .7 이상의 값을 
확보하여 비교적 신뢰할 만한 도구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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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 신뢰도

  1) 확인적�요인분석
  본 연구에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들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요인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보면, χ²=51.775(df=24), P=.001
이며, CFI=.981, RMSEA=.059, SRMR=.0427로 전체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평가 기준
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요인의 타당성
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전체 변인의 CFA 모형을 통한 AVE 및 개념신뢰도

변수 구성내용
요인별 

  Cronbach’s α
전체

  Cronbach’s α

     고객 관계관리

전문가 친화력 .931

.931
커뮤니티 및 가치 .913

고객지향성 .919

시설 .929

      브랜드 자산

브랜드 인지 .922

.959브랜드 이미지 .949

브랜드 충성도 .947

       소비행동
관람의도 .894

.937
구매의도 .929

구성개념 RMSEA CFI SRMR χ² df  χ²/df p

전체 .059 .981 .0427 51.775 24 2.157 .001

Estimate S.E. C.R. β e CR AVE

전
문
가
친
화
력

전문가친화력 7 1 .796 .107

.978 .862

전문가친화력 6 1.069 .064 16.82 .815 .107

전문가친화력 5 1.042 .074 14.029 .709 .198
전문가친화력 4 1.071 .06 17.756 .848 .083
전문가친화력 3 1.093 .057 19.224 .897 .053

전문가친화력 2 1.053 .058 18.251 .865 .069

전문가친화력 1 .996 .064 15.554 .769 .127
커
뮤
니
티
및
가
치

커뮤니티및가치 19 1 .814 .134

.965 .874
커뮤니티및가치 10 .977 .058 16.732 .802 .139

커뮤니티및가치 9 1.07 .056 19.142 .881 .087

커뮤니티및가치 8 1.05 .053 19.942 .909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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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고객 관계관리는 전문가친화력, 커뮤니
티 및 가치, 고객지향, 시설 등 4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과 총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고객 관계관리는 문항 1에서 문항 19까지 구성되었으며, 요인적재치는 .709∼.94으로 확인되
었다.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등 3개의 다차원적 하위개
념과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브랜드 자산은 문항 1에서 문항 16까지 구성되었으며, 
요인적재치는 .8∼.921으로 확인되었다. 소비행동은 관람 의도, 구매의도 등 2개의 다차원적 
하위개념과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비행동은 문항 1에서 문항 8까지 구성되었으
며, 요인적재치는 .755∼.925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AVE 값(.5 이상)과 CR 값(.7 이상)이 각
각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객
지
향
성

고객지향성 14 1 .774 .182

.945 .874
고객지향성 13 1.1 .061 17.988 .886 .09

고객지향성 12 1.123 .058 19.255 .94 .045

고객지향성 11 1.076 .062 17.225 .857 .114

시
설

시설 18 1 .889 .078

.970 .890
시설 17 1.086 .044 24.835 .912 .071
시설 16 1.111 .048 22.924 .878 .109
시설 15 .958 .047 20.499 .831 .122

브
랜
드
인
지

브랜드인지 1 1 .857 .18

.948 .786

브랜드인지 2 .954 .052 18.341 .808 .24
브랜드인지 3 .968 .046 20.868 .871 .148

브랜드인지 4 .943 .046 20.723 .867 .145

브랜드인지 5 .945 .052 18.027 .8 .25

브
랜
드
이
미
지

브랜드이미지 6 1 .835 .163

.972 .833

브랜드이미지 7 1.035 .055 18.939 .834 .177

브랜드이미지 8 1.018 .054 18.681 .826 .18

브랜드이미지 9 1.019 .052 19.764 .855 .143

브랜드이미지 10 .987 .05 19.857 .858 .131

브랜드이미지 11 1.016 .048 21.33 .894 .097

브랜드이미지 12 1.041 .051 20.407 .872 .129

브
랜
드
충
성
도

브랜드충성도 13 1 .879 .11

.974 .903브랜드충성도 14 1.045 .041 25.322 .921 .073
브랜드충성도 15 1.016 .042 23.917 .898 .093
브랜드충성도 16 1.041 .041 25.12 .918 .076

관
람
의
도

관람의도1 1 .806 .159

.946 .816
관람의도2 1.057 .056 18.936 .888 .088

관람의도3 1.081 .071 15.2 .755 .258

관람의도4 1.145 .062 18.516 .873 .12

구
매
의
도

구매의도5 1 .925 .076

.964 .871
구매의도6 1.006 .035 28.733 .922 .081

구매의도7 .899 .038 23.823 .858 .131

구매의도8 .829 .04 20.63 .80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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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문지의�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SPSS 26.0 version과 AMOS 21.0을 활용하여 최종 자료
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개념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국 대학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 브랜드 자산, 소비행동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고객 관계
관리, 브랜드 자산, 소비행동에서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 간의 관계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기준 타당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 결과, 그 값이 .163~.792으로 Kline(1998)이 제시한 기준인 ±. 
8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
전문가

친화력

커뮤니티

및 가치

고객

지향성
시설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관람의도 구매의도

전문가친화력 1

커뮤니티 및 가치 .334** 1

고객지향성 .416** .416** 1

시설 .395** .493** .589** 1

브랜드인지 .230** .516** .389** .524** 1

브랜드이미지 .243** .477** .427** .578** .759** 1

브랜드충성도 .146** .454** .311** .413** .568** .658** 1

관람의도 .252** .439** .395** .477** .564** .665** .505** 1

구매의도 .269** .380** .374** .455** .526** .623** .473** .752**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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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인간의�다중회귀분석

  1) 고객�관계관리가�브랜드�인지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
뮤니티 및 가치(β=.339, p<.001)와 시설(β=.335, p<.001)이 브랜드 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36.6%이고, F값은 47.099(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6.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447 .333 - 1.341 .181

전문가친화력 -.071 .076 -.047 -.938 .349

커뮤니티 및 가치 .434 .067 .339 6.512 .000

고객지향성 .082 .069 .067 1.178 .240

시설 .404 .071 .335 5.686 .000

adjusted-R²=　.366　　，　Ｆ=47.099***   

***p<.001

2)고객�관계관리가�브랜드�이미지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고객 관계관리의 하
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β=.248, p<.001)와 시설(β=.419 p<.001)이 브랜드 이미지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38.2%이고, F값은 
52.085(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7.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789 .296 - 2.695 .007

전문가친화력 -.064 .067 -.047 -.948 .344

커뮤니티및가치 .289 .059 .248 4.869 .000

고객지향성 .101 .062 .092 1.642 .102

시설 .458 .063 .419 7.251 .000

adjusted-R²=　.382　　　，　Ｆ=52.08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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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객�관계관리가�브랜드�충성도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결과,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β=.339, p<.001)와 시설(β=.246 p<.001)이 브랜드 충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51.1%이고, F값은 
28.889(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8.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1.648 .328 - 5.019 .000

전문가친화력 -.129 .074 -.093 -1.129 .085

커뮤니티 및 가치 .397 .066 .339 6.038 .000

고객지향성 .068 .068 .062 1.002 .317

시설 .271 .070 .246 3.871 .000

adjusted-R²=.511　，　Ｆ=28.889***   

***p<.001

  4) 고객�관계관리가�관람의도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분석결과,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β=.249, p<.001)와 시설(β=.280 p<.001)이 관람의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9.2%이고, F값은 
33.686(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9. 고객 관계관리가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1.239 .305 - 4.055 .000

전문가친화력 .008 .069 .006 .110 .913

커뮤니티 및 가치 .277 .061 .249 4.525 .000

고객지향성 .128 .064 .121 2.010 .045

시설 .293 .065 .280 4.490 .000

adjusted-R²=.292　，　Ｆ=33.68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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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객�관계관리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 고객 관계관리의 하
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β=.179, p<.001)와 시설(β=.280 p<.001)이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25.0%이고, F값은 
27.317(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10. 고객 관계관리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1.135 .333 - 3.406 .001

전문가친화력 .071 .076 .051 .935 .351

커뮤니티 및 가치 .211 .067 .179 3.162 .002

고객지향성 .123 .069 .111 1.778 .076

시설 .311 .071 .280 4.378 .000

adjusted-R²=.250　，　Ｆ=27.317***   

***p<.001

  6) 브랜드�자산이�관람의도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브랜드 자산이 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브랜드 자산의 하위 요
인인 브랜드 이미지(β=.503, p<.001)가 관람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45.7%이고, F값은 91.835(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11. 브랜드 자산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1.386 .178 - 7.773 .000

브랜드인지 .106 .055 .122 .1938 .054

브랜드이미지 .482 .066 .503 7.297 .000

브랜드충성도 .1 .052 .105 1.919 .056

adjusted-R²=.457　　，　Ｆ=91.83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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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브랜드�자산이�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
  프로 축구 구단의 브랜드 자산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분석결과, 브랜드 자산의 하위 요
인인 브랜드 이미지(β=.475, p<.001)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은 40.1%이고, F값은 73.097(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표 12. 브랜드 자산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1.356 .199 - 6.831 .000

브랜드인지 .101 .061 .110 1.656 .099

브랜드이미지 .483 .074 .475 6.566 .000

브랜드충성도 .099 .058 .098 1.712 .088

adjusted-R²=.401　　，　Ｆ=73.097***   

***p<.001

IV. 논의�및�결론

  1. 논의

  빅데이터 시대로 진입하면서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구단의 마케팅 능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는 중국 축구의 팬과 회원의 양적 팽창
으로 이어졌으며(김종우, 2015), 중국 프로 축구 구단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자산 및 소비행동의 관계
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 축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자산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CRM) 활동은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호적으로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품질을 지각하게 되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게 한다는 선행연구로부터 간접지지된다 
(Johnson et al., 2001).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업의 직원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 기업을 평가하
게 되며, 더 나아가 기업의 브랜드 전반에 모든 것을 체험하며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는 브랜드 자산의 하위 요인인 브랜드 인지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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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브랜드와 이미지와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브랜드 인지는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
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력은 브랜드 충성도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객 관계관리(CRM)는 매우 중요하다(피채희, 2022).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고객 관계관
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만
들어지며, 이러한 상호교환의 관계에 있어 감정은 관계 유지를 위한 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황
혜선, 2016). 따라서 고객 관계관리를 통해 충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략 수립과 
이의 적절한 운용 기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정진곤, 2014).  또한, 이러한 브랜드 성과와 의미
를 거쳐 개별 고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비자 평가’ 및 ‘소비자 느낌’은 브랜드 자산의 가장 
상위 단계인 브랜드 로열티와 고객 추천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황혜정, 
최정환, 2007). 따라서 프로 축구 구단이 새로운 팬들을 유입하고 기존 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객 관계관리를 위한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둘째, 프로 축구단의 고객 관계관리는 소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규(2018)는 고객 관계관리가 기업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관람 및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스포츠 소비자들의 팀 충성 도와 구매 행동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
는 활동은 매우 가치 있는 학술적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
의 긍정적 이미지 및 태도, 구매 의도 등에 영향을 미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김
준용, 최혜원, 정정윤, 2018; 최운열, 이호선, 홍찬선, 2009; Brown & Dacin, 1997; Sen & 
Bhattacharya, 2001). 즉, 고객 관계관리 활동을 통해 기업은 제품 판매의 증가, 기업 이미지 개선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스포츠 상품의 관람이나 구매라는 직접적인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Ross, Patterson, & Stutts, 1992; Strahilevitz & Myers, 1998). 피채희(2022)의 연구
에서도 고객 관계관리가 기업에 대한 태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용한(2008)도 판매원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 관계가 소비 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홍자은(2003)은 체계적인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이익
을 얻을 수 있고, 우수고객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장기적 고
객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구단들은 
고객의 관람 의도와 구매 의도 및 기존 회원들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과의 긍정적 관계 
관리에 보다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 세분화를 통한 각 계층의 수요를 적극적으
로 수렴하여 구단의 수익성 증대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은주, 2012).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변인에 관한 직접적인 실증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프로 축구단의 브랜드 자산이 소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만(1996)의 프로스포츠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프로야구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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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및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필두로 하여 브랜드 자산과 스포츠 소비행동의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김종, 1996; 박성수, 2013). 김홍설(1999)은 경기 및 경기 진행 상황, 
경기장 인프라, 경기장 환경과 운동선수 및 구단에 대한 지지도와 관심 등이 소비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브랜드 자산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스포츠를 경험한 소비자의 성향과 소비행동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성인, 이범수(2015)
은 외식기업의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이 스폰서 기업의 이미지, 인지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브랜드의 인지도는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에 근거하여 해마다 브랜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수용한 구단은 
소비자들을 위한 양적ㆍ질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행동 양식을 구단
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소비자들, 즉 충성스러운 팬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박성수, 2013). 이러한 구단이 보유한 브랜드 자산은 소비자
들의 관람 및 구매 의도를 촉진하여 구단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결과적으로,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는 브랜드 자산, 소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를 통해 브랜드 자산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 축구 구단은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자산과 소비행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가 브랜드 자산 및 소비행동에 대해 구체적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고객 관계관리와 브랜드 자산 및 소비행동의 하위 요인을 선별하여 요인 
간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 마케팅 전략에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관계관리의 확보 방안은 물론 
강력한 브랜드 자산의 브랜드 인지,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의 지지와 소비행동의 관람 
의도, 구매 의도의 관계를 통한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 전략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회원과 팬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 시설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 시설은 브랜드 이미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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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 시설은 브랜드 충성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 시설은 관람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객 관계관리의 하위 요인인 커뮤니티 및 가치, 시설은 구매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브랜드 자산의 하위 요인인 브랜드 이미지는 관람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브랜드 자산의 하위 요인인 브랜드 이미지는 구매 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에 있어 브랜드 자산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효과가 소비행동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프로 축구 구단의 고객 관계관리, 브랜드 자산, 소비행동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추후 활발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프로 축구 구단 고객 관계관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변인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해외의 선행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들이 현재의 관계 형성을 위한 CRM 활동에 대해 낮은 인식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단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어떠한 혜택을 제
공할 것인지, 이러한 혜택이 소비자와 구단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프로 축구 구단에서 고객 관계관리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프로 축구 구단의 회원과 팬들만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중국에서 서베이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단의 CRM 활동이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경험하려 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와 구단의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해나
가고자 하는 CRM의 본질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전략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실제 프로 축구 구단의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변인들의 추이를 관찰하여, 다각적인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연구
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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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자료 수집은 2023년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4년재 대학의 운동선수를 모집단으로 선
정하고,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250명을 표집하였다. 결과 자기명료성 부족, 직업정보, 우유부단함, 외부적 장애물 
등 대학생 운동선수의 진로장벽 하위요인은 진로의 불확실성과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우유부단함과 직
업 정보 부족은 불만족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반면, 외부 장애물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다. 외부 장애물은 실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유부단함은 진로 계획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운동 스트레스, 특히 게임 콘텐츠와 기능에 대한 불만족은 실제 노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도구 준비 
및 정보 수집 활동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직업의 불확실성과 정보 부족은 일반적으로 직업 준비 행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 외부 장애물 및 우유부단함과 같은 진로 장벽은 대학 운동선수의 진로 스트레스와 준
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운동 능력에 대한 불만족은 발전을 더욱 방해한다.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경력 
계획 및 지원을 개선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대학운동선수, 진로장벽, 운동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areer barriers on college athletes' exercise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thod Data collection involved athletes from four-year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nd Chungcheong areas in 2023, with a sample of 250 participants selected through 
significant sampling methods. Results Sub-factors of college athletes' career barriers, such as lack of 
self-clarity, lack of job information, indecisiveness, and external obstacles, significantly affect career uncertainty 
and stress. Indecisiveness and lack of job information contribute to dissatisfaction-related stress, while external 
obstacles and lack of awareness of necessity have compounding effects. External obstacles positively influence 
practical effort, while indecision negatively impacts career planning activities. Athletic stress, particularly 
dissatisfaction with game content and features, negatively affects practical efforts but positively influences tool 
preparation and information-gathering activities. Career uncertainty and lack of information generally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Conclusion Career barriers, including external obstacles and 
indecision, significantly influence college athletes' career stress and preparation, with dissatisfaction in athletic 
ability further impeding progress. Addressing these barriers is crucial for improving career planning and 
support for college athletes.

Keyword University Athlete, Career Barrier, Exercise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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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학운동선수는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생과 운동선수라는 역할을 병
행하고 있으며, 학생과 운동선수 사이에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준비는 일반 대학생과 마찬
가지로 중요한 고민일 것이다. 2021년 초ㆍ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김민경 등, 2021)에 따르
면 상위 20개 직업 중 초등학생 1순위, 중학생 4순위로 학생들이 각각 운동선수를 직업으로 
희망하였다. 그러나 선망받는 운동선수의 이면에도 불확실한 미래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인 대학생 시기에는 취업과 진로준비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선수 중도탈락에 의한 은퇴 이후에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및 진로 개발 관련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들에
게 맞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과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 있
다(소영호 등, 2012). 또한 우리 사회는 엘리트 스포츠를 지나친 성과주의와 승리지상주의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동에만 전념한 대학운동선수들의 은퇴 이후의 직업 사회화에 
대한 노력과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임용석 등, 2010).
  대학 운동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수많은 운동선수 중도탈락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
학 1년과 2년에서 각각 37.5%, 44.9%의 높은 비율로 대학운동선수들이 중도탈락 되고 있으
며(이규일 등, 2011), 대한체육회(2012)가 제출한 ‘대학선수 졸업 후 진로 현황’에 따르면 대
학을 졸업한 선수 총 4,113명 중 24.7%인 1,017명만이 프로팀 또는 실업팀에 입단하여 직업 
선수로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운동선수 4명 중 1명에 불과한 수준이다(박
창욱, 2012). 또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년 체육인 취업 및 진로여건 실태 
조사’ 토론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경력 3년 이상의 만 18-30세 미만 현역 선수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역 선수들의 은퇴 희망 연령은 25세 이하(36.8%), 30
세 이하(38.6%), 35세 이하(18.3%)로 나타났다.
  가장 큰 고민으로는 은퇴 후 진로 및 취업(59.6%)이라 응답하였고, 다음 순으로 경기력 향
상(25.7%)등 이었다. 이는 운동선수로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기력 
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은퇴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25세 이하는 대학 졸업 직후의 시기로 결국 대부분
의 대학운동선수들이 경기력은 물론 진로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재은, 2018). 현재의 대학운동선수들은 일반대학생들 보다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있어서 제한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높은 경쟁률의 프로팀 및 실업팀의 입단 가
능성, 사회적 무관심 등과 같은 내ㆍ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운동선수 은퇴 이후의 사회화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여 이를 교육과 정책에 반영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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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인지나 태
도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라 주장하였다(김봉환, 1997). 즉, 진로준비
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나 태도가 성숙 되어 있어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적 측
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진
로준비행동 규명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운동선수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에서 특정 종목에 한정하고 있다. 선행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운동선수에게 부합하는 운동스트레스 척도를 
적용하여 진로장벽, 운동스트레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를 갖는다.   
  관련 문헌을 고찰하면 외국의 경우 본 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변수들간의 관련성보다도 스트레스나 진로 등 특정 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 운동스트레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에 의존하여 고찰해야 한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설정과 목표 실현 및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요인으로 진로문제에 직면한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준비 및 선택
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손은령, 2001). 이는 여러 선행연구(손진희 등, 2005; 신지영 등, 
2012; 차아름 등, 2014)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 즉, 진로장벽은 대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장
벽을 인식하게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운동선수들이 진로장벽을 완화할 수 있다면 운동선수로서의 은퇴 이후 진로준비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한용재 등, 2014), 효율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자
신의 진로장벽을 스스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김민정, 2016). 한
편, 운동스트레스란 대학운동선수가 스포츠에 참여하여 지속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심
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함과 긴장감을 느끼
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박태원, 2015), Lazarus와 Folkman(1983)은 스트레스에 의한 사건
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
에 의한 사건을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가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도 관계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Vaughn과 Smith (2018)는 학생운동선수의 직업준비, 역할 등에 관한 
연구에서 학업적 의욕 부족, NCAA 자격 규칙, 스트레스, 의사소통, 출석 및 엄청난 양의 직
무 역할에 대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대학운동선수들은 일반대학생들과 달리 스포츠 자체가 신체활동이 아닌 소속팀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강도 높은 훈련에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 압
박과 불안에 항상 노출되어있으며, 반복적인 훈련 과정은 대학운동선수들에게 많은 스트레



38 ❙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과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스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안무연, 2008). 즉, 스트레스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
할 경우 대학운동선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대학생 시기에 혼란과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운동선수가 체육계열 대학생, 일반계열 대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진로준비행동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가 있다(강신욱, 2015). 이처럼 운동선수 은퇴 또는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준비 및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면서 대학생의 취업 및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대학운동선수와 관련된 연구는 질적으
로나 양적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과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연구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대학운동선수들에게 진로장벽 및 운동스트레스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동선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
소하고 실질적인 취업 및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과 필요
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나아가 이들 세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23년 3월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4년재 대학의 운동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
하고,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250명을 표집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연구는 수도권과 충
청권 각 지역에서 5개 대학씩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한 개의 대학에서 종목에 관계없이 운
동선수를 무작위로 25명씩을 표집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0개 대학에서 250명(10개대학×25명
=250명)을 추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182명(72.8%), 여자 68명(27.2%)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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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36.0%), 2학년 65명(26.0%), 3학년 64명(25.6%), 4학년 31명(12.4%)이다. 운동경력은 5년
이하 51명(20.4%), 6년이상-10년이하 149명(59.6%), 11년 이상 50명(20.0%)이다. 종목별로는 
필드하키 44명(17.6%)가 가장 많고, 태권도 43명(17.2%), 배드민턴 36명(14.4%), 검도 33명
(13.2%), 배구 28명(11.2%), 레슬링 27명(10.8%), 농구 21명(8.4%) 등의 순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변인별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초안을 작
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 적
합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진로장벽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탁진국, 이기한(2001)의 연구에서 
개발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를 바탕으로 이상희(2005)와 유채은, 조규판(2012)의 연
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직업
정보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외적장애, 우유부단한 성격의 5개 하위요인에 
대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5: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장벽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운동스트레스
  대학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박희락(2009)이 대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한 진로 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CSI)를 최보영 등(2011)이 타당화 한 
척도와 오윤경과 이강헌(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성격에 적합
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진로불확실성, 취업압박, 정보부족, 진로고민, 경기 내용 및 기
능불만 성격의 5개 하위요인에 대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여, (5: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

  3) 진로준비행동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준비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척도에 
이명숙(2003)이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진로정보 제공과 대학교 진로관련 상담 기관들의 활성
화 등을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수정ㆍ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보수집 활동, 도구
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 성격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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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5: 매우 그렇다 ∼ 1: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설문지의�타당도�및�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설
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스포츠사회학 및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명으로 구성
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설문지 문항에 대한 적합성과 내용타당성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수
정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진로장벽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지는 4개의 하위요인과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진로장벽의 전체 설명력은 78.1%였다.

표 1. 진로장벽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자기명확
성 부족

우유부단
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

외적장애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0.832 0.188 0.129 0.272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0.813 0.076 0.321 0.205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0.761 0.235 0.116 0.104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0.693 0.196 0.295 0.225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다. 0.091 0.876 0.184 0.212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0.245 0.826 0.256 0.192

나는 매사에 소극적이다. 0.266 0.771 0.219 0.085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0.163 0.262 0.861 0.148

내 종목 또는 전공에 적합한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0.225 0.342 0.802 0.161

내가 바라는 직업이 있으나 어떻게 해야 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0.312 0.117 0.762 0.153

내가 바라는 직업을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0.168 0.193 0.076 0.871

집안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추구하기가 힘

들다.
0.315 0.079 0.108 0.827

학벌이나 연령 때문에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0.159 0.201 0.283 0.780

Eigenvalue 2.879 2.460 2.429 2.388

% 분산 22.143 18.926 18.686 18.367

누적 % 22.143 41.069 59.755 78.121

Cronbach's alpha 0.871 0.873 0.86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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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
지는 3개의 하위요인과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운동스트레스의 전체 설명력은 72.2%
였다.

표 2. 운동스트레스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경기 내용 및 
기능 불만 취업압박 진로고민

나는 시합에서 실수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0.868 0.059 0.059

나는 시합을 잘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0.867 0.038 0.058

나는 부상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0.853 0.097 0.029

나는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0.851 0.070 0.275

나는 운동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0.741 0.098 0.171

나는 컨디션이 나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0.730 0.283 0.239

취업 준비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0.025 0.901 0.182

운동생활과 취업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0.036 0.868 0.244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0.064 0.855 0.147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0.273 0.679 0.205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0.181 0.653 0.345

나는 주위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146 0.244 0.822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0.332 0.179 0.817

나는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다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0.060 0.277 0.776

나는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0.327 0.322 0.698

Eigenvalue 4.393 3.563 2.879

% 분산 29.288 23.755 19.192

누적 % 29.288 53.044 72.236

Cronbach's alpha 0.916 0.889 0.863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문
지는 2개의 하위요인과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설명력은 68.3%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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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로준비행동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실천적 노력 
및 정보수집 

활동

도구구비 
활동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다.
0.845 0.228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다.
0.837 0.301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

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0.730 0.388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프로팀 및 실

업 입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0.640 -0.125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이미 구입

한 교재 또는 참고서적 및 관련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
0.098 0.886

나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교

재 및 참고서적 등을 구입하였다.
0.167 0.862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스포

츠조직이나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았다.
0.153 0.726

Eigenvalue 2.418 2.363

% 분산 34.545 33.751

누적 % 34.545 68.297

Cronbach's alpha 0.799 0.801

  4. 자료처리

  이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수 및 감독, 코치에게 연구의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연구자가 설문지의 내용 및 취지를 설명한 후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SPSS Window version 26.0을 활용한 빈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하여 Window version 26.0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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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1. 진로장벽과�운동스트레스

  1) 진로장벽과�진로�불확실성�및�정보부족�스트레스
  <표 4>는 진로장벽이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이다.

표 4.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스트레스(β)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 스트레스(β)
진로고민 

스트레스(β)

직업정보 부족 0.305*** 0.227** 0.239**

우유부단한 성격 0.223*** 0.497*** 0.251***

자기명확성 부족 0.361*** -0.037 -0.119

필요성 인식 부족 -0.077 -0.161* -0.172*

외적장애 0.129* -0.162* 0.398***

R² 0.622 0.243 0.273

*p<.05 **p<.01 ***p<.001

  <표 4>에 의하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β=0.361), 직업정보 부족(β
=0.305), 우유부단한 성격(β=0.223), 외적장애(β=0.129) 순으로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스
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
부단한 성격, 외적장애의 진로장벽이 클수록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스트레스
의 전체 변량의 약 6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우유부단한 성격(β=0.497), 직업정보 부족(β= 0.227) 순으로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외적장애(β=-0.162), 필요성 인식 부
족(β=-0.161) 순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이 클수
록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이 높으며, 외적장애, 필요성 인식 부족이 낮음에도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 스트레스에 전체 변량의 약 24.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외적장애(β=0.398), 우유부단한 성격(β=0.251), 직업정보 부족(β
=0.239) 순으로 진로고민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필요성 인식 부족(β=-0.172)
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외적장애,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이 클수록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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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스트레스가 높으며, 필요성 인식이 부족함에도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전체 변량의 약 27.3%
를 설명해 주고 있다. 

  2. 진로장벽과�진로준비행동

  1) 진로장벽과�실천적�노력�진로준비행동
  <표 5>는 진로장벽이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다.

표 5. 진로장벽이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β)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β)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동(β)

직업정보 부족 -0.119 0.049 0.010

우유부단한 성격 -0.180* 0.037 0.007

자기명확성 부족 -0.082 -0.105 -0.033

필요성 인식 부족 0.114 -0.164 -0.149

외적장애 0.237** 0.033 -0.051

R² 0.064 0.008 0.018

*p<.05 **p<.01 

  <표 5>에 의하면,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외적장애(β=0.237)는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우유부단한 성격(β=-0.180)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외적장애가 큼에도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일수록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실천적 노력의 전체 변량의 약 6.4%를 설명해주고 있다.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은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에, 그리고 정보수집 활동 진로
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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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동스트레스와�진로준비행동

  <표 6>은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β)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β)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동(β)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0.024 -0.258** -0.197**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 -0.274*** 0.197** 0.203**

진로고민 0.099 0.124 0.075

R² 0.057 0.056 0.039

**p<.01 ***p<.001

  
  <표 6>에 의하면, 운동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β=-0.274)는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이 있음에도 실
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변량의 약 5.7%를 설명해주고 있다. 
  운동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β=0.197)은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
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β=-0.258)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이 큼에도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으
며,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이 낮음에도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변량의 
약 5.6%를 설명해주고 있다. 
   운동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β=0.203)는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
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β=-0.197)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경기 내용 및 기능불만이 클수록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으
며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이 낮음에도 정보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5개의 독립변수는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변량의 약 
3.9%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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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반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로장벽과 취업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운동
선수들은 일반대학생들과 달리, 운동선수로서의 진로와 운동에서의 실패시 비스포츠 분야로
의 진로 준비를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은 소수의 선수
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이며, 다수의 선수들은 실패경험을 하게 된다. 비스포츠 분야로의 진
로는 대학운동선수들이 오랜 시간동안 운동에만 전념해 왔기 때문에 진로준비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어렵게 하는 실정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은 관련 변수들의 하위요인간의 관련성보다는 평균값을 이용한 전체 단일 
변수를 활용하여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변수의 어떤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과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관련성
을 각 변수들의 하위요인을 활용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여기서는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진로장벽이�운동스트레스�미치는�영향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 스트레스,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 스트레스, 진로고민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탐색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자기명확성 부족, 직업정보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외적장애가 클수록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자기명확성 부족은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서의 진로와 운동선수가 아닌 진로 등 자신
의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이다. 이러한 부족은 자신의 진로준비 
및 선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운동스트레스 경험을 초래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정보 부족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적절한 진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진로장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대학운동선
수들이 진로준비와 선택에 있어서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진로장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선수들에게 운동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외적 장애는 대학운동선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진로준비와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문제이며, 이는 대학운동선수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태도를 갖게 하여 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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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운동선수의 진로장벽과 운동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효면(2012)은 고교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운동스
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장순웅(2013)은 소프트볼선수의 진
로장벽이 진로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한 장순웅, 김지태, 김영준(2013)은 소프트볼 선수들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스트레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운동선수의 진로
장벽과 운동스트레스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기종목의 선수와 
비인기 및 인기종목의 선수들을 골고루 표집한 각각의 연구들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이 클수록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외적장애, 필요성 인식 부족이 낮음에도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발생하는 
진로장벽은 자신의 종목에 대한 적성 및 만족도의 의문이 높아지면서 훈련 또는 경기시에 
운동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증가되는 운동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정보 부족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직업에 대한 전망, 장래성, 보수 등의 정보 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발생하는 진로장벽으로써, 이는 결국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갖게 하여 운동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동스트레스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적장애에서 오는 진로장벽은 자신의 종목에 대한 적성 및 만족
도는 높으나 가정 및 주변의 반대와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느끼는 장벽으로, 훈련
과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동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성 
인식 부족은 대학운동선수들이 현재 프로팀 및 실업팀의 입단과 스포츠 분야로의 취업에 있
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당장의 고된 훈련과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함으로써 발
생하는 운동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엘리트 축구선수의 진
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김유운(2022)의 선행연구와 
유명진(2013)의 고교럭비선수들의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기능 및 경기내용의 운동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외적장애, 우유부단한 성격, 직업정보 부족이 
클수록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높으며, 필요성 인식이 낮음에도 진로고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한다. 외적장애는 가족과 주변의 지나친 기대로 발생하는 진로장벽으로, 주변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때문에 오는 압박이 운동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진로준비와 선택에 있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기 보
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운동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정보 부족은 대학운동선수들이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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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직업에 관련된 정보 획득에 있어서 일반대학생들 보다 부족한 상황에 느끼는 진로
장벽으로, 진로준비와 선택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동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희정(2018)의 연구결과 대학생
의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강신욱(2015)의 연구에서
는 진로장벽의 경우 대학운동선수가 체육계열 및 일반계열 대학생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대학운동선수가 체육계열 및 일반계열 
대학생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2. 진로장벽이�진로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은 실천
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
로 탐색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운동선수의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외적장애가 큼에도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유부단한 성격 일수록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은 낮음을 의미한다. 외
적장애는 과거 신분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스포츠를 선택했던 
반면, 현재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지원에서 성장한 다수의 
대학운동선수가 진로계획과 행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실천적인 노력을 수행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유부단한 성격은 감독, 코치의 일방적인 소통 및 훈련 과정들이 대
학운동선수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 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
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선용(2020)은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외적
장애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선중(2005)의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소극적이거나 대처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며, 극
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할 경우 역기능적인 대처와 진로준비행동에 노력하는 행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최현정, 2006)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변준희(2020)는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은 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 명확한 상관이 존재함을 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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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운동스트레스가�진로준비행동�미치는�영향

  대학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동스트레
스는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탐색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에 앞서 대학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고 있어 도출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첫째, 대학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이 큼에도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은 대학운동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서 예상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느끼는 운동스트레스이다. 
이러한 불만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와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심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와 상담을 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하는 등의 다양한 실천적 노력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은경(2009)의 연
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전반적으로 취업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으로 보고한 
김명옥 등(2012)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대학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이 큼에도 도구구
비 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이 낮음에도 도구구비 
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이 높다는 것은 경기
력이 감소하며 대회에 참가하여 상위입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프로팀 및 실업팀 입단과 스포츠 분야의 취업 경쟁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 되며 대학운동
선수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도구들을 구비하는 활동의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한 결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거나, 관심 분야의 정보 획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발생하는 운동스트레스이다. 이러한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은 미래
에 대한 불안과 고민으로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도구들을 구비하는 활동의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
스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야 한다. 김관민(2010) 고
교 볼링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연구결과에서 운
동스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정재은(2020)은 체육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운동선수의 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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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임을 보고하고 있다. 
  셋째, 대학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이 큼에도 정보활
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이 낮음에도 정보수집 활동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내용 및 기능불만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진로
준비와 선택에 있어 가장 큰 불안과 고민이며, 운동선수 또는 스포츠 분야의 취업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운동스트레스가 증가 될수록 대학운동선수들은 불안과 고민을 극
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의 진로준비행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 불확실성 
및 정보부족은 대학운동선수들이 종목에 대한 적성 및 장래성,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파악
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생하는 운동스트레스이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은 대학운동선수들 스
스로 관심 분야의 취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의 진로준비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효면(2012)은 고교 사이클 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데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운동
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을 설득력 있게 근거할 연
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Ⅵ. 결론�및�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
장벽이 운동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둘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 셋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적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 및 충청권 각 지역에서 5개 대학씩 10개 대학을 선정하고, 한 개의 
대학에서 종목 관계없이 운동선수를 무작위로 25명씩 총 25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지로서 신뢰도 검사결과 α =.799∼.916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타당도는 전
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네이버 폼 설문지로 회수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통계기법은 SPSS Window version 26.0을 활용한 
빈도분석 및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분석
을 통하여 확인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은 운동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
째, 대학운동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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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언

  이 연구는 대학운동선수들의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및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의 재학중인 일부 대학운동선수
들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으
로 일반화 하기는 어려우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진실 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지만 모든 
대상자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관된 자료의 추출을 위해서
는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설문지 이외 관찰법이나 심층면접법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
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장배경이 다른 대학운동선수들
이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대학운동선수의 특수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 지
역적 특성, 다수의 대학운동선수를 포함하여 진로장벽이 운동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으며, 횡단적 연구에서 탈피
하여 단기간의 종단 연구 시도 또한 바람직한 연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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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irless Basketballs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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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제작 방식을 평가하고, 최적의 설계 및 제작 방식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기 적합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에어리스 농구공 
프로토타입은 TPU, Nylon, PLA 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출력 방식으로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와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을 적용하였다. 탄성, 내구성, 그립감, 경기 적합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TPU 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한 경기 적합성을 나타냈다. Nylon 은 TPU 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중간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였다. 반면, PLA 와 FDM 출력 방식의 조합은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하여 농구공 제작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 TPU 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이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가장 적합한 선택으로 확인되었으며, TPU 
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과 SLS 출력 방식의 정밀성이 경기 적합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 설계에 
있어 소재와 제작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의 추가 실험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결과를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에어리스 농구공, 3D 프린팅, TPU, PLA, SLS 출력 방식, 기능적 특성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irless basketballs manufactured 
using various materials and production methods and to propose optimal design and manufacturing 
approaches. The research seeks to enhance game suitability and performance. METHOD Prototypes of 
airless basketballs were created using TPU, Nylon, and PLA as primary materials, employing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and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as production methods. Key evaluation criteria 
included elasticity, durability, grip, and game suitability, analyzed through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measurements and qualitative feedback. RESULT The combination of TPU and SLS demonstrated superior 
performance across all evaluation criteria, achieving game suitability comparable to traditional air-inflated 
basketballs. Nylon exhibited moderate performance, while the combination of PLA and FDM recorded the 
lowest performance, deeming it unsuitable for basketball manufacturing. CONCLUSION The combination of 
TPU and SLS was identified as the optimal choice for manufacturing airless basketballs. TPU's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coupled with the precision of the SLS production method, significantly improved 
game suitability.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terial selection and production methods in 
airless basketball design and suggests further experiments in diverse environments and economic 
feasibility assessments to supplement the findings.

KEYWORD Airless basketball, 3D printing, TPU, PLA, SLS print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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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농구는 1891년 제임스 네이스미스 (James Naismith)에 의해 창안된 이후 전 세계적으
로 널리 보급되며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농구는 단순한 경
기에서 벗어나 문화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농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에서 사용되는 주요 장비인 농구공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농구공은 선수들의 경기력과 플레이 스타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도구로, 그 설계와 성능은 경기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이형주, 
김수현, 2021). 전통적으로 농구공은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탄성을 유지하고, 외부를 
가죽 또는 합성 가죽으로 감싸 안정적인 경기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공기 주입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농구공 제작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공기압 변화
에 따라 공의 반발력과 탄성이 저하되어 선수의 슛 정확도와 드리블 감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FIBA Official Basketball Rules, 2023). 또한, 
공기 누출이나 환경 조건(온도, 습도)의 변화에 따라 농구공의 내구성과 성능이 불안정
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실외 경기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성능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Wong & Hernandez, 2012). 이러한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경기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어리스 농구공 (Airless Basketball)이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홍재, 2021). 에어리스 농구공은 공기 주입식 농구공의 단점
을 보완하고 유지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및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스포츠 장비의 기술적 발전은 중
요한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용품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
고 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스포츠 장비 시장 규모는 약 89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2%를 기록하며 약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Statista, 2023). 이 가운데 농구 관련 용품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소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은 경기 중 공기압 변화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기 누출로 인해 장비 유지 보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실제로 NBA 및 FIBA 공식 경기에서 사용되는 농구공의 평균 교체 주기는 약 36개
월이며, 연간 수천 개의 농구공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BA, 2022). 공기
압 유지가 필수적인 기존 농구공의 특성상, 경기 중 공기압 문제로 인해 교체 빈도가 
높아질 경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어리스 농구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탄성 소재와 3D프린팅 기술을 활
용하여 제작된 프로토타입의 경우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 대비 내구성이 23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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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Dizon et al., 2018).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들
도 친환경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농구공은 석유 기반 합성가죽과 라텍스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며, 이는 탄소 배출과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UNEP, 2023). 반면, 에어리스 농구공은 재활용이 가능한 TPU, Nylon, PLA 등
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Goodridge et al., 2012). 
이러한 점에서 에어리스 농구공은 지속 가능한 스포츠 장비 개발을 위한 중요한 대안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 산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계
기가 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용품의 설계와 제작 방
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Huang et al., 2015).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의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에어리스 농구공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특히 TPU 와 같은 고탄성 소재와 SLS 출력 방식을 활용할 경우 기존 농구
공과 유사한 탄성과 내구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벌집 구조 (Honeycomb)나 격자형
(grid) 설계를 적용하여 구조적 강도와 내구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충격에
도 공의 형태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Gibson et al., 2015). TPU, 
Nylon, PLA 등의 첨단 소재를 적용할 경우 공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농구공 
대비 향상된 그립감과 마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Wong & Hernandez, 2012; Dizon et al., 
2018).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에어리스 농구공은 장기적인 유지 보수 측면에서 경제적
인 장점을 가지며, 지속적인 성능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농구공 대비 우수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Farah et al., 2016).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소재와 3D 프린팅 출
력 방식을 조합하여 최적의 설계 및 제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TPU, Nylon, PLA 등 다양한 소재가 농구공의 탄성, 내구성, 그립감, 경기 적합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벌집 구조 및 격자형 구조를 적용한 프로토타입의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의 출력 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에어
리스 농구공 간의 경기 성능 차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에어리스 농구공 도입 시 예
상되는 유지 보수비용 절감 효과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여 경제적·기술적 타
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구공뿐만 아니라 축구공, 배구공 
등 다양한 스포츠 용품과 관련 산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환
경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스포츠 장비 설계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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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스포츠 장비 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동시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3D 프린팅 기
술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그 성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LA(Polylactic Acid),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나일론
(Nylon) 세 가지 소재를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각 소재는 고유한 물리적 특성과 
기능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구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
였다. 에어리스 농구공의 프로토타입은 <표 1>과 같다. 

PLA 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용이하고 경량성을 제공하는 한편, 높은 강성을 특
징으로 하지만 충격 흡수 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 TPU 는 우수한 탄
성과 유연성을 갖추어 충격 흡수와 마찰 저항성이 뛰어나며, 특히 농구공 표면의 탄성과 그립
감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소재로 평가되었다. 나일론은 강한 내구성과 우수한 열 저항성을 
제공하며, 반복적인 충격과 마찰에도 변형이 적어 장기적인 사용에 유리한 특성을 나타냈다. 
에어리스 농구공 프로토타입의 성능 실험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Y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H 소속 농구 동호회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가 선수들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형

소재 TPU Nylon TPU PLA

출력방식  SLS SLS  FDM  FDM

표 1. 에어리스 농구공의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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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농구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의 기능적 특성을 직접 테스트하였으며, 그 결과
를 통해 각 소재별 특성과 프로토타입 설계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농구공의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에어리스 농구공 프로토타입의 상세한 설계 및 모형은 <표 1>에 제시
되어 있으며, 실험 과정과 결과는 향후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개선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
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
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7002340-202412-HR-041이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3D프린팅 기술이 공의 기능적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진행되었다(김홍재, 2021).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과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이 두 방식은 각각 다른 작동 원리와 소재를 사용하여 농구공의 내부 구조와 외부 마감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켰다. 출력방식에 따른 특성은 <표 2>와 같다.

특성 FDM SLS

해상도 중간 높음

표면 품질 보통 우수

재료 다양성 높음 중간

비용 저렴 높음

후처리 필요성 적음 많음

복잡한 구조 제작 제한적 우수

표 2. 출력방식에 따른 특성

FDM 방식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가열하여 용융상태로 만든 뒤 프린터 헤드를 
통해 빌드 플랫폼에 압출하면서 레이어를 형성하여 최종 형상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 방
식은 간편한 사용과 저렴한 제작비용, 다양한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농구공의 
내부 구조 제작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PLA(Polylactic Acid) 와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였다(Dizon, Espera, Chen & Advincula, 2018). PLA 는 가
볍고 생분해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충격 흡수 능력이 제한적이라
는 한계가 있다. TPU 는 높은 탄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충격 흡수와 마찰 저항성을 갖추어 
농구공 내부 구조와 탄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FDM 방식으로 제작된 농구공
은 벌집구조(Honeycomb Pattern)를 적용하여 경량화와 충격 분산을 동시에 실현하였으며, 내
부 압력 균형 유지 및 내구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FDM 방식은 비용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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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 해상도로 인해 복잡한 외부 
디테일 구현에는 한계가 있었다(Gibson, Rosen, & Stucker, 2015). 

반면, SLS 방식은 분말 형태의 소재를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용융하여 레이어를 쌓아가며 
제작하는 기술로, 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되는 출력물 제작에 적합하다(Goodridge, Tuck, & 
Hague, 2012). 본 연구에서는 나일론(Nylon) 과 폴리아미드 분말을 소재로 사용하여 농구공의 
외부 표면과 구조적 강도를 강화하였다. 나일론은 우수한 내구성과 열 저항성을 가지며 반
복적인 충격에도 변형이 적어 장기적인 사용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되었다(Wong & 
Hernandez, 2012). 폴리아미드 분말은 고해상도의 외부 마감을 가능하게 하며, 농구공 표면의 
마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SLS 방식은 지지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아 복잡
한 형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해상도로 디테일한 외부 마감을 구현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졌다(김홍재, 2021). 이러한 특성 덕분에 농구공의 외부 마찰력과 내구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SLS 방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장비와 소재 비용, 출력 후 추가적인 후가공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SLS 방식은 장비와 소재 비용이 높고, 후가
공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표 2>.

3. 연구�설계

1) 실험�참가자
본 연구는 소재와 제작 방식을 기반으로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논문이다. 연구의 핵심은 에어리스 농구공 프로토타입 4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
하고,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비교하여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에어리스 농구공 프로토타입은 PLA(Polylactic Acid),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나일론(Nylon) 과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각 소재는 고유한 물리적 특성과 
기능적 장점을 가지며, 농구공의 탄성, 충격 흡수, 내구성 및 그립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Gibson et al., 2015; Chua et al., 2010). 프로토타입의 내부 구조는 벌집구조(Honeycomb 
Pattern) 와 격자형(Grid Structure) 로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경량화와 충격 분산의 균
형을 이루기 위해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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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7호 공: 직경 24.6cm (77~78cm의 둘레)

특성 FIBA 규정
크기 7호 공, 직경 24.6cm (77~78cm의 둘레)

무게 567g ~ 650g

재질 구조 가죽 또는 인조 가죽 재질, 8개 또는 12개의 패널로 구성

탄성 1.8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1.2~1.4m 높이로 튀어 오름

내구성
재질과 사용 환경에 따라 실내와 실외로 구분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층으로 구성

그립감
표면 질감이 공기압을 적절히 유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됨

색상 주황색 또는 주황/베이지 조합, FIBA 공인 로고 표시

구형

유지
내부 공기압과 외부 충격에 의해 구형이 변형되지 않게 설계

표 3. FIBA 규정을 준수하는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

제작에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과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두 방식은 각각 내부와 외부 설계에서 독특한 강점을 나
타냈다(Goodridge et al., 2012). 프로토타입은 국제농구연맹(FIBA) 규격을 준수하여 직경 
24.6cm, 무게 600~650g으로 제작되었다. 대조군으로는 공기 주입식 농구공 7호 공인구를 사
용하였다<표 3>. 

본 연구에서는 FIBA 규정을 준수하며 기존 농구공의 성능 기준을 대표하는 표준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기준으로 에어리스 농구공 4종을 제작하고, 총 4가
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농구 경력이 5년 이상인 남녀 선수 각 10명, 총 20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 직업, 포지션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18세에서 35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6.3세(±4.5)였다. 직업별
로는 대학 농구팀 소속 선수 6명, 일반 성인 농구 동호회 선수 8명, 준프로 및 세미프로 경
험이 있는 선수 6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실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의 포지션
을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였으며, 가드(포인트가드 및 슈팅가드) 8명, 포워드 8명, 센터 4명
으로 배분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구분 특성

연령 18세 ~ 35세

평균연령 26.3세 (±4.5)

경력 대학 농구팀 선수(6명), 일반 성인 농구 동호회 선수(8명), 준 프로 및 세미프로 경험자(6명)

포지션 가드(8명), 포워드(8명), 센터(4명)

참가자 남녀 각 10명, 총 20명

표 4. 실험 참가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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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가자는 실험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실험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전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드리블, 패스, 슛 등 농구의 기본 동작을 포함하여, 공의 탄성, 내구성, 그립감, 및 경기 적합
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실험 중 참가자들은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
공과 에어리스 농구공을 각각 활용하여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였으며, 각 실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해 에어리스 농구공의 장단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성능 개선 및 기술적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환경
모든 실험은 표준화된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체육관은 대기 온도는 23℃, 상대 습도이며, 

실험 장소는 고양시에 위치한 Y체육관의 실내 코트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은 농
구공 성능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4. 자료�수집과�분석�방법

본 연구는 소재와 제작 방식을 기반으로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탄성, 내구성, 그립감, 경기 적합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였다. 
각 항목은 FIBA 규정을 기반으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피드백을 모두 수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Chua et al., 2010; Gibson et al., 2015).

1) 공의�탄성
본 연구에서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탄성 평가를 위해 FIBA 규정에 따라 1.8m 높이에서 자

유 낙하시킨 후, 반발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하였다(FIBA Official Basketball Rules, 2022). 공
의 반발 성능은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대조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데이터의 신뢰
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였다(Chua et al., 2010; Gibson et al., 
2015).

(1) 실험�설계�및�측정�방법
공의 자유 낙하 후 반발 높이는 iPhone 13 Pro Max의 슬로우모션(240fps) 촬영 기능을 활

용하여 기록하였으며, 촬영된 영상은 Track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정밀 분석하였다. 실험
을 수행할 때, 카메라는 공의 낙하 및 반발이 정확히 보이도록 측면(View Side) 위치에서 삼
각대를 활용하여 고정된 위치(1.5m 거리, 90도 각도)에서 촬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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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분석�및�캘리브레이션
영상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의 움직임 변위를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영상 

보정) 절차를 수행하였다. 참조 지점 설정 (Reference Markers)에서는 실험 공간 내 측정 기준
을 제공하기 위해, 공 낙하 구간에 50cm 간격의 스케일 마커(측정 눈금선)를 부착하였으며, 
iPhone 카메라의 광학 왜곡(Lens Distortion)을 보정하기 위해, Tracker 소프트웨어의 보정 기
능을 활용하여 실험 전 사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픽셀 단위로 측정된 영상 
속 공의 이동 변위를 실제 거리(cm)로 변환하기 위해, 영상의 기준 좌표축을 설정하고, 영상 
내 픽셀 좌표(Pixel Coordinate)를 실제 거리 단위(cm)로 변환하는 픽셀 스케일링(Pixel Scal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3) 데이터�분석�및�신뢰도�검증
각 농구공 모델의 반발 높이를 평가하기 위해 10회 반복 측정을 실시한 후, 각 모델별 평

균값을 산출하여 전반적인 탄성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측정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CI)을 분석하여 반복 측정 
간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였다(Goodridge et al., 2012). 이를 통해 측정값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다. 추가적으로, 에어리스 농구공과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
공(대조군) 간 반발 높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수행하였다. 이 검정을 통해 각 모델의 반발 높이가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으며, 유의 수준(α = 0.05)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에어리
스 농구공의 탄성 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하였다.

(4) 실험�결과의�신뢰성�확보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영상 분석 기법과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통해, 영상 내 거리 변위 오

차는 ±1.5mm 이내로 보정되었으며, 촬영 환경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법론은 공의 반발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
어 높은 정확성을 제공하며, 향후 에어리스 농구공의 성능 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내구성�
내구성 평가는 에어리스 농구공과 대조군(공기 주입식 농구공)의 내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한 선수들이 1시간 동안 드리블, 슈팅, 패스 등 다양한 농구 동작을 반복 수행하
도록 설계되었다. 테스트 후, 공의 표면 손상과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표면 
손상 평가는 육안 관찰과 함께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R5)를 활용하여 손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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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촬영하고 기록하였다. 각 공의 손상 상태는 사전에 정의된 척도(1: 매우 적음 ~ 5: 매우 
심함)를 기반으로 평가되었다.

직경 변화 측정을 위해 Artec Eva 3D 스캐너를 사용하였다. 이 장치는 ±0.1mm의 정밀도
를 제공하며, 3D 스캔 데이터는 Artec Studio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되었다. 테스트 전후 각 
공의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에어리스 농구공이 반복적인 충격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평가하였다. 3D 스캔 데이터는 공의 전체 형상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형까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공을 3회 반복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측정 장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내구
성 평가 결과는 에어리스 농구공과 기존 농구공 간의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 차이를 확인
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각 공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실험 결과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에어리스 농구공
의 내구성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Gibson et al., 2015).

  3) 그립감 
그립감 평가는 에어리스 농구공과 기존 농구공의 표면 마찰력, 안정성, 사용 편의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선수들은 두 종류의 농구공을 사용하여 
드리블, 패스, 슈팅 등의 동작을 반복 수행한 후, 각 공의 그립감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리커트 척도(1~5점)를 활용해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공 표면의 마찰력, 손에서 미끄러
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 공을 잡고 패스하거나 슛할 때 느끼는 사용 편의성이 
포함되었다.

평가 과정에서 선수들이 공을 다룰 때 발생하는 손과 공 사이의 접촉과 마찰 상태를 더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iPhone 13 Pro Max의 고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실험 과정을 촬영하였
다.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통해 공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빈도와 공의 반응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수들의 주관적 평가 결과를 정량적으로 보완하였다. 그립감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실험은 각 공에 대해 3회 반복 수행되었으며, 반복 
측정된 결과를 기반으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평가 결과는 기존 농구공과 에어리스 농구공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는 에
어리스 농구공이 기존 농구공 대비 그립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어리스 농구공의 경기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
료를 제공하였다(Chua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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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적합성
경기 적합성 평가는 에어리스 농구공이 실제 경기 환경에서 기존 농구공과 비교하여 얼마

나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험에 참여한 
선수들은 설계된 경기 조건에 따라 에어리스 농구공과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을 번갈아 
사용하며 경기를 진행하였다. 경기 후, 선수들은 공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리커트 척도
(1~5점)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기 중 공의 조작감, 탄성 유지,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작감 평가는 선수들이 공을 다룰 때 느끼는 반응성과 컨트롤
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탄성 유지 평가는 경기 중 공이 일관된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공의 특성이 경기 
진행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김홍재, 2021).

 이를 위해 경기 과정은 iPhone 13 Pro Max의 고속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촬영된 영상
을 분석하여 경기 중 공의 반응 속도와 탄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영상 
분석은 선수들의 주관적 평가를 보완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농구공과 에어리스 농구공 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공의 경기 적합성 평가 항목에서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하였다. 

경기 환경은 FIBA 규정을 준수하여 설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경기와 유사한 조건에
서 공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경기 적합성을 다
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 농구공과의 성능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
추었다. 이를 통해 에어리스 농구공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경기 환경에서 공의 
설계와 소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Goodridge et al., 2012).

Ⅲ. 연구�결과

1. 공의�탄성

1) 탄성�평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에어리스 농구공의 탄성 평가 결과는 사용된 소재와 출력 방식의 특성

에 따라 성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소재와 출력 방식이 농구공의 
탄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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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PU, Nylon, PLA 세 가지 소재를 활용하여 에어리스 농구공을 제작하고, 각 
소재의 특성이 공의 탄성과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PU는 높은 탄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소재로, 농구공 제작에 매우 적합한 물성을 보인다. 특히 TPU는 반발 높이와 충격 흡
수의 균형을 유지하며,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한 탄성을 제공할 수 있다. 윌슨의 에
어리스 농구공 프로젝트에서도 TPU와 유사한 탄성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 농구공과 유사한 바
운드 특성을 구현한 바 있다(김근한, 2024).

모델 1은 SLS출력 방식을 활용하여 TPU 의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가장 우수한 반발 성
능을 나타냈으며, 모델3은 FDM 출력 방식으로 제작되었지만 TPU의 특성 덕분에 안정적인 
반발 성능을 기록하였다. Nylon은 뛰어난 내구성과 적절한 탄성을 제공하며, 특히 SLS 방식
으로 출력했을 때 일관된 성능을 발휘한다. 본 연구의 모델2는 Nylon과 SLS 출력 방식을 결
합하여 평균 이상의 반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출력 품질이 균일하고 반복 실험에서도 안
정적인 결과를 기록하였다. Nylon은 TPU보다 탄성은 다소 낮지만, 내구성과 일관성 면에서 
우수성을 보이며, 반복 사용 시 농구공의 형상과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PLA는 3D 프린팅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로, 경량성과 경제성 면에서 강점
을 가지지만, 농구공 제작에 필요한 물리적 탄성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PLA는 높
은 강성을 가졌으나 충격 흡수와 반발 성능에서 부족함을 보여, 본 연구의 모델4는 가장 낮
은 반발 높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PLA의 낮은 물리적 탄성과 FDM 방식의 한계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되며, PLA는 농구공 제작보다는 프로토타입 제작이나 구조 실험을 위한 소재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반면에 출력 방식의 차이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방
식은 분말 형태의 소재를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녹여 층층이 쌓아 올리는 기술로, 정밀하고 일
관된 품질의 출력물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LS 방식을 적용한 모델1(TPU)과 모델

그림 1. 에어리스 농구공 탄성에 따른 평균 반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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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ylon)은 높은 탄성 성능을 기록했으며, 출력 품질이 균일하고 반복 실험에서도 성능의 편차
가 적은 결과를 보였다(Goodridge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SLS 방식이 출력물의 정밀도를 보장하며,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최적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은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녹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출력 품질이 사용된 소재의 물리적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
서 FDM 방식을 적용한 모델3(TPU)와 모델4(PLA)는 TPU와 PLA의 특성에 따라 탄성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TPU를 사용한 모델3은 비교적 양호한 반발 성능을 보였지만, 
PLA 를 사용한 모델4는 가장 낮은 탄성 결과를 기록하였다. 이는 FDM 방식이 소재의 강성과 
탄성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며, 출력 방식의 한계가 소재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
한다<그림 1>.

2) 신뢰성�분석�및�추가적인�통계적�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농구공 모델의 반발 높이를 10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변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계산하고, 95% 신뢰구
간(Confidence Interval, CI)을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모델 간 차이를 비교하였
으며, ANOVA 분석을 통해 모델 전체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5>.

(1) 표준편차�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모델1(TPU, SLS)의 표준편차는 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

는 반복 측정된 반발 높이 데이터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모델4(PLA, 
FDM)는 표준편차가 4.8로 가장 높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더라도 반발 높이의 변동성이 크
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4가 탄성 유지 능력에서 불안정한 성능을 보일 가능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평균 반발 높이(cm) 135 128 131 118

표준편차(SD) 2.3 3.1 3.4 4.8

95% 신뢰구간 [133.4, 136.6] [126.0, 130.0] [128.5, 133.5] [115.1, 120.9]

t-검정 (모델1 vs 

모델4)
t = 5.12, p < 0.01 N/A N/A t = 5.12, p < 0.01

t-검정 (모델1 vs 

대조군)
t = 1.23, p = 0.21 N/A N/A N/A

ANOVA (p-value) p < 0.05 p < 0.05 p < 0.05 p < 0.05

사후 분석 결과 모델4와 가장 큰 차이 모델3와 유의미한 차이모델4와 유의미한 차이 모델1과 가장 큰 차이

표 5. 에어리스 농구공의 신뢰성 분석 및 추가적인 통계적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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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출력 방식과 소재의 차이가 농구공의 반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표 5>.

(2) 신뢰구간(95% CI) 분석
모델1의 95% 신뢰구간은 133.4 ~ 136.6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범위가 좁게 나타났으며, 이

는 반복 측정된 반발 높이 값들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1의 반발 성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측
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모델4의 95% 신뢰구간은 115.1 ~ 120.9로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더라도 반발 높이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델4는 
반발 성능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측정값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 있어 실
험 환경에 따라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5>.

(3) 독립표본� t-검정�분석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모델1과 모델4 사이에는 t=5.12,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 이는 두 모델 간 반발 높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모델1이 모델4에 
비해 탄성 성능이 확연히 우수함을 나타낸다. 반면, 모델1과 대조군(공기 주입식 농구공) 간의 
비교에서는 t=1.23, p=0.21로 나타나, 두 모델 간 반발 높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1이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한 반발 성능을 유지하면서
도, 에어리스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탄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표 5>.

(4) ANOVA 및�사후�분석
모델 간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p < 

0.05로 나타나 모델 간 평균 반발 높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즉, 실험
에 포함된 각 모델의 반발 성능이 동일하지 않으며, 특정 모델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후 분석(Tukey’s post-hoc test)에서는 모델1과 모델4 사이의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모델 간 반발 높이에서 현저한 성능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모델3과 모델4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 출력 방식과 소재의 조합이 농구
공의 탄성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에어리스 
농구공의 반발 성능은 소재 및 출력 방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TPU와 SLS 
출력 방식을 적용한 모델1이 가장 우수한 탄성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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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구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에어리스 농구공과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대조군)의 내구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다양한 농구 동작을 통해 반복적인 충격과 마찰에 대한 성능을 분석하
였다. 실험에 참여한 선수들은 1시간 동안 드리블, 슈팅, 패스 등의 동작을 반복 수행하였으며, 
실험 종료 후 공의 표면 손상과 구조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에어리스 농구공의 내
구성 평가표는 <표 6>과 같다.

1) 표면�손상�평가
표면 손상 평가는 육안 관찰과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Canon EOS R5)를 사용하여 손상 부

위를 촬영하고 기록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는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손상 면적과 심도를 
측정하였으며, 사전에 정의된 척도(1: 매우 적음 ~ 5: 매우 심함)를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1(TPU, SLS) 은 평균 2.0(표준편차 ±0.15)로 가장 낮은 손상 정도를 보였으며, 이는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한 내구성을 나타냄을 시사한다. 반면, 모델4(PLA, FDM)은 평
균 4.0(표준편차 ±0.52)로 가장 높은 손상도를 기록하여 표면 마모와 구조적 손상이 가장 심하
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2) 직경�변화�평가
내구성 평가의 일환으로, 각 공의 충격 후 직경 변화를 3D 스캐너(Artec Eva, ±0.1mm 정밀

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전후 3회 반복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균값을 도출하였
으며, 이를 통해 공의 변형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델1(TPU, SLS)의 직경 변화는 평균 
0.3mm(표준편차 ±0.05)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반복적인 충격에도 구조적 변형이 거의 발생하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표면 손상 정도 (1-5)* 2.0 ± 0.15 3.0 ± 0.22 3.0 ± 0.18 4.0 ± 0.52

직경 변화(mm) 0.3 ± 0.05 0.5 ± 0.07 0.7 ± 0.09 1.2 ± 0.15

종합 내구성 평가 (1-5)** 4.0 ± 0.12 3.0 ± 0.18 3.0 ± 0.14 2.0 ± 0.25

t-검정 (대조군과 비교) p > 0.05 p < 0.05 p < 0.05 p < 0.01

ANOVA (p-value) p < 0.05 p < 0.05 p < 0.05 p < 0.05

사후 분석 결과 모델4와 가장 큰 차이
모델3와 유의미한 

차이

모델4와 유의미한 

차이
모델1과 가장 큰 차이

표 6. 에어리스 농구공의 내구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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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모델4(PLA, FDM)의 경우 평균 1.2mm(표준편차 ±0.15)의 변화를 
기록하여, 충격에 의해 구조적 손상이 크게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6>.

  3) 종합�내구성�평가
내구성 종합 평가 점수(1: 매우 낮음 ~ 5: 매우 높음)는 표면 손상 정도, 직경 변화, 표면 마

찰력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델1(TPU, SLS)이 평균 4.0(표
준편차 ±0.1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모델4(PLA, FDM)은 평균 2.0(표준편차 ±0.25)로 
가장 낮은 평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TPU와 SLS 출력 방식이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의미하며, PLA 및 FDM 방식의 경우 반복 충격에 의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6>.

4) 통계적�검증�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α=0.05) 을 수행한 결

과, 모델1과 모델4 사이에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TPU 기반
의 모델이 PLA 기반의 모델보다 내구성이 뛰어남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모
델2(Nylon, SLS)와 모델3(TPU, FDM)의 경우에도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여 
출력 방식과 소재의 차이가 내구성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
델 간 평균값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p < 0.05)를 수행한 결과, 네 개의 
모델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Tukey’s post-hoc test) 결과에서는 모델1(TPU, 
SLS)과 모델4(PLA, FDM)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크며, 모델3(TPU, FDM)과 모델4 간에도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표 6>. 

3. 그립감�평가

본 연구에서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표면 마찰력, 안정성, 사용 편의성, 종합적인 그립감을 평
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조군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TPU 소재와 SLS 출력 방식으로 제작된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에어리
스 농구공의 그립감 평가표는 <표 7>과 같다. 

1) 표면�마찰력
대조군이 가장 높은 표면 마찰력을 보였으며,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1(TPU, SLS)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TPU 소재는 Nylon이나 PLA에 비해 더 높은 마찰력을 제공하
며, 이는 TPU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또한, SLS 출력 방식이 FDM 방식보다 더 
균일하고 미세한 표면 질감을 만들어내어, 마찰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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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n 소재(모델2)는 TPU보다 낮은 마찰력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양호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PLA 소재(모델4)는 낮은 표면 마찰력으로 인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2) 안정성� (손에서�미끄러지지�않는�정도)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TPU 소재의 탄성과 유연

성이 SLS 출력 방식의 정밀한 표면 구조와 결합하여 안정적인 그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공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Nylon 소재(모
델2)는 TPU에 비해 다소 낮은 안정성을 보였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록했다. PLA 
소재(모델4)는 소재의 경직성과 낮은 표면 마찰력 때문에 가장 낮은 안정성을 보였다.

3) 사용�편의성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PU 소재의 유연성과 탄성

은 패스와 슛 시 더 나은 컨트롤을 제공했으며, 이는 공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를 높
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SLS 출력 방식이 더 균일한 표면을 생성하여 일관된 터치감을 제공
한 것으로 분석된다. Nylon 소재(모델2)는 TPU보다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여전히 사용 
편의성 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PLA 소재(모델4)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소재의 물리적 한계와 출력 방식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
된다.

4) 종합적인�그립감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PU 소재와 SLS 출력 방식

의 조합이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가장 유사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공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Goodridge et al., 2012). Nylon 소재(모델2)는 TPU에 비해 다
소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반면, PLA 소재(모델4)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농구공 제작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표면 마찰력(1-5) 4.2 3.8 3.9 4.2

안정성(1-5) 4.3 3.9 4.0 3.8

사용 편의성(1-5) 4.1 3.7 3.8 3.9

종합 그립감(1-5) 4.2 3.8 3.1 3.2

표 7. 에어리스 농구공의 그립감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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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적합성�평가

본 연구에서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조작감, 탄성 유지,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경기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조군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TPU 소재와 SLS 출력 방식으로 제작된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
을 보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1) 조작감
조작감 평가에서 대조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

1(TPU, SLS)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TPU 소재는 Nylon이나 PLA보다 더 나은 조작감
을 제공하며, 이는 TPU의 유연성과 높은 표면 마찰력에서 기인한다. 또한, SLS 출력 방식은 
FDM 출력 방식보다 더 정밀한 표면 구조를 만들어내어 조작감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
다. Nylon 소재(모델2)는 TPU보다 다소 낮은 조작감을 보였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PLA 소재(모델4)는 경직성과 낮은 표면 마찰력으로 인해 조작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2) 탄성�유지
탄성 유지 평가에서도 대조군이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으며,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1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TPU 소재의 우수한 탄성은 경기 중에도 잘 유지되어 
일관된 플레이를 가능하게 했다. TPU를 사용한 모델3(FDM 출력)도 양호한 탄성 유지 성능을 
보였으나, SLS 방식으로 출력된 모델1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PLA 소재(모델
4)는 가장 낮은 탄성 유지 성능을 기록하였으며, 경기 중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지 못해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경

기

적

합

성

조작감 (1-5) 4.3 3.7 3.9 3.1

탄성 유지 (1-5) 4.2 3.8 3.8 3.0

경기 흐름 영향 (1-5) 4.1 3.6 3.7 2.9

종합 경기 적합성 (1-5) 4.2 3.7 3.8 3.0

표 8. 에어리스 농구공의 경기 적합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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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흐름에�미치는�영향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도 대조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에어리스 농

구공 중에서는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PU 소재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기
존 농구공과 가장 유사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며, 공의 탄성과 그립감이 경기 흐름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Nylon 소재(모델2)는 TPU에 비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여
전히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다. 반면, PLA 소재(모델4)는 경기 흐름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쳐, 선수들의 플레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LA의 낮은 탄성과 
표면 특성이 경기 상황에서 불안정한 퍼포먼스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종합적인�경기�적합성
종합적인 경기 적합성 평가에서 대조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에어리스 농구공 

중에서는 모델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PU 소재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기존 농
구공과 가장 유사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며, 농구공 제작에 있어 이상적인 조합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TPU를 사용한 모델3(FDM 출력)도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SLS 방식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PLA 소재(모델4)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실제 경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TPU 소재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가장 적합한 선택으
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델1(TPU, SLS)은 조작감, 탄성 유지, 경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경기 적합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며,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
사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였다. TPU의 뛰어난 탄성과 유연성, SLS 출력 방식의 정밀한 표면 구
조가 결합되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PLA 소재와 FDM 출력 방식으
로 제작된 모델4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농구공 제작에 부적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PLA는 충격 저항성과 탄성 유지 능력이 부족하고, FDM 방식은 출력물의 표면 균일성과 구
조적 안정성이 낮아 농구공으로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구
공의 경기 적합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재와 출력 방식의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경기 성능과 유사성을 극대화하며,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최적의 해결책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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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소재와 출력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된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과 
경기 적합성을 평가하고, 에어리스 농구공 간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작 방식의 최적 조합을 도
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재와 출력 방식에 따라 농구공의 탄성, 내구성, 그립감, 그리고 경
기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1. TPU와� SLS 출력�방식의�우수성

본 연구 결과,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
을 나타냈다. TPU는 우수한 탄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반복적인 충격과 마찰에도 구조적 안
정성을 유지하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평가되었다(Wong & Hernandez, 2012). 또한, SLS 출
력 방식은 높은 층간 결합력과 균일한 표면 질감을 제공하며, TPU의 물리적 특성을 극대화하
여 조작감, 탄성 유지,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Goodridge et al., 2012). 이는 기존 
농구공과 가장 유사한 경기 경험을 제공하며, TPU와 SLS 방식의 조합이 에어리스 농구공 제
작에 최적의 선택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2. PLA 와�FDM 출력�방식의�한계

반면, PLA와 FDM 출력 방식의 조합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성능을 기록하며, 농
구공 제작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LA는 낮은 탄성과 충격 저항성으로 인해 지속적
인 경기 환경에서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FDM 방식은 층간 결합력과 표면 균일성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내구성과 경기 적합성을 보였다(Farah et al., 2016; Dizon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농구공 제작에 있어 소재와 출력 방식의 선택이 경기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3. 연구�결과와�기존�사례의�연계

본 연구 결과는 윌슨의 에어리스 농구공 개발 사례와 유사성을 보인다. 윌슨은 TPU와 유사
한 소재를 사용하고 정교한 구조 설계를 통해 기존 농구공과 동일한 무게와 크기, 바운드 특성
을 가진 에어리스 농구공을 개발하였다(김근한, 2024). 이 과정에서 소재와 출력 방식의 조합
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Gibso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TPU와 SLS 방
식의 조합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농구공 기술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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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의의와�한계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있어 소재와 출력 방식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
고, 최적의 조합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
이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한 경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이
를 통해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술적 가능성과 혁신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재의 물리적 특성
과 출력 기술의 정밀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성능 평가를 진행한 점은 스포츠 장비 연구 및 설
계에 있어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샘플과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테스트에 사
용된 에어리스 농구공은 총 4가지 모델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 수도 20명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실
험실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 사용 시 공의 변형 가능성, 다
양한 기후 조건(온도, 습도)에서의 성능 변화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에어리스 농구공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를 상용화했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TPU와 SLS 출력 방식은 높은 정밀도와 성능을 제공하지만, 
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작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경제적 분석과 장기적인 사용성 평가가 포함될 경우, 본 연구의 실용성과 신뢰성
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5. 제언

본 연구는 TPU와 SLS 출력 방식이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있어 최적의 조합임을 제시하
며, 소재와 출력 기술의 융합이 스포츠 장비 설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였다(이석
원, 2023).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에어리스 농구공 기술의 상용화와 발전 가능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홍재,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몇 가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에어리스 농구공이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지속적인 충격 하에서 구조적 변형이나 성능 
저하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 시간에 따른 탄성 유지, 
내구성 변화 등을 장기간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온도, 습도, 기압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에어리스 농구공의 성능을 평가하여 실제 
경기 환경에 적합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특히, 실내 경기와 실외 경기 환경에서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이는 경기 환경에 따른 에어리스 농구공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
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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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TPU와 SLS 출력 방식은 높은 정밀도와 성능을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

용이 상용화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더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출력 방식을 개선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화 가능성
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 조사와 경제적 분석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소재와 출력 기술을 적용하여 에어리스 농구공의 성
능을 더욱 개선할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다양한 소재와 출력 방식의 조합을 실험하고 비교
함으로써, 농구공 제작의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스포츠 장비 개발 분야에서 지
속 가능한 기술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하며, 에어리스 농구공이 향후 스포츠산업의 중요한 부
분으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소재와 출력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된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을 
평가하고, 에어리스 농구공의 성능 비교를 통해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
였다. 연구 결과,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이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에 가장 적합한 선택으
로 나타났으며, PLA와 FDM 출력 방식은 농구공 제작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
탕으로 에어리스 농구공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와 출력 방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TPU는 우수한 탄성과 내구성을 가진 소재로, 농구공 제작에 적합한 물성을 
보여주었다(Wong & Hernandez, 2012). 

TPU의 유연성과 충격 흡수 능력은 조작감, 탄성 유지, 경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특히 SLS 출력 방식과 결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다(Goodridge et al., 2012). 
SLS 출력 방식은 높은 층간 결합력과 균일한 밀도를 제공하여 TPU의 물리적 특성을 극대화했
으며, 이를 통해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한 경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윌슨의 에어리스 농구공 개발 사례와도 일치하며(Gibson et al., 2015),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이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의 최적 솔루션임을 보여준다. 

반면, PLA와 FDM 출력 방식의 조합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농
구공 제작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LA는 경량성과 생분해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낮은 탄성과 충격 저항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 환경에서의 성능 유지가 어려웠다(Farah et 



76 소재와 제작 방식을 기반으로 한 에어리스 농구공의 기능적 특성에 대한 연구

al., 2016). FDM 출력 방식은 SLS 출력 방식에 비해 낮은 층간 결합력과 불균일한 표면 구조를 
생성하여 PLA의 물리적 한계를 더욱 부각시켰다(Dizon et al., 2018). 이러한 결과는 농구공 제
작에 있어 소재와 출력 방식의 선택이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Hemalatha & Sanjith, 2018).

본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소재와 출력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조
작감, 탄성 유지, 내구성, 경기 흐름 등 모든 항목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며, 기존 농구공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반면, PLA와 FDM 출력 방식은 농구공 제작에 필요한 성능
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프로토타입 제작이나 구조 실험에 더 적합한 조합으로 평가되었다. 에
어리스 농구공은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의 대안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TPU와 SLS 출력 방식의 조합은 지속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들
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TPU의 우수한 물리적 특성과 SLS 방식의 높은 정밀성은 농구공의 탄성과 내구성을 기존 
공기 주입식 농구공과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안
정적인 제품으로,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하다.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
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에어리스 농구공 제작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
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TPU와 SLS 기술의 조합은 농구공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용품(예: 축구공, 배구공) 
제작에서도 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비젼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장기적인 사용성과 다양한 경기 조건
에서의 성능 변화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제작비용과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경제
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정밀적이고 실용성 평가가 미흡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환경에서의 실험과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에어리스 농구공 기술의 실용성과 상업적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에어리스 농구공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스
포츠 장비 설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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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필라테스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의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총 169명으로 유아교사 89명과 필라테스 강사 8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유아 필라테스 실행을 위한 인식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
자 5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는 전사-메모-개방코딩-심층코딩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 실시 시 우선시되
는 신체발달과 ‧정서 발달의 응답, 실시 방법은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있었다.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 시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두 그륩 모두 흥미와 요구이 응답이 가장 많았고, 두 그룹 모두 유아 필라테스 강사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 교재 개발이 유아 필라테스를 진행하는데 필요햐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에서는 유아 필라테
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유아 필라테스 실행 방안으로 다양한 요소를 통해 놀이처럼 실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유아 필라테스 실행의 어려움에 대해 유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구성과 부모와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결론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유아신체활동, 유아필라테스, 유아교사, 필라테스 강사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ilates 
instructors regar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METHOD A total of 169 people were studi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89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80 Pilates instructors to investigate their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Pilates .In order to deeply understand the perceptions and needs for 
practicing Pilates for children, five research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calculating frequency distributions 
and percentages, an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through 
transcription-memo-open coding-deep coding stages RESULT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interest in children's Pilates, responses regarding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prioritized during practice, and practice methods. Interest and demand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when developing a Pilates program for children. Both groups responded that the 
development of a Pilates instructor training program and practice materials for children was necessary to 
conduct Pilates for children. Second, in the in-depth interview, the necessity of Pilates for infants w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Pilates for infants like play through various elements was emphasized, 
and the difficulties of practicing Pilates for infants were discussed in structuring a program suitable for infants 
and communicating with parents. talked about it. CONCLUS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ilates programs.

KEYWORD Children’s Movement Activity, Kids Pilates, Early Childhood Teacher, Pilate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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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어린이들은 밖에서 뛰어놀며 신체활동을 즐길 기회가 많지만, 실내에서 다양한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술들 또한 풍부하다. 이원석과 성영화
(2012)에 따르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유아는 5.1%이며, 주 3-6회 사용률이 23.4%에 달한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앉아서 생활하고 정크 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데 이는 유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최근 연
구(Arshi, 2021)에 따르면 6-11세 어린이 중 약 30.2%가 과체중이고, 그 중 15.3%가 비만인 것
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많은 유아들은 가정과 유치원에서 학습지를 활용한 인지 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신애선, 인경숙, 2019). 이러한 이유로 현대 유아들은 신체적으로 건
강해 보이지만 체력과 운동능력이 감소하고 자폐증,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더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원진, 2005).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 근력, 협응력, 균형 감각,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Brown, 2014). 

미국 건강 및 체육교육사 협회(SHAPE)는 2029년까지 모든 유아가 신체활동이 가져오는 혜
택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HAPE, 2015). 따라서 유
아의 건강을 위해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Han et al., 2014). 3~6세 유
아를 위해 놀이 형태로 설계된 적응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지각 및 기본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아기에 습득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은 성인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Nazan & Fatma, 2022). 유아교육기관에서 신체활동을 제
공하는 것은 유아의 체력 향상 측면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유아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제공하여 운동능력과 정신 건강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유아 필라테스를 유아교육기관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필라테스는 독일의 조셉 휴버터스 필라테스가 전신건강을 위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전신에 
작용하는 운동의 한 형태로 개발한 운동이다. 필라테스 철학의 기본은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
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인식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훈련하며, 매 순간 자신의 몸을 조절하
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 동작에 필요한 근육과 노력만을 
사용하여 우리 몸을 제어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편심 근육 수축을 사용하여 인체의 
가장 깊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홍현옥, 2014). 필라테스는 단순히 몸의 큰 근육을 발달시키
는 것과는 달리 재활을 목적으로 개발한 운동으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
니라 호흡을 통해 신체를 조화롭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의 신체 특성을 
파악하여 작은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하여 운동하는 운동이다(장혜원, 이정래, 2019).

필라테스는 신체 균형을 개선하고 자세 교정, 운동능력 향상, 근력 및 유연성 강화에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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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가 있어 연령, 운동 수준,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합한 운동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로 성인 여성과 노인의 건강 및 재활에 적용된 필라테스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윤경, 2018). 필라테스 센터와 피트니스 센터 내 필라테스 운동 대상자가 대부분 성인 여성
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필라테스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
인 여성과 노인의 건강 및 재활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필라테스가 노인에
게는 재활과 균형 감각 감소와 낙상 위험, 예를 들어 균형, 이동 및 안정성 향상, 근력 향상 및 
동적 균형 개선 등에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 성인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임산부와 폐경기 여성을 위한 운동 효과가 입증되었다(김석희, 류
현승, 홍춘기, 2011; Garcia-Garro et al., 2020; Irez, Ozdemir, Evin, Irez, & Korkusuz, 2011; Pata, 
Lord, & Lamb, 2014).  

이처럼 필라테스 관련 연구는 그동안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필라테
스는 성인 여성과 노인뿐만 아니라 유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운동이
다. 즉, 필라테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와 기능을 인식하도록 돕고 신체 기능, 외모 및 신체에 
대한 느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라테스는 또한 건강 증진 행동을 개선하고 개인의 건
강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Lim & Hyun, 2021). 이는 유아
가 자신의 신체 내부와 외부를 인식하는 능력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필라테스는 기구와 도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매
트 위에서 몸의 움직임만으로 충분히 운동할 수 있기에 실내에서 유아를 비롯한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어 장벽이 높지 않다. 또한 필라테스는 공, 수건 등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소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필라테스가 재미있는 신체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유아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 

린제이 G. 메리튜(국제 필라테스 단체 중 하나인 스탓필라테스의 CEO)는 필라테스가 다양
한 연령, 체력 수준, 운동능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Brown, 2014). 하지만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필라테스 교육
을 적용하여 진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필
라테스 연구를 살펴보면 총 3편으로, 주혜원(2020)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활용
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안정성, 이동성, 조작성 운동 영역과 같은 기본 운동능력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만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필라테스의 응용 활동이 사회‧ 정
서 발달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홍금연, 이항재, 2006; 홍주원, 2008)가 이루어진 바 
있다. 유아 필라테스를 통해 유아가 자신의 몸을 안팎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전반적인 발
달에 매우 중요하며,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배우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전반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필라테스는 자신의 신
체 가동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유아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 활동이 
될 수 있다. 필라테스는 스튜디오와 피트니스 시설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클럽이나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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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기타 환경을 통해 필라테스를 접하는 어린이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필라
테스 프로그램도 그에 따라 성장할 것이라 사료된다(Brown,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 필라테스는 유아 신체 발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단 3편으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
은 주로 유아 필라테스의 효과를 검증하는 양적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필라테스 전문가인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육 현장에서 유아를 직접 교육하는 유아 교사의 관점을 모두 반영한 
연구는 없었다. 그런데 유아기는 특별한 발달 단계에 속하므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유아교육의 관점에서는 유아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와 학습과 놀이 
중심의 접근, 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라테스의 관점에서는 필라테스를 실시하기 
위한 정확한 동작 지도법, 근골격계 발달, 다양한 소도구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맞춤형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
동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와 필라테
스 강사의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혼합 연구설계를 통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를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유아 필라테스 관련 연구기 양적 연구에 치중됐던 
한계를 넘어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한다는 점, 두 분야 전문가의 관점을 모두 반영
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유아 필라테스에 관한 다각적인 시각을 종합적으
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유아를 위한 필
라테스 교육에 대한 유아 교사와 필라테스 강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유아 신체활동을 위한 유아 필라테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아교사와 필
라테스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설계 시 연구
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법으
로 분석하는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Tashakkori & Teddlie,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통합한 혼합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1) 설문조사�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연구대상은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총 250부의 설문지
를 배포했다. 총 180부의 응답자(72%)를 수집하였으며, 충분히 답변하지 않은 11부를 제외한 
169부가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그 중 필라테스 강사의 설문지가 80부, 유아교사의 설문지
가 89부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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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유아교사 필라테스 강사 총빈도

(총백분율)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연령

20~29세 55(61.8) 24(30) 79(46.7)
30~39세 16(18) 47(58.8) 63(37.3)
40~49세 14(15.7) 7(8.8) 21(12.4)

50세 이상 4(4.5) 2(2.5) 6(3.6)

직업
교사/강사 82(92.2) 72(90) 154(91)

원장 7(7.9) 8(10) 15(9)

경력

1년 미만 10(11.2) 35(43.8) 45(26.6)
1~3년 31(34.8) 13(16.3) 44(26.0)
3~5년 21(23.6) 14(17.5) 35(20.7)
5~10년 5(5.6) 13(16.3) 18(10.7)

10년 이상 22(24.7) 5(6.3) 27(16.0)

근무기관

어린이집 50(56.2) 50(29.6)
유치원 39(43.8) 39(23.1) 

필라테스 센터 - 75(93.8) 75(43.1)
피트니스 센터 - 5(6.3) 5(3.0)

합 계 89(53.0) 80(47.0) 169(10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69)

2) 심층면담�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 필라테스의 인식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

다. 심층면담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판단을 토대로 표본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유목적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김응렬, 2001)하여 연구대상을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첫째, 1단계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 중 유아교사나 유아
교육전문가 또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유아교육 분야의 
경우 유아교육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
고, 필라테스 분야의 경우 필라테스 강사이면서 필라테스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유
아를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친 경력이 5년 이상되는 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심을 보이며 필요
시 유아 필라테스 수업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자로 5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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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직위 학력/전공
필라테스  

교육 경력

유아 필라테스

교육 경력

유아교육

경력

교육 

연령
소지 자격증

A 42 원장
석사
/무용

8년 5년 5-7세 미국 발란스드 바디

B 50 원장
석사
/무용

19년 10년 5~8세 미국 로리타산미구엘

C 44 원장
학사/
무용

13년 7년 6~7세 미국 발란스드 바디

D 49 대표
박사
/체육

13년 5년 5~7세 미국 필라테스 연맹

E 34 교사
석사

/유아교육
10년 3-5세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2급

표 2. 연구참여자 배경

 

2. 연구도구

1) 설문조사�도구�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명경숙(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13개의 설문 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1개 문항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을 만든 후 유아
교육전문가인 교수 1인과 현장에 교사로 근무 중이며 유아교육전공 석사생 1인, 필라테스 
교육 10년 이상인 강사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 설문지는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 4개, 유아 필
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시간, 빈도 등과 같은 운영 관련 문항 7개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66이었다.

2) 심층면담�질문지�
심층면담은 반구조적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 문항은 유아교

육전문가인 교수 1인과 필라테스 강사 1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였고 면담을 실시하였고 설문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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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적 면담 내용
필라테스 전문가 유아교육 전문가

▪일반 필라테스와 유아 필라테스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구성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 교육 시 유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 수업에서 활용하는 주요 운동 방법

과 도구는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가 유아의 신체, 인지, 정서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은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 교육 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 관점에서 유아 필라테스의 가치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아 필라테스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아 필라테스 교육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도입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유아의 연령 및 발달 단계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

항은 무엇인가요?

▪유아 필라테스 교육을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도입

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표 3. 심층면담 반구조적 면담 내용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교사의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 중 필라테스 강사 4인과 유아 신체활동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으며 유아 필라
테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유아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유아교사 1인을 선정하여 심층면
담을 진행하였다<표 4참조>. 

단계 연구내용 조사대상 자료수집방법

1단계

설문 조사
유아 필라테스 실행을 위한 인식 조사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
설문조사

2단계

심층면담 

유아 필라테스 실행 대한 필라테스 강사 

및 유아교육전문가의 인식 조사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육전문가

심층면담, 현장참관,
수업 일지기록

표 4. 연구내용별 절차

1) 설문조사�실시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 설문조사 대

상이 아닌 필라테스 강사 5인과 유아교사 5인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
라 설문 내용 및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2024년 5월 7일부
터 6월 4일까지 약 4주간 필라테스 스튜디오와 피트니스 센터 내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유
아교육기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취합한 200부 중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31부를 제외함으
로써 총 169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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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면담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적, 면담지를 발송하

여 연구참여자가 면담을 하기 전 사전에 문항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심층면
담은 개별 면담 5회, 그룹 면담 1회로 총 6회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가 타지역에 거주할 경
우 대면 면담이 어려워 화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사전에 편리한 시간을 협의하여 1차적
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연구참여자 1인당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개
별 면담 실시 후 연구자는 필라테스와 유아체육 두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라테스 전문가와 유아교사가 함께 유아 필라테스 인식에 관해 화상으로 그룹 면담
을 2차로 실시하였다. 그룹 면담을 시작하기 전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일상적인 대화와 
근황 및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연구주제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미리 질문지를 구성해 두었으나 면담을 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변형적인 질문이 가능하도록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면담 내용은 화상으로 녹화됨을 안내하였고 모든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2달 동안 개별 면담과 그룹 면담, 유아 필라테스 
수업 참여관찰, 유아 필라테스 수업 후 일지 기록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 면담은 연구자 1
이 진행하였으나 연구자 2가 함께 참여하였고, 연구자 2는 수업 참여관찰과 일지 기록물을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공동 검토를 통해 전사,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1) 설문조사
유아 필라테스 활동에 대한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설

문지는 Window용 SPSS 23.0 Version을 활용하여 단순빈도분포(Simple Frequency Distribution)
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과 비모수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2) 심층면담
수집된 자료는 전사-메모-개방코딩-심층코딩 단계를 거치는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김

영천, 2012)하여 분석하였다. 개별 면담과 그룹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담이 종료된 
직후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며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
으로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방코딩을 하였다.  
개방코딩은 분석적 귀납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사한 자료를 반복적으
로 읽으면서 자료에서 의미하는 단위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이름이나 코드를 부여하기 위
하여 중요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 개방 코딩을 통해 부여된 코드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탐색
하고 범주를 형성하는 심층 코딩과정을 거쳤으며, 분석한 자료는 유아교육전공 교수와 논의
하여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받은 후 해당 내용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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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내용 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석이 반영되므로 자료 분석에서 면담자가 의
미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미현, 박
정언,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면담 종료 후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제시
하여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면담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인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기 위하여 
자료의 통합하고 결과 패턴을 매칭하는 단계를 거쳤다. 즉 두 자료에서 나타난 공통되는 주
제나 키워드를 식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체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고, 양적 자료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결과를 질적 자료 결과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질적 자료로 보완하면서 양적 자료의 결과를 질적 자료의 결과를 통해 확장하
고 보완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필라테스에�대한�유아�교사와�필라테스�강사의�인식�

<그림 1>은 유아의 신체활동 교육으로서의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현재 관심에 대하여 필
라테스 강사와 유아 교사의 응답 결과이다. 현재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필라테스 강사의 응답은 각각 30명(37.5%)이 응답을 보인 그룹인 ‘조금 있
다’와 ‘많다’가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응답 그룹은 ‘매우 많다’로 14명(17.5%), ‘없다’
가 6명(7.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 교사 그룹은 ‘조금 많다.’ 응답이 39명(43.8%)으로 
가장 높았고, ‘없다’가 37명(41.6%), ‘조금 있다’가 11명(12.4%) 그리고 ‘매우 많다’가 2명
(2.2%)으로 필라테스 강사의 응답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림 1. ‘현재’ 유아 필라테스에 관한 관심도 

1. 없다 2. 조금 있다 3. 많다 4.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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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신체 활동 교육으로서의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향후 관심에 대하여 필라테스 강사
와 유아 교사의 응답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향후 관심 의향
에 대한 질문에 <그림 2>와 같이 ‘많다’로 응답한 필라테스 강사는 40명(50%), ‘매우 많다’가 
20명(25%), ‘조금 있다’가 20명(25%)으로 가장 높았으며, ‘없다’라는 한 명도 없었다. 유아 교
사 그룹에서는 ‘조금 있다’가 49명(55.1%)으로 가장 높았으며, ‘많다’가 25명(28.1%), ‘없다’가 
8명(9%), ‘매우 많다’가 7명(7.9%)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향후’ 유아 필라테스에 관한 관심도 

1. 없다 2. 조금 있다 3. 많다 4. 매우 많다

<그림 1>과 <그림 2>의 결과를 보면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 교사 모두 현재보다 향후 유
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그룹 간의 차
이를 보기 위해 t-검정을 사용하여 평균 차이 검증을 분석했다. 현재 유아 필라테스에 관한 
관심도 수준에서 필라테스 강사는 평균 2.65(SD=. 858), 유아 교사는 평균 1.75(SD=. 758)를 
보였다. 따라서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7.216, p<.001). 또한, 향후 유아 필라
테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의향에 대한 두 그룹 간의 차이는 필라테스 강사 그룹의 평균
이 3.00(SD=. 711), 유아 교육자 그룹의 평균이 2.34(SD=. 755)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t=5.756, p<.001)가 있었다. 

  <그림 3>은 유아의 신체활동 교육으로서의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우
선시되는 고려사항에 관한 결과이다. <그림 3>과 같이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 교사 모두 유
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시행할 시 유아의 발달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요구 사항은 
유아의 ‘흥미와 요구’라고 응답했다. 필라테스 강사의 응답은 30명(37.5%), 유아 교사의 응답
은 44명(49.4%)이었다. 필라테스 강사는 유아의 ‘자세와 체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22명
(27.5%)으로 가장 많았고 유아 교사 중 ‘발달과 수준’은 29명(32.6%)으로 두 번째로 우선순위
가 높았다. 두 그룹을 합친 전체 응답에서도 ‘흥미와 요구’가 가장 많았다. 다음 응답으로는 
‘발달과 수준’으로 17명(21.3%) 필라테스 강사 중 안전과 습관이 11명(13.8%)으로 나타난다. 
유아 교사 그룹에서는 ‘안전과 습관’이 13명(14.6%), ‘자세와 체력’이 3명(3.4%)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했으며, 필라테스와 강사와 유
아 교사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ann-Whitney U = 2666.0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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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 

1. 흥미와 요구 2. 발달과 수준 3. 안전과 습관 4. 자세와 체력

<그림 4>는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유아의 신체발달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결과로 필라테스 강사는 가장 필요한 신체발달로는 ‘기초체력’이었으며, 
50명(6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운동능력’으로 30명(37.5%)으로 많았고 
‘비만’이나 ‘유연성’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그러나 유아 교사는 대부분 ‘기초체력’으로 응답
했으며 58명(65.2%)으로 가장 높았다. ‘운동능력’은 23명(25.8%), ‘유연성’은 6명(6.7%), ‘비만’ 
2명(2.2. %)으로 나타났다. 필라테스 강사는 <그림 4>와 같이 ‘비만’이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운동능력’과 ‘기초체력’을 우선시했다. 두 그룹을 합친 전체 응답으로는 ‘기초
체력’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은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했으며, 필라테
스와 강사와 유아 교사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ann-Whitney U = 2775.000, 
p<.01). 

그림 4.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신체발달 

1. 비만 2. 유연성 3. 운동 능력 4. 기초체력

<그림 5>는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해서 가장 먼
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결과이다. 필라테스 강사의 응답을 보면 ‘집중력강화’로 27명
(33.8%), ‘신체적 자아개념’은 27명(33.8%)으로 같이 나타났다. ‘행복감’은 16명(20%),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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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명(12.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 교사의 응답은 ‘행복감’이 45명(50.6%)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신체적 자아개념’은 22명(24.7%), ‘사회성’은 18명(20.2%), ‘집중력’은 4명
(4.5%)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을 합친 전체 응답에서는 ‘행복감’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은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했으며, 필라테스와 강사와 유아 교사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ann-Whitney U = 2359.000, p<.001). 

그림 5.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

1. 행복감 2. 사회성 3. 집중력 4. 신체적 자아개념

<그림 6>과 같이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가장 필요한 사항들
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필라테스 강사들의 경우 ‘유아 필라테스의 강사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실습교재 개발‘에 관한 응답이 50명(62.5%)으로 현저히 높았다. 다음 응답으로는 
14명(17.5%)으로 ‘유아신체 활동을 위한 교사교육 및 교사연수’로 나타났다. ‘수업 연구 및 
환경조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은 11명(13.8%)이었다. ‘강사 대 유아의 적정비율’에 대한 
응답은 5명에 불과했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가장 많
이 고려하는 사항은 ‘유아 필라테스 강사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교재 개발’로 34명(38.2%)으
로 나타났다. ‘강사 대 유아의 적정비율’은 22명(24.7%), ‘유아신체 활동을 위한 교사교육 및 
교사연수’는 14명(15.7%)이 응답했고 19명(21.3%)은 ‘유아신체 활동을 위한 교사교육 및 교사
연수’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필라테스 강사 및 유아 교사그룹은 ‘유아 필라테스 강사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교재 개발’로 유아 필라테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
항으로 나타났다. 필라테스 강사 그룹과 유아 교사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했다(Mann-Whitney U = 2558.5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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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아 필라테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가장 필요한 사항

1. 강사 대 유아의 적정비율 2. 유아 필라테스 관련 교사교육 및 교사연수 3. 수업 연구 및 환경조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4. 유아 필라테스의 강사교육 프로그램 및 실습교재 개발

<그림 7>과 같이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 시간에 관한 결과로 필
라테스 강사 41명(51.3%)이 응답한 것처럼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하기에 이상적인 시간에 대
한 응답은 ‘31~40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27명(33.8%)의 강사가 ‘21~30분’, 8명(10%)의 강사
가 ‘11~20분’, 4명(5%)의 강사가 ‘41분 이상’ 순이었다. 그러나 유아 교사들은 ‘21~30분’이 이
상적인 시간대라고 답하며 이 중 55명(61.8%)이 응답하여 필라테스 강사 그룹과는 다르게 
응답했다. 다음 시간대는 26명(29.2%)이 ‘11~20분’, 7명(7.9%)이 ‘31~40분’, 1명(1.1%)이 ‘41분 
이상’으로 답하였다. 두 그룹을 합친 전체 응답에서 ‘21~30분’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했으며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Mann-Whitney U = 1753.000, p<.001).

그림 7. 유아 필라테스를 적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업 시간 

1.11-20분 2.21-30분 3.31-40분 4. 41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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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필라테스 수업의 이상적인 빈도수는 <그림 8>과 같이 나타났다. 필라테스 강사 중 

‘주 1~2회’에 대한 응답이 72명(77.5%)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 주 3~4회’는 16명
(20%)이, ‘매일 1회’는 2명(2.5%)이 응답했다. 그러나 유아 교사들은 ‘주 3~4회’로 답한 응답
자가 72명(81%)이었다. ‘매일 1회’는 12명(13%)이, ‘주 1~2회’는 5명(6%)이 응답했다. 두 그룹
을 합친 전체 응답에서는 ‘주 3~4회’가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테스트를 분석한 결과,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 교사의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Mann-Whitney U = 830.000, p<.01).

그림 8.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의 이상적인 실시횟수 

1. 주 1~2회 2. 주 3~4회 3. 매일 1회

유아 필라테스의 가장 이상적인 인원수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다. 필라테스 강사들에 
따르면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가장 이상적인 인원은 ‘한 그룹에 5~6명’의 유아로 40명
(50%)이 응답했다. 이 중 27명(33.8%)은 ‘한 그룹에 2~3명’의 유아를, 10명의 응답자(12.5%)는 
‘대그룹’을, 3명의 응답자(3.8%)는 ‘1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유아 교사의 그
룹 응답은 ‘한 그룹에 2~3명’의 인원수가 가장 이상적인 숫자이며, 61명(68.5%)은 ‘한 그룹에 
5~6명’의 유아가 19명(21.3%), ‘1명’은 9명(10.1%), ’대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을 합친 전체 응답에서는 ‘한 그룹에 2~3명’이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간에 
유의미한 차이에 관한 결과는 Mann-Whitney U 테스트를 사용했다(Mann-Whitney U = 
1970.00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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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아 필라테스를 적용 시 가장 이상적인 인원

1. 대그룹 2. 한 그룹에 5~6명 3. 한 그룹에 2~3명 4. 1명

   2. 유아�필라테스�운영을�위한�유아�교사와�필라테스�강사의�인식과�요구

1) 유아�필라테스의�필요성에�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과 유아 필라테스 실시 시 

가장 우선해야 하는 발달 결과와 연계하여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이 유아 필라테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현장에서 유아 필
라테스를 진행하고 있는 필라테스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가
르친 경력이 5년 이상인 강사들의 면담을 시행한 결과, 유아 필라테스를 통해 유아들은 신
체를 발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기부터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 
자신의 신체 부위의 기능과 움직임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토한 자존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유아 필라테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었다. 

▶ 유아 필라테스는 신체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 이들이 평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

라테스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운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지속할 가능성이 커져,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신체 활동을 중요

하게 여기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

다<A 개별면담자료, 2024. 8. 16>.

▶ 필라테스는 아이가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

니다. 다양한 동작을 통해 아이는 신체의 각 부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움직일 

때 어떻게 힘이 들어가는지 느끼며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과 존중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B 개별면담자료,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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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를 유아들에게 적용하면 몸의 균형, 바른 자세, 체력 향상에 좋을 것 

같고요. 필라테스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의 각 기관에 활용하는 신체 기능에 대한 

언급이 많으니 유아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할 것도 같아요<E 개별면담자료, 2024. 8. 30>.

▶ 오늘 수업에서는 갈비뼈 잡고 호흡하기, 몸을 둥글게 마는 롤링 동작으로 척

추의 만곡 느끼기, 아랫배에 힘을 주어 상체를 올리는 롤업 동작을 통해 아이들

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양한 동작을 

통해 아이들은 신체 각 부위의 기능과 움직임에 따라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몸에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신체적 자기 인

식은 아이들이 성장 후에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체력적인 요

소의 발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인식을 더욱 높이 살 수 있는 긍정

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유아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D 수업일지, 2024. 8. 13>. 

2) 다양한�요소를�통해�놀이처럼�느껴지는�유아�필라테스�실행하기� �
앞선 <그림 4>의 연구결과에서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사

항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유아의 흥미와 요구의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었다. 이와 관련하
여 인터뷰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또한 유아 필라테스 실행에서 유아의 신체 활동이 효율
적으로 활성화되고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라테스를 실행하는 동안 공이나 링과 같은 소도구 혹은 음악을 가미하
는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며 유아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활동으로 느낄 수 있
도록 하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이게 유아들이랑 수업을 해 보니까요. 유아들은 운동을 '재미있는 활동'으로 

느껴야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동작

을 놀이 형태로 구성하면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무

엇보다 흥미를 느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놀이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업에 몰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록

달록한 공이나 작은 링 같은 소품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게 유도해요. 이렇게 물리적인 도구가 있으면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쉽게 동작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필라테스 강사 A 그룹면담자료, 
2024. 10. 10>.

▶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 요소 외에도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경 쓴 부

분은 바로 특히 음악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리듬감이 있는 음악을 들으

면 신체를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필라테스 기본 동작을 리듬에 맞춰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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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춤을 춘다.'라는 느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보라는 '놀고 있다'라는 느낌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 처지에서도 필라테스 수업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미 요소가 수업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

와 아이들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해요. 예를 들어,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 도구가 아이들에게 맞는 크기와 무게인지 항상 확인하고, 음악도 지나치게 빠

르거나 강렬하지 않은 걸 선택해 아이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한다던

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아끼지 않고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필라테스 강사 B 개별면

담자료, 2024. 9. 19>.

▶수업목표: 유아들이 리듬감 있는 음악과 함께 필라테스 기본 동작을 자연스럽

게 익히며 신체를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놀이와 운동의 균형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수업 내용: 리듬 활용, 도구 활용

리듬 활용 - 오늘 수업에서는 신나는 리듬감의 음악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

럽게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필라테스 기본 동작을 음악에 

맞춰 진행하며, 아이들이 '춤을 춘다.'라는 느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

다. 음악 선택 시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렬한 음악은 배제하고, 아이들이 

따라오기 쉬운 박자와 톤의 음악을 사용했다.
도구 활용 -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크기와 무게의 도구만 

사용했다.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가벼운 공이나 짧은 밴드를 

이용해 동작을 함께 진행했다. 도구 사용 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다.
피드백: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잘했어!", "멋지게 움직였어!", "조금만 더 힘

내보자!"와 같은 칭찬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

다<필라테스 강사 B 수업 후 일지 기록 中, 2024. 08. 09> 

3) 유아�필라테스�진행의�어려움
유아 필라테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유아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
과 유아 필라테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인과 다르게 안전한 환경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의 수업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 
대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모님과 원활한 소통
은 유아 필라테스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아이들이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강사는 부모님에게 수업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이가 필라테스를 통해 긍
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부모님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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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필라테스는 성인과는 다른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안전

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 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유아의 신체 발

달 단계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므로 어

떤 동작이 안전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아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구

를 사용할 때 실수로 넘어지거나 기구에 걸려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기구 선택

과 사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필라테스 강사 C 그룹면담자료, 
2024. 10. 10.>.

▶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유아한테 

맞는 동작을 설계하는 거였어요. 유아는 운동 자체보다 놀이와 흥미 요소에 반응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운동 동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나 게임

을 접목해야 하거든요. 또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를 신

뢰하게 하는 것도 도전인 거 같아요.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차별화하고 교육 효과를 측정해 주면 좋은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어려

운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필라테스 강사 D 그룹면담자료, 2024. 10. 10.>.

▶ 유아 필라테스를 진행할 때 부모님과의 소통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모님은 

필라테스 수업에서 아이가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거나 눈에 띄는 성과를 보

이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필라테스는 특정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건강한 움직임 습관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신체를 인지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으며, 강사는 부모님이 필라테

스 수업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도록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야 합니다<필라테스 강사 A 개별면담자료, 2024. 8. 16>.

▶ 수업 중에 부모님께서 개입하려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동작

을 해 보고 경험해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저는 수업 중에는 가능한 한 

아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부모님께도 수업 시간에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안내해 드리

고 있어요. 이는 아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

다. 유아 필라테스는 아이가 자신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부모님께 '오늘 아이가 정말 열심

히 참여했어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아이에게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권해드려요. 이렇게 부모님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아이도 자신감을 얻고, 필라테스를 더욱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필라테스 

강사 C 개별면담자료,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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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및�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유아 신체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의 유아 필라테스 
실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의 유아 필라테스 실행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
사를 통해 살펴보았고, 설문조사 대상 중 5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심층 면담을 통해 유아 
필라테스 실행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필라테스 강사 그룹이 '조금 있다'와 '많다'의 
응답 빈도가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유아교사 그룹에서는 '조금있다'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고, 
'없다', '많다', '매우 많다'의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 대해서는 필라테스 강사 그룹
은 많다, 매우 많다의 순으로, 유아교사 그룹은 조금 있다, 많다 순으로 두 그룹 모두 현재 관
심도에 비해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필라테스 강사들이 필라테스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알고 
있으며, 노인과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유아 필라테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시사한다. 반면 유아교사는 필라테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면 유아 필라테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는 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없다'의 
응답 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조금있다', '많다', '매우 많다'의 응답 빈도가 현재의 관심도보다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신체활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 필라테스에 관심을 가지려
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경민, 박정언, 최현정(2013)은 유아교사의 신체활동 
및 움직임 교육 적용을 위한 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SHAPE(2015) 
역시 유아 운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아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두 그룹 모두 유아 필라테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필라테스 강사와 유아교사 모두 유아의 ‘흥미와 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다음
으로 필라테스 강사는 ‘자세와 체력’, ‘발달과 수준’, ‘안전과 습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
아교사는 ‘발달과 수준’, ‘안전과 습관’, ‘자세와 체력’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한 측면은 
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필라테스 강사 그룹에서 ‘자세와 체력’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은 이 점은 필라테스를 수행하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
다. 유아교사는 아직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아기에는 유아의 ‘발달과 수준’이 더 중요하
며, 아직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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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대하여, 필라테스 강사는 ‘운동능력’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초체력’에 대한 응답
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교사 그룹에서는 ‘기초체력’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운동능력’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필라테스 강사는 
‘신체적 자아개념’과 ‘집중력’의 빈도가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행복감’과 ‘사회성’이 그 다음
으로 나타났으나, 유아교사는 ‘행복감’이 빈도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자아개념’, ‘사회성’, ‘집
중력’의 순서로 나타났다. 

유아 필라테스를 통한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 발달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한 응답이 
다른 것은 두 그룹 모두 유아를 둘러싼 지식과 발달적 관점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아교
사는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 발달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을 바탕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유아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운동능력보다 기
초체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회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의 행복감이나 
안녕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필라테스 강사들은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
식이 없고 필라테스 운동 효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운동 자체를 고려하거나 기초체력에 집
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라테스 강사그룹은 유아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기초체력 향
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해서는 필라테스 호흡과 운동을 
통한 집중력 강화와 신체적 자아개념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
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향후 유아를 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
려해야 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를 대상으로 유아에게 적용하는 방법
을 교육할 때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유아 필라테스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두 그룹 모두 유아 필
라테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아 필라테스 강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교재 개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두 그룹 모두 유아 필라테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가 향후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할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필라테스 
강사그룹이 ‘31~40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유아교사 그룹에서는 ‘21~30분’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유아 필라테스 수업의 이상적인 빈도수에 대한 응답으로 필라테스 
강사그룹은 ‘주 1~2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아교사 그룹에서는 ‘주 3~4회’가 압도적으로 
높아 필라테스 강사그룹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유아 필라테스를 진행할 때 가장 이상적인 
인원수에 대한 응답으로 필라테스 강사그룹은 ‘5~6명’, 유아교사 그룹은 ‘2~3명’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까지 유아 필라테스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므로 연구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수
업 시간에 대한 차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매일 신체 활동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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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해야 하며(Zimmer, 2010),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지침에 따르면, 그룹으로 진행할 때는 
20~30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체계적인 신체활동을 할 경우 60분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NASPE, 2002). 중요한 것은 유아교사가 유아 필라테스 실행 시간을 결정하기보단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방향에 더해 유아의 흥미와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유지혜, 박정언, 2024; 최혜윤, 2015). 효과적인 그룹 
구성과 관련해서는 소그룹으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지만(곽은
숙, 2016), 이 외에도 수업 공간, 교사의 필라테스 지도 능력, 유아 필라테스 경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필라테스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아 필라테스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습을 위한 자료
집 등이 있다면 유아의 신체 발달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 필라테스 운영을 위한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면
담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유아 필라테스가 유아의 신체 발달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신체 부위의 기능과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잘 활용하
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유아기부터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 유아 필라테스의 필요성에 대해 강
조하였다. 이는 유아기부터 유아의 기본운동능력의 발달을 위해 유아 필라테스를 활용한 운동
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주혜원(2019)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즉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 모
두 유아 필라테스가 유아의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필라테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여 유아의 건강
한 신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유아 필라테스 실행 방안 및 운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
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유아 필라테스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도구나 음악 등 다
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필라테스 수업을 유아가 놀이처럼 느끼며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도를 높여 유아 필라테스 활동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놀이처럼 해야 하는 것은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가 제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운
영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는 유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
이 중심의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하
고 다양한 놀이 방법과 교구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유아 필라테스 수업 역
량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전문가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아
교사는 유아의 발달 단계와 특성, 흥미 요소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
여해야 하고, 필라테스 강사는 필라테스 동작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적합한 동
작을 선정하고 지도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정언 · 임은주 ❙ 99
마지막으로 유아 필라테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안전한 환경과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대상이 유아이기에 부모와의 소통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부모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조하였다. 유아 필라테스는 대상이 특수한 유아이기에 
발달 특성에 맞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아의 발
달 상황과 특성에 따른 수업 진행과 결과에 대해 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유아 필라테스 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공간 확보, 적절한 
운동 강도 조절,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상담과 수업 일지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유아 필라테스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은 단순한 운
동을 넘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유아의 전인적 
성장인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성 발달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향상을 유아 필라테스 프
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유아교사와 필라테스 강사의 인식과 요

구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이 분야의 기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의 참여자 수는 169명에 불과하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자를 대
상으로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의 신체활동 이론과 실천, 필라테스가 모두 결합될 
수 있도록 필라테스 전문가와 유아교육전문가이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이연승 등(2020)은 더 나은 신체활동 수행을 위해 유아교사 및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
력적 교습법을 강조하였다. 유아를 위한 신체활동 및 움직임 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아 필라테
스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발달 수준과 개인차에 대
응할 수 있는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 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 후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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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rivate Investigation 

Work based on Practical Curriculum and Occupation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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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전공 대학생들의 실무교과과정과 직업가치관에 따른 교육만족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
계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탐정전공자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
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방법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탐정학을 전공하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가설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했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4.0, AMOS 24.0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실무교과과정
은 교육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공만족은 실무교과과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은 진로결
정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탐정전공 대학생은 실무교과과정에 대한 교과목 적절성, 교수역량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무와 연계된 전문적인 교과과정 마련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탐정전공, 실무교과과정, 직업가치관, 교육만족, 진로결정수준

ABSTRACT

PURPOSE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al curriculum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tective work and their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al values through structural model analysis. Through this, we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detective majors and provide implications accordingly. METHOD We sought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150 2-year and 4-yea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tective science,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For data analysis, SPSS 24.0 and AMOS 24.0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RESULT The practical curriculum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educationa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In 
addition, major satisfaction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al curriculum 
and career decision level. CONCLUSION In this study, educational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increases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However, becaus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etective work 
increase their education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suitability of subjects for the practical curriculum and 
teaching capabilities,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by preparing a 
professional curriculum linked to practical work.

KEYWORD Private Investigation Major, Practical curriculum, Occupational Values, Education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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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탐정업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발전을 위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탐정전
공 대학생들의 실무교과과정과 직업가치관이 교육만족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고자 한다. 탐정업은 현대 사회에서 범죄 예방과 조사, 기업의 법적 권익 보호, 개인의 권
리 구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탐
정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OECD 38개국은 이미 탐정업을 법제화하여 전문 산업으로 발전시키
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 면허제도를 통해 탐정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
으며, 영국은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6년 '탐정업법'을 제정하여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국제적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탐정 
관련 법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산업의 체계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도 불구하고,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2년제 대학(4
개), 4년제 대학(4개) 및 특수대학원(3개)에서 탐정 관련 전공 및 학과가 신설되는 등 교육 인프
라는 확대되고 있다(대학알리미, 2020). 하지만 현재 국내 탐정학 교육은 산업 현장의 실제적 요
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엄유진, 정재훈, 2021).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과 실무 현장 간의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
다. 둘째, 탐정업의 전문성 확보와 산업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셋
째, 탐정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과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탐정업의 직업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와 목표를 설정하며, 대학생 
시기에는 전공을 통한 경험과 만족도가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임언 등, 2012; 김은
선 등, 2018).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 과정에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며(정봉희, 오지현, 2021),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진로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김종운, 박성실, 2014). 탐정업이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탐정 전공 대학생들이 실
무 중심의 교과과정을 통해 직업가치관을 내재화하고, 교육만족을 통해 진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탐정 전공 관련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설계
에 한정되어 있으며, 진로결정 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탐정전공 대학생들이 실무 중심 교과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직업가치관이 교육만족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탐정학 교육이 실무 능력 향상과 직업적 자신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제
시함으로써, 탐정업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탐정학이라는 신생 학문 
분야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교육과정과 실무의 연계를 강화하며, 탐정업이 국내외에서 중요
한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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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및�자료수집

본 연구는 탐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2년제, 4년제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유층집락
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탐정전공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
일부터 9월 30일까지 탐정관련학과 담당 교수에게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
문지는 자기기입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연구모형�및�가설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탐정전공대학생의 탐정전공 대학생의 실무교과과정과 직업가치관에 따른 교육
만족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안강현, 이용환, 1998; 하
혜숙, 2000; 허애정, 2000; 이성식, 정철영, 2007;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정지상, 2006; 
한아름, 2012; 김지은, 2013; 한예정, 2014; 한지숙, 2014; 김미경, 2016; 최경욱, 2020; 서명선, 
2021; Kalleberg, 1977; Mietus, 1977; Crites, 1981; Cardoso & Moreira, 2009)를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그림 1>에 제시된 연구의 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실무교과과정은 교육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실무교과과정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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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직업가치관은 교육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교육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교육만족은 실무교과과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7. 교육만족은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설문지�구성

  (1) 실무교과과정
  실무교과과정은 한지숙(2014)의 연구를 토대로, ‘전공교과과정 중 실무수업을 기반으로 하
는 교과목으로, 탐정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실무교과과정’으로 정의하
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허애정(2000), 정지상(2006), 한아름(2012), 김지은(2013) 등의 연구를 
한지숙(2014)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교과과정적절성’, ‘교수역
량’, ‘교과과정 체계성’등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
(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2)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최경욱(2020)의 연구를 토대로, ‘직업선택과 결정에 있어 직업과 관련된 특성 
및 보상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견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은 외재적 직업가치관과 내재적 직업가치관 등 2개의 하위요인,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Kalleberg(1977), Mietus(1977)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생들의 직업가치관 유형을 다시 분류하여 제시한 안강현, 이용환(1998), 한예정(2014)의 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
도로 구성하였다. 

  (3) 교육만족
  교육만족은 서명선(2021)의 연구를 토대로, ‘전공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환
경, 그리고 강사역량 등의 요인들로 하여금 학습자가 교육기관을 경험하며 느끼게 되는 만
족 정도’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만족은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역량 등 
4개의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서명선(2021)이 활용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4)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이성식, 정철영(2007), 김미경(2016)의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전공과 직업 
선택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과정에서의 정보수집과 
행동에 대한 개인의 진로확신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은 진로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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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진로미결정수준 등 2개의 하위요인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김봉환 등
(2006), Crites(1981), Cardoso와 Moreira(2009)에 의하여 사용된 척도를 서명선(2021)이 재구성
한 설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
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4.0 for 
Windows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
구의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수렴 및 판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공변량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대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를 실시하였으며,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도는 .05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구조모델에 대한 적합도는 Q값(χ2/df), 
RMR, GFI, CFI, TLI, RMSEA 등을 활용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판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설문지의�타당도�및�신뢰도

  1) 실무교과과정
  실무교과과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강의역량’은 a6, a7, a8, a4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과정적절성’은 a4, a3, a2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교수강의역량’ α=.931, ‘교과과정적절성’ α=.848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간 
간섭을 일으키는 a1, a5, a6 문항과 ‘교과과정체계성’을 구성하는 a9, a10, a11, a12 문항은 이 
연구에서 제거되었다. 따라서 실무교과과정은 2개의 하위요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무교과과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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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무교과과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f1: 교수강의역량, f2: 교과과정적절성

  2)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재적직업가치관’은 b5, b7, b6, b8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재적직업가치관’은 b2, b1, b4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신뢰도 계수는  ‘외재적직업가치관’ α=.793, ‘내재적직업가치관’ α=.832로 나타났다. 그러
나 요인 간 간섭을 일으키는 b3 문항은 이 연구에서 제거되었다. 따라서 직업가치관은 2개
의 하위요인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
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직업가치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요인성분

h2

f1 f2
b5 이타적인 직업 만족 .863 .203 .786
b7 직업에 대한 사명감 .818 .171 .699
b6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805 .162 .674
b8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는 차원에서의 매력 .695 .107 .495
b2 경호원에게 요구되는 희생정신에 대한 매력 .282 .882 .857
b1 취업의 용이성 .014 .857 .734
b4 학력이나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직업 .269 .798 .709

Total 2.698 2.256
KMO: .772, 
χ2:306.315, 

df:21, p=.001

% of Variance 38.541 32.234
Cumulative % 38.541 70.775
Chronbach's α .793 .832

 f1: 외재적 직업가치관, f2: 내재적 직업가치관

문항
요인성분

h2

f1 f2

a6 실무 교육자의 실무 경험 .879 .295 .859
a7 실무 교육자의 현장실무 경험 적용 역량 .875 .402 .928
a8 실무 교육자의 적절한 지도와 피드백, 카운슬링 제공 정도 .828 .410 .854
a4 실무교과목 학생 수의 적절성 .279 .838 .781
a3 실무교과목의 난이도 적절성 .348 .832 .812
a2 실무교과목의 교육 시간 적절성 .488 .722 .759

Total 2.661 2.332
KMO: .865, 
χ2:546.174, 

df:15, p=.001

% of Variance 44.347 38.872

Cumulative % 44.347 83.219

Chronbach's α .931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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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만족
  교육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사역량’은 c10, c11, c12 등 3개의 문
항으로, ‘교육과정’은 c2, c1, c3 등 3개의 문항으로, ‘교육내용’은 c6, c5 등 2개의 문항으로, 
‘교육환경’은 c8, c7 등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계수는  ‘교육과정’ α=.936, ‘교육
과정’ α=.919, ‘교육내용’ α=.895, ‘교육환경’ α=.885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간 간섭을 일으
키는 c4, c9 문항은 이 연구에서 제거되었다. 따라서 교육만족은 4개의 하위요인 10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
다. 

표 3. 교육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f1: 강사역량, f2: 교육과정, f3: 교육내용, f4: 교육환경

  4)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확신수준’은 d3, d1, d4, d2등 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진로미확신수준’은 d5, d7, d8, d6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신뢰도 계수는 ‘진로확신수준’ α=.930, ‘진로미확신수준’ α=.766르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
업결정수준은 2개의 하위요인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문항
요인성분

h2

   f1 f2 f3 f4
c10 교강사의 전문성 .846 .145 .330 .293 .932

c11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823 .316 .357 .146 .926

c12 교강사의 학습 참여 유도 역량 .781 .428 .104 .325 .909

c2 이해하기 쉬운 강의자료 .273 .876 .216 .265 .959

c1 나의 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306 .724 .378 .312 .859

c3 교육기자재 활용 흥미도 .345 .607 .496 .295 .820

c6 교육내용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 .328 .268 .754 .400 .907

c5 교육내용 질적 수준 .326 .388 .743 .281 .888

c8 강의 영상, 자료 및 시스템 안정성 .345 .253 .314 .800 .922

c7 직관적이고 편리한 학습 플랫폼 .241 .415 .317 .750 .894

Total 2.681 2.423 2.003 1.909
KMO: .896, 
χ2:1009.035, 

df:45, 
p=.001

% of Variance 26.807 24.232 20.030 19.088

Cumulative % 26.807 51.039 71.069 90.156

Chronbach's α .936 .919 .895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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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문항
요인성분

h2

f1 f2

d3 진로(직업) 선택 확신 수준 .930 .087 .872

d1 진로(직업) 방향 확신 수준 .920 .119 .860

d4 진로(직업) 정보 수집 수준 .887 .135 .805

d2 진로(직업) 분야에 대한 매력 .852 .096 .734

d5 진로(직업) 선택에 대한 어려움 .041 .856 .734

d7 적성과 능력 파악을 위한 진로(직업) 정보 부족 -.127 .785 .633

d8 전공에 대한 불확실성 .327 .770 .700

d6 결핍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94 .639 .563

Total 3.503 2.398
KMO: .816, 
χ2:477.377, 

df:28, p=.001

% of Variance 43.792 29.978

Cumulative % 43.792 73.769

 Chronbach's α .930 .766

 f1: 진로확신수준, f2: 진로미확신수준

  2. 확인적�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χ2, GFI, NFI, TLI, CFI 값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으며, GFI, 
AGFI, NFI, TLI, CFI 값이 0.9≧, RMSEA 지수가 0.10≧, RMR 값이 0.05≧이면 좋은 부합도
로 간주하였다. 집중타당도는 해당 요인의 개념 신뢰도(CR) 값이 7.0이상, 분산추출지수
(AVE) 값이 5.0이상이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방법은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으며, 
요인계수와 통계적 검정을 통해 집중타당도를 판단하고 잠재변인 간 상관을 통해 판별타당
도를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에 대한 구조모
형은 χ2=250.194, df=194, Q값(χ2/df)=1.292, ρ=.004, GFI=.836, NFI=.874, TLI=.958, CFI=.967, 
RMR=.026, RMSEA=.055로 나타났다. 그러나 a8, b8, c1, c2, c3, d1, d5, d7 등 8문항은 요인
적재량 기준치 5.0에 미치지 못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거되었다. CR 값과, AVE 값을 통해 집
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개념이 CR 0.7이상, AVE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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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교수강의역량, f2: 교과과정적절성, f3: 외재적 직업가치관, f4: 내재적 직업가치관, f5: 강사역량, f7: 교육내용, f8: 
교육환경, f9: 진로확신수준, f10: 진로미확신수준

  판별타당도는 변수 간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이 AVE값 보다 높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확보되었다(정대봉, 2014).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판별타당도 분석

구분 f1 f2 f3 f4 f5 f7 f8 f9 f10
f1 .956*
f2 .811 .910*
f3 .535 .599 .942*
f4 .436 .423 .482 .912*
f5 .726 .698 .744 .488 .970*
f7 .806 .809 .621 .426 .781 .950*
f8 .720 .741 .562 .341 .739 .863 .940*
f9 .673 .690 .705 .425 .758 .766 .619 .941*
f10 .397 .426 .459 .260 .459 .428 .523 .540 .828*

   * : 분산추출지수

변수 문항 SRW SE C.R AVE

x. 실무교과과정

f1
a6 .879 .041

.956 .917
a7 .966 .114

f2
a4 .766 .232

.910 .771a3 .836 .182
a2 .845 .179

m1.직업가치관

f3
b5 .848 .081

.942 .844b7 .776 .139
b6 .791 .140

f4
b2 .948 .051

.912 .777b1 .686 .306
b4 .775 .206

m2. 교육만족

f5
c10 .922 .067

.970 .914c11 .939 .051
c12 .881 .118

f7
c6 .936 .058

.950 .904
c5 .865 .114

f8
c8 .887 .095

.940 .886
c7 .907 .112

y. 진로결정수준
f9

d3 .940 .061
.941 .844d4 .877 .126

d2 .771 .230

f10
d8 .698 .301

.828 .708
d6 .839 .189

표 5. 측정모형의 개념 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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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설�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적합도의 기준치가 전체적으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확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Q =(χ2/df), ρ RMR GFI NFI TLI CFI RMSEA

기준 값  4.0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10이하

측정 값 1.487(31.220/21) / .070 .015 .937 .943 .966 .980 .071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구조모형 분석 결과

   1) 직접효과
 변수 간 직접효과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무교과과정이 교육만족에 미치는 표

준화경로계수는 .665로(t=3.432, p<.01)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만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표준화경로계수는 .235(t=3.351, p<.0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간 직접효과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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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 H1-H6

가설 경로 RW SRW S.E C.R p

H1 실무교과과정 → 교육만족 .661 .665 .193 3.432* .001

H2 실무교과과정 → 진로결정수준 .098 .095 .438 .224 .823

H3 직업가치관 → 교육만족 .591 .340 .368 1.604 .109

H4 직업가치관 → 진로결정수준 1.142 .633 .856 1.335 .182

H5 교육만족 → 진로결정수준 .244 .235 .194 3.351** .010

 2) 매개효과
‘가설6’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은 실무교과과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p<.05수준에서 완전매개효과(.156[.665×.23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만족은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6은 ‘채택’되었으며, 가설7은 ‘기각’되었다. 이는 탐정전공자의 실무교과과정은 
교육만족을 통해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 H6, H7

가설 경로유형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설
검증

H6 실무교과과정 → 교육만족 → 
진로결정수준

실무교과과정 → 교육만족
교육만족 → 진로결정수준

실무교과과정 → 진로결정수준

.665*
.235**
.095

-
-

.156*

.665*
.235**
.251*

채택
(완전매개)

H7 직업가치관 → 교육만족→ 
진로결정수준

직업가치관 → 교육만족
교육만족 → 진로결정수준

직업가치관 → 진로결정수준

.340
.235**
.633

-
-

.079

60
.891
.866

기각

Ⅳ. 논의�및�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탐정전공대학생의 실무교과과정과 직업가치관이 교육만족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실무교과과정은 교육만족에 p<.0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5).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지식 및 기술에 대한 만족도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서명
선(2021)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실무교과과정이 전공 학습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높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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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효과성과 학생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지숙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실무교과목의 양이나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학제, 학년, 성별)보다 
교과목의 질이 교육 만족도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단순히 실
무교과과정의 제공 여부나 양적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과과정의 내용 구성, 교수 
방법, 그리고 실질적 실무와의 연계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탐
정전공은 전문적인 실무 지식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므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실무 
교과목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교수의 질 높은 강의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교육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p<.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35). 이러한 결과는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장선철(2003), 박선미(2011), 한지숙(2014), 최경
욱(2020)은 학생들의 교육만족이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경력을 보다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서보람(2016)은 이러한 결과가 학과의 특수성이나, 대상에 따
른 특성보다는 학생들이 전공 활동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만족감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실무교과목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
육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지숙(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설계에서 이론과 실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따라서 탐정전공자들이 진로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진로 분야와 그에 따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를 교
차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육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
다. 추가적으로, 탐정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셋째, 교육만족은 실무교과과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56). 이는 학생들이 실무교과과정을 통해 높은 교
육적 만족을 경험할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지숙(2014)은 실무교
과과정의 질적 향상이 전공만족도를 높인다고 제시하였으며, 한아름(2012) 또한 실무교과과
정의 질적 설계가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은 학생들이 학습 내용의 실질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고, 진로결정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경옥(2020)은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
라서 탐정전공자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교과과정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탐정 업계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만
족과 진로결정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학계와 업계 간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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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탐정전공 대학생들의 실무교과과정과 직업가치관이 교육만족 및 진로결정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
에서 탐정학을 전공하는 15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4.0,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
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 및 판별타당성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
해 7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첫째, 실무교과과정은 교육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무
교과과정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직업가치관은 교육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직업가치관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다섯째, 교육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교육만족은 실무교
과과정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역할을 한다. 일곱째, 교육만족은 직업가치관
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탐정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실무교과과정을 통해 교육만족도가 높아졌을 때 또한 높아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탐정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탐정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개발과 현장 경험 
중심의 실습 확대를 통해 교육과 실무 간의 연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탐정업 
법제화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OECD 회원국들의 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탐정업의 전문성 확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효과적인 교수법, 체계적 피드백, 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학습 경험의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품질 향상은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탐정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확보
와 체계적인 교수법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진로 상담, 실무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
들의 진로 명확성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탐정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산학협력 체계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넷째, 
현장실습 연계 및 전문가 참여 교과목 개발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탐
정업의 전문성 확보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균형있게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추가 연구를 
통해 직업가치관과 교육만족 간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필
요가 있다. 특히 탐정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직업적 가치 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탐정학의 학문적 발전과 실무적 전
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내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
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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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Shifts in Youth Gambling and Exploring Preventive 
Interven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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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도박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박 실행 용이성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 
및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형사사법기관 및 도박 문제 전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도박 실행 
공간 및 용이성 등 환경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결과 청소년 도박의 변화를 고려한 예방적 
개입 전략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도박 차단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저연령화를 고려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도박의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넷째, 도박의 
심각성 확산 및 생애주기별 예방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결론 청소년 도박은 어려운 일이지만,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박 실행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와 같은 
인식 개선이 더욱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청소년 도박, 사이버 도박, 디지털 환경, 예방, 중독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youth gambling within the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It specifically focuses on the ease of access and engagement in gambling within 
cyberspace to explore effectiv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METHOD 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and data analysis, utilizing data from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addressing gambling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an in-depth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he accessibility and 
ease of engagement in gambling within cyberspace, experienced by youth. RESULT Ba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youth gambling, the following preventive intervention strategies are suggested: First, the cyber 
gambling block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Second, preventive education considering the lowering age of 
gambling initiation should be implemented. Third, customized counseling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analysis of the types of youth gambling. Fourth,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severity of 
youth gambling and create a prevention culture for each life cycle. CONCLUSION. Youth gambling is a 
complex issue, but suppressing its practice is crucial. To prevent youth from becoming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further improvements in awareness, such as strengthening preventive education programs before 
gambling initiation, should be suggested. 

KEYWORD Youth Gambling, Cyber Gambling, Digital Environment, Prevention, Addiction

* 교신저자 : 조민상   E-mail police01@silla.ac.kr

* 투 고 일 : 2025년 01월 15일   심사의뢰일: 2025년 0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01월 30일



118 ❙ 청소년 도박의 환경 변화와 예방적 개입 전략 모색

Ⅰ. 서론

청소년의 도박은 심각성이 크다. 과거에는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비롯된 위험 및 심각함을 
토대로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우려가 주된 사항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학기술, 대중매체를 포함하여 온갖 기술의 결정체인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그들의 기호에 맞
는 사회화 과정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발현되는 내용에 더욱 관심
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점점 더 이런 정보를 이용하고 노출되고 의존하게 된다(이윤호, 
이승욱, 2023). 또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여가생활 및 행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동을 자제하면서 주거 범위가 한정되고 온라인과 홀로하는 활동이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김경식, 2021), 청소년의 여가 활동에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어 이전과
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시작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비행 
및 일탈 범죄의 경험은 가해와 피해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소
년의 도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어왔다. 청소년들이 놓여있는 시대적인 환경과 그 
특성을 토대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범죄학 및 사회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기’라는 
과도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불안한 지위에 있다
는 특성을 한정으로 하여 사회환경 변화를 배제하고 논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의 도박은 또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이라는 것 역시 본 연구가 수행되는 시간적인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즉, 청소년 도
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도박 실행의 공간과 그 용이성 등을 토대로 당시 
청소년이 놓친 환경을 고려하여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청소년 도박은 성인의 도박 형태 및 공간이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소위 판돈을 얼마
나 걸고 도박을 하는가에 대한 금액 상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도박의 유형과 공간성은 유사했
다. 청소년 도박과 성인 도박의 심각성·중독성에서도 비슷한 속성을 갖는 것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도박은 실행과 접근에서 과거와 많은 차이를 갖는다. 청소년의 도박은 동
기적 측면에서 성인의 도박행동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의 도박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권선중 등, 2007). 청소년 도박은 온라인 공간에서 실행되는 경향이 
강하며, 성인의 사이버 도박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사이버 도박에는 성인과 청
소년의 구별되는 차이가 적다는 점이 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청
소년 도박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은 어떠한가? 청소년 도박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적절하
게 마련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도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언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및 자료의 분석을 중점으로 수행한다.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공식 자료 분석 및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회복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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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도박을 실행하는 청소년은 가해자로서의 지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도박장 개설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또다른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
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도박에 대한 실행을 차단·억제하고 변화된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박은 그 실행방법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그 실행의 용이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 도박의 최근 유형 변화 및 실행 특성의 분석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실행 
차단 및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1. 도박의�개념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우연에 의하여 재산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것은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제되는 것이다(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23). 또한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무엇을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무엇과 교환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 결과가 불
확실한 게임에 내기를 거는 것으로 정의된다(김교현, 2006).

도박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는 자극추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겼을 경우에 대한 보상이 즉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놀이보다 중독성을 갖는
다(이인혜, 200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
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한계를 넘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김서희, 김예나, 전세훈, 
2024). 

  2. 청소년기�도박의�특성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67.6%)가 가장 많았고, 온라

인에서의 도박 광고(18.9%), 금전적 욕심 및 호기심(13.5%)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3). 청
소년기의 미성숙, 과도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호기심에서 비행 및 일탈이 발생된다는 통념은 
이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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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제시된다(나지훈, 이성규, 2021). 충동성은 인내의 부족, 사전계획의 부족, 흥분을 일으키는 
경험을 원하는 특성을 의미하며 도박중독을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다(Cyder & 
Smith, 2007). 청소년의 뇌는 자극과 즉각적인 보상, 또래 문화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지는 특성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존감 및 충동조절능력 등 정신건강의 문제
가 초래되는 특성을 갖는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7). 이는 생물학적 발달특성에 토대를 
둔 것으로 청소년 도박의 특성을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 

도박의 개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점은 재물을 건다는 것이다. ‘재물을 건다’는 것은 특정 
재물을 걸고 재물을 승자에게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해당 도박에
서 ‘승자’로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감을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이
들은 청소년이 승자가 되어도 그에게 재물을 주고자 ‘약속’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인
식하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은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이 중독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다양
한 특성에서 비롯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인지적·
사회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가치관 및 정체성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유지안, 2020).

또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친구와 같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에 대한 모델링이 이루어지므
로 주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도박행동을 할 경우에 모델링을 통
해 청소년의 도박행동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최춘호, 고성희, 김지영, 2018). 도박과 같은 중독
문제를 지닌 가족 및 주변인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시킨 방어기제의 결과로 나타난 비
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공동의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이근무, 유숙경, 황
수연, 2020). 이는 주변 인물의 도박행동이 높을수록 도박성 게임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최정은, 2004). 청소년은 도박에 노출된 가족 및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도박에 대한 유인 및 관심 등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
박에 대한 자정능력을 잃게 되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 정상적 생활로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Ⅲ. 청소년�도박의�유형�및�변화

본 장에서는 청소년 도박의 유형과 최근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청소년 도박은 
성인 도박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으나, 현재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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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도박의�유형

사이버 도박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토토, 온라인 카지노, 결과 예측 게임, 게임 아이
템 도박 등으로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버 도박 유형은 사회환경 및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2020년까지 제시된 청소년 도박의 유형
은 불법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스마트폰 발달로 불법 사이트에서 진행하
는 신종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이 제시되었고,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베팅 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주된 심각성으로 등장했다(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 2020).

도박 종류 내용
불법스포츠 도박 사설 토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게임

불법 인터넷 도박

달팽이 경주 3마리의 달팽이 중 1등을 맞추는 게임

사다리 게임 홀 짝 둘 중 하나에 베팅

로하이 게임 오픈된 카드의 합이 5미만(low) 또는 이상(high)을 맞추는 게임

소셜 그래프 화면에서 나오는 그래프 배당 숫자가 멈추기 전에 출금 버튼을 누
르면 해당 배당 배수만큼 얻는 게임

파워볼 게임 나눔로또 추첨 번호를 이용해 나눔로또 숫자 6개 중 5개의 합이 
홀인지 쪽인지 맞추는 게임

사설 FX 마진거래
환율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사실상 홀짝 같은 방식
cf) FX마진거래 : 외환을 거래해 환차익으로 이익을 내는 것

사행성 게임 확률형 아이템 게임 매우 낮은 확퓰로 설정된 특성 아이템/능력치를 얻기 위해 뽑기, 
강화, 합성 아이템 구매.

기타 인터넷 내기 방송 인터넷 방송에서 내기(돈)를 걸고 게임

표 1.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종류(2020년)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1).

최근 나타나고 있는 유형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들은 일명 ‘바카라’를 가장 많이 시도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스포츠도박(21.6%), 여가용 온라인 게
임(13.5%), 슬롯게임(2.7%)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23). 청소년 도박 금액은 총 37억원으로 
평균 78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경찰청, 2024).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
츠 및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실행이 용이하고, 단순한 게임으로 유인하는 성
격의 도박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숏폼’과 같이 짧은 시간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성향
을 파고들어 게임 시간을 줄이고 판수를 늘리는 방식의 도박이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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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바카라 스포츠도박 온라인카지노 파워볼 · 
슬롯머신 캐주얼게임

계 1,035명 434명 205명 177명 152명 67명

초등학생 2명 - - 1명 1명 -

중학생 228명 92명 17명 35명 83명 1명

고등학생 798명 341명 186명 140명 65명 66명

대학생 7명 1명 2명 1명 3명 -

표 2. 연령대별 청소년 도박 유형(사이버)

출처: 경찰청(2024).

 

  2. 도박�실행의�용이성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접근성 향상은 청소년이 도박을 실행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온라인·오프
라인 환경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오프라인 환경은 일상의 물리적 환경 요인과 관련되
는 것으로 청소년이 도박과 관련한 직접·간접적인 생활환경에 노출되면 도박 참여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반면에 온라인 도박 환경은 도박과 관련한 특수한 생활환경과는 다르게, 상대적
으로 접근성이 제한된 오프라인 도박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다(추정완, 2024).

사회적인 관점에서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행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문제로 인식된다.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개인의 경제적 파탄, 가정 불화, 범죄 등 다
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도
박이 급증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
박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익명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의 도박보다 중
독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3. 연령�및�성별의�변화

청소년 도박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으며 성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논의는 지속되
어왔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연령 및 성별 차이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
청이 2024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속기간은 
2023년 9월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검거된 사람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경찰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2025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였다(경찰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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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박행위자 사이트 운영 개발관리·도박광고 대포물건제공 총계
청소년 4,672 16 19 8 4,715
성인 3,820 1,075 157 204 5,256

표 3.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과                                                 (단위: 명)

출처: 경찰청(2024), 연구자 재구성.

주목할 점은 검거된 19세 미만의 청소년 도박사범이 4,715명으로 전체 도박사범 9,971명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검거된 청소년 중 17세가 1,763명(38%)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세(1,241명), 18세(899명), 15세(560명), 14세(206명) 순으로 
검거인원이 나타났다. 초등학생에서도 검거 인원이 확인되는 바, 9세 1명, 12세 8명, 13세 37명
이 확인된다. 성별로는 남학생 4,595명, 여학생 120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동아일보, 2024). 
이는 청소년 도박의 실행은 성인과 비교해도 그 수치가 적지 않으며, 사이트 운영을 비롯하여 
도박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령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도박 행위의 실행 
용이성으로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청소년�도박의�유도�요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주로 이뤄지던 대면 중심의 소통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변하였다. 
급격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고, 이러
한 디지털 환경은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박복원, 김찬선, 2021). 특히, 청소년 도박은 주로 
사이버 도박을 위주로 실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도박에 유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되는 유도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온라
인 상에서의 키워드 및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가족부가 2023년 전국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을 진단한 
결과, 도박 위험군으로 나타난 청소년은 28,838명(조사대상: 8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및 마약 배달 등 추가적인 범죄를 시도하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24).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혹당하는 소위 그들이 끌리는 
유도 요인은 무엇인가?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숏폼’으로 만든 도박 리뷰 영상과 검색어 
‘불법 도박’을 넣으면 안내되는 해외 사업자의 사이트에 여과없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한 불법 OTT·만화·성인물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사이트에서 도박 사이트 광고에 노출되면
서 도박을 쉽게 접하게 되는 양상이다(경인일보, 2024). 무엇보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동영상 
다운로드 및 제공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웹페이지에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광고 및 게임 팝업
을 누르게 되어 처음 도박을 말그대로 ‘온라인 무료 게임’으로 인식하고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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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박을 고민하고 있는, 도박을 실행했던 당사자 및 이들을 상담하
고 관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현실의 검토와 분석이 수행되어 결과물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
이 파악하고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이미 사건화되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알려진 사항이 많다. 
요즘 청소년들은 환경에 매우 빠르게 반응하고, 이들을 유도하는 나쁜 손길을 그 특성을 더욱 
잘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관리 대책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   

     

그림 1. 사이버 도박 콘텐츠 유도 사례(유튜브, 틱톡)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9024400530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온라인 기기의 이해도와 활용 능력이 좋다. 또한 게임, 웹툰, 유료스포
츠 중계 등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불법 사이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수월하
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추정완, 2024).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는 제공자이자 범죄자에게는 청
소년들이 쉬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청소년의 특성이자 약점이 되는 이 부분을 활용하여 
도박으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IV. 결론�및�제언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활용
하는 콘텐츠와 기술 및 디지털 네트워크 라이프와 결합해 대중의 많은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
할 것이다(신미애, 김두한, 2021).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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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많은 관심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
에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보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통제
력을 상실하여 이전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Kuhar, 2014).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
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켜
서 사회적인 문제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Delfabbro, King, & Derevensky, 2016). 청소년의 도박 시
작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의 도
박행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도박빈도와 도박문제의 심각수준이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향후 청소년들의 도박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나지훈, 이성규, 2021) 암울한 전망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청소년 도박, 특히 사이버 도박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심각성을 제기하
였다. 분석 결과, 사이버 도박은 접근 용이성, 익명성, 빠른 속도 등의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들
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 또한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도박 차단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도박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다는 
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도박에 청소년이 노출된다는 것은, 성인보다도 더 호기심이 왕성
한 연령대의 대상은 유혹 뿐만 아니라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예방
은 사전에 ‘차단’이라는 제어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도박 차단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하여 최근 발생되는 범죄는 법제도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김양
현, 2024).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 및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저연령화를 고려한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이버도박 진단조사 대상이 2023
년 중1, 고1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추가(여성가족부, 2024)하여 실시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
인 변화라고 본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도박 실행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대적 상황
에 맞추어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도박의 위험성, 중독의 심각성, 불법 
도박의 폐해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형 
수업, 사례 중심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청소년
들의 활동 영역을 고려한 접근성 있는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도박의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한다. 도박은 
그 유형과 실행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 급
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는 전화상담, 채팅상담, 문자상담, 카카오톡상담, 게시판 상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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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도박의 유형에 따라 실행 전 관심 단계에서도 상담을 받고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도박을 실행하여 중독 및 관련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분된 지원이 운영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디지털공동체’라는 사회적 의미가 생성되고 확산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디지털공동체는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
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유문예, 김찬선, 2024). 지속적으로 사이버 도박에 
특화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이버 도박의 특성(익명성, 온라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상담, 가상현실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
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
인으로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청소년이 주도적이며 효과적으로 역
경을 다루고, 긍정적으로 발달·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송영지, 김수
영, 김진현, 2016). 청소년 대상의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이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
도록 가족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여 가정 내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
스템을 더욱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박의 심각성 확산 및 생애주기별 예방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도박행동은 대부분 
오락이나 재미로 시작하고, 이후 문제행동으로 변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특징이 나타
난다. 도박중독은 도박행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부정적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그 위
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임숙희, 송영일, 곽대훈, 2018). 따라서 도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
탈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행위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명확히 인
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개인과 주변에 심각한 폐해를 초
래하는 중독 행위이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예방 및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
임을 강조해야 한다. 청소년 시기 진입 이전부터 도박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가
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해야 한다. 스포츠, 
예술,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
산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능으
로 정보제공 기능, 정서적 지원 기능, 사회적 네트워킹 기능이 있는 바(고정국, 2024), 이를 활
용한 문화적 접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
하여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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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현대 사회에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초기대응 체계는 인명 구조와 피해 최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선착 구급대원의 현장지휘 및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
인 시스템과 정책 개발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2000년대 이후, 국내 다수사상자 발생 사례를 검토하여 
대응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 조직 내 초기대응 및 지휘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대응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 국내 다수사상자 발생 사례(대구지하철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에서 확인
된 문제점은 초기 대응 체계의 미흡, 중증도 분류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부족 등이다.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은 긴급구조통제단 소집과 중증도 분류를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으로 이루어진다. 결론 재난 현장에서의 
초기대응 강화는 표준화된 지휘 체계와 전문 교육의 확대, 대학교양교육의 교과편성 등 대학과 유관기 관과의 협력 
강화로 가능하다. 구급지휘팀 신설, 다수사상자 대응 매뉴얼 개선, 정기적인 실전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주요어 소방공무원,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 초기대응, 지휘전문성

ABSTRACT

PURPOSE In modern society,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Multiple Casualty Incidents (MCI) 
plays a critical role in minimizing casualties and ensuring effective rescue operations. This study 
aims to address shortcomings in the command and response systems and propose structured 
improvements. METHOD Since the 2000s, we have reviewed cases of domestic multiple casualty and 
analyzed the problems in response, and developed measures to improve the initial response and 
command system within firefighting organizations. In particular, we have focused on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to disasters. RESULT Analysis of domestic cases (e.g., Daegu Subway Fire, Miryang 
Sejong Hospital Fire) reveals deficiencies in command systems, triage, and inter-agency cooperation. 
Initial response at MCI scenes involves mobilizing the Emergency Response Control Unit and 
prioritizing resources based on systematic triage. CONCLUSION Strengthening initial response at 
disaster sites is possible through a standardized command system,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the incorporation of disaster-related course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nd 
enhanced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related institutions. Establishing Emergency 
Command Teams, revising MCI response manuals, and conducting regular drills are essential for 
building an effective disaster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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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수사상자 사고는 현대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그 심각성과 대처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난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발생하며, 특히 초기대응의 적절성과 신
속성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대응하는 소방대원 중 선착구급대원의 초기대응
은 현장 지휘 체계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재난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47명, 다중 손상 사고
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2명이며, 그 종류는 화재 및 교통사고, 건물의 붕괴, 유해 화
학물질의 유출 및 최근의 COVID-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에 이르기까지 점차 대형화, 다변화
하는 경향을 보여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재난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구조ㆍ구급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출동 건
수는 8.24%, 구조 건수 4.93%, 구조활동 인원은 1.79%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방청, 2023). 

이러한 현장 출동에서 소방조직은 체계적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한 
구급대응에서는 사고현장의 기상 여건상 현장응급의료소의 체계적 운용에는 애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사건 발생, 출동, 구조 건수, 재난 및 다수사상자 대응을 위
해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 발령 및 필요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취약시간대의 비상소집 시간 지연,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미흡,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자원 부족, 의사소통 및 지휘체계의 문제는 재난 현장에서 구급체계 대응의 문제점으로 제
기되어 왔다. 재난은 대형화·복합화되고 소방에서도 좀 더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수사상자
에 사고에 대한 새로운 대응시스템의 필요성과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초기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재난 피해의 심각성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증도 분류체계가 미흡하거나 
적시에 적용되지 못한 경우,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존율이 저하되는 상
황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 선
진화된 지휘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 다수사상자 대응을 위한 체계
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재난 유형별로 특화된 
중증도 분류 시스템과 현장 지휘 체계를 통해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의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초기대응의 표준화 부족과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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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에서의 초기대응 체계를 관련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 조직 내 지휘 및 대응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1. 다수사상자의�개념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119구급대응 표준매뉴얼(2023)에서는 다수사상자 사고를 ‘동시에 다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해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소방청, 2023).1)

사상자의 수(數)에 근거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철도사업법 시행령」제8조
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1회의 철도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
이 발생하게 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소방청 119구급대원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2022)에
는 단일 사건에 의해 6～14명까지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사상자 발생사고로 정의하고 
있고, 구급상황관리 사례집․매뉴얼(2021)에는 다수사상자 발생 기준을 6명 이상의 사상자 발
생, 사회적 관심 또는 여론이 집중될 수 있는 재난,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국내 다수사상자의 개념

1) 다수사상자 사고 시 통제단 운영 및 응급의료 관련자 출동 등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각 
시ㆍ도의 여건 및 내부규정에 따름.

구분 개념

철도사업법 시행령 1회의 철도 사고로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로 정의

소방청 119구급대원현장 

응급처치표준지침 (2022)
6〜1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사상자 발생사고로 정의하며 15명 이상

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분류

구급상황관리 

사례집․매뉴얼(2021)
다수사상자 발생 기준을 6명 이상의 사상자 발생, 사회적 관심 또는 여론이 

집중될 수 있는 재난, 시․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으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의료의 제공

을 위해 별도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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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소방청(www.nfa.go.kr); 박주호(2022).

이와 같이 다수환자 발생의 정의는 다양하다. 현재까지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국내의 자
료 및 연구에 따르면 단일사건에 의해 6〜14명까지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 15명 이상의 환자 발생 시 재난으로 분류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지침‘에 의하면, 재난 또는 응급의료지원이 필요
한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응급의료지원 업무 수행 절차를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하면서, ‘응급의료지원이 필요한 다수사상자 
발생사고’란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초과하는 의료적 요구가 발생한 사고 
또는 한 장소에서 단일 사고나 최초 사고에 연이어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다수의 사상
자가 발생한 사고로서 다수사상자의 기준은 ① 사망자와 중상자를 합하여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② 사망자와 중상자의 합이 10명 미만이지만 추가로 중상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
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김승용 등, 2018; 왕순주, 2016). 박주호(2022)는 다수사상자의 
개념을 단일 사건․사고의 규모가 현장에 선착한 팀장 또는 현장지휘관 판단에 의하여 현장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와 더불어 임시 의료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사고
로 정의하였다.

해외에서는 다수 사상자 사고를 MCI로 통칭해 부르는데 대량사상자 사고와 다수사상자 
사고로 분리해 정의한다. 

질병관리본부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다중손상사고로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재난으로 정의

보건복지부 대규모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지침

`동시에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의료서비스 자원관점에서 사고와 재난을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

박주호(2022)
단일 사건․사고의 규모가 현장에 선착한 팀장 또는 현장지휘관 판단에 의

하여 현장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와 더불어 임시 의료소를 설치 및 운영해

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사고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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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외 다수사상자의 개념

출처: 이재현(2023.02.20.). 

대량사상자 사고(Mass Casualty Incident)는 관할 소방력과 지역 병원 수용 능력을 초과해 
질병 또는 부상을 초래하는 인재, 자연재해로 정의한다. 주로 다수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
생하는 사고로 다수사상자 사고보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수사상자 사고(Multiple Casualty Incident)는 관할 소방력과 지역 병
원 수용 능력으로 관리가 가능하거나 관할ㆍ지역 병원 역량을 압도하진 않지만 지역 내 1개 
이상의 병원 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또는 보건ㆍ의료 서비스에 짧고 강렬한 수요를 발생시키
는 사고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분 개념

미국 

애리조나주

부상자의 수에 따라 25명 미만은 다수사상자 사고 (Multiple  Casualty Incident), 25〜100명은 대량 사

상자 사고 (Mass Casualty Incident), 100명 이상은 구급 재난 (EMS Disaster)으로 분류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사고대응수준 분류 Level 4]

▪1단계: NHS 지원조직이 해당사업 내에서 일반적인 역량 및 사업연속성 계획에 따라 대응관리

할수 있는 사고

▪2단계: 통합의료체계(ICS)내의 NHS 자금지원 조직수에 대한 대응과 관련 NHS 영국지역과 연계  

하여 통합의료위원회(ICB)의NHS 조정이 필요한 사고

▪3단계: 대응하기 위해 NHS 영국지역 내에 여러 NHS 자금지원 조직이 필요한 사고. 영국은 

ICB와 협력하여 NHS 대응을 조정. NHS는 영국사고관리팀(국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4단계: NHS 대응을 주도하기위해 NHS 영국국가의 지휘 및 통제가 필요한 사고. NHS 영국사고  

관리팀(국가)은 전략적 수준에서 NHS 대응을 조정. NHS 영국(지역)은 전술적 수준에서 ICB와  

협력하여 NHS 대응을 조정

일본

아사히시 

소방본부

▪특명출동 요구조자 10명 정도일 때 구조 1대, 구급 4대, 수조차 1대, 자재 반송차 1대

▪제1출동 요구조자 20명 정도일 때 특명 출동차량 + 지휘차 1대, 소방차 1대

▪제2출동 요구조자 40명∼80명 정도일 때 특명 출동차량 + 제1출동 차량 + 소방차 1대 추가

▪제3출동 요구조자 등 80명 이상일 때 특명+제1+제2+소방차 1대 더 추가 출동

일본

나가오카시

소방본부

▪부상자 10명 이상 지휘차 1대, 구급차 4대, 구조차 2대, 펌프차 또는 탱크차 1대

▪부상자 20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출동대 + 구급차 3대, 펌프차 또는 탱크차 3대 추가 지원

▪부상자 30명 이상 부상자 10명 + 부상자 210명 + 구조, 구급, 펌프, 탱크차 추가 출동(출동한   

  현장지휘본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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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수사상자� 119구급대응�기본체계

  1) 현장도착: 중증도�분류

  (1) 선착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021)에 의해 통제단장의 사전 명령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소방관서 선착대의 장은 재난의 종류·규모 등을 보고하고 재난현장 조치상
황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장의 위험요소
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필요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
다. 재난의 종류․규모, 재난 발생위치, 사상자의 수, 유해물질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119종합
상황실로 보고한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임시의료소 운영 결정 및 
통보하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고, 화재발생 현장에서는 인명구조와 더불어 화재를 진압하
면서 연소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선착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팀장의 판단은 
초기 몇 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내려진 결정은 전체적인 소방 활동에 영항을 준다(소방청, 
2022). 특히, 중증도 분류는 예방가능 사망률 및 장애율을 낮추고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분류 능력이 있는 전담자(복장 또는 표찰 착용)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적색(긴급)은 수분 혹은 단시간 내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황색(응
급)은 수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 녹색(비응급)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
요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도록 권고한 후 귀가조치 가능하다. 흑색(사망)은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
능성이 없는 환자로 사망판정(현장 의사), CPR유보·지연(의료지도 의사)에 따라 분류한다(윤
지한, 2014).

 (2) 후착대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지휘·조정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응급의료소 설치 전에는 소방

관서에서 임시의료소를 운영한다. 긴급, 응급,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 해당 재난상
황에서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비응급환자의 경우 병원 응급실 부족을 고려하여 응급
처치, 기록, 의료기관 진료 권고 후 귀가시킬 수 있다. 응급처치 내용을 중증도 분류표에 기
록하여 이송반에 인계하고, 사망자(의사의 사망판정, 구조되었으나 사망이 명백한 경우)는 임
시영안소에 인계한다. 응급처치는 중증도 분류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망자는 임시영안
소 안치 후 또는 안치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장례식장) 영안실로 이송할 수 있고, 사고 등
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은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다(「응급의
료법」제45조 제1항 제4호).



주정호 · 주성빈 ❙ 135
  2) 병원�이송: 현장응급의료소

  (1) 응급의료체계의�개념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으며, 지훈상(1987)은 “응급의료체계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하부구조로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신속하
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포함하며,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각과의 협
조를 받아 의료기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임경수(1995) 등은 
“일정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인력,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의료진과의 협조하에 의료기술과 장비를 집중하여 생명을 
소생시키고 회복을 도와주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응급의료시스템(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이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력, 장비, 자원 등의 
모든 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하부구조로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포함하며,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각 전문 분야
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단순한 환자의 병원으로의 
이송이 아닌 일괄적․체계적인 의료서비스인 것이다(김준형, 2015; 김복경, 2011).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의료(Medicine)와 공중보건(Public Health), 사회안전망(Public 
Safety, Social Security Network)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국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연간 
국민의 15%가 이용)이며,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병원, 이송업체, 정보․통신 
등 복잡한 구성단위들로 유기적인 체계를 조정․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주도가 필
수적인 것으로서 개인에 대한 일반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응급의료서비스는 정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할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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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수사상자 119구급대응 기본 체계도

출처: 소방청(2023). p.8.(재구성).

  (2) 응급의료체계의�구성요소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 현장 또는 질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장비

와 인력을 투입하여 환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적절한 응급처치
를 실시하고 병원의 전문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Advanced) 소생술을 실시함으로
써 사망률 또는 불구율을 감소시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한 요건으로 신속성, 기동성, 통합성, 안전성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강조
하고 있으며 단계적 구성은 크게 병원 전 단계와 긴급통신망, 병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병원 전 단계로는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 및 현장 도착, 적절한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이송 의료기관 선정으로 이루어지며, 병원단계는 응급의료기
관의 질적 수준에 따른 단계화 및 지역화,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응급환자 최종 진료 
기관의 적절한 질적 수준 보장으로 이루어진다. 의료자원의 파견, 이송 중 의료기관과의 협

2) 분류반은 2단계 중증도 분류(START), 응급처치반은 환자 응급처치, 이송반은 환자 이송 지원

단계 주요 내용 활동 주체

사고 

발생
- 다수사상자 재난 발생

재난 

접수

재난 접수 및 소방력 출동

재난규모에 따라 의료지원팀 요청(신속대응반, DMAT 등)
재난상황 지속적 모니터링

119종합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현장 

도착

선착대

임시의료소 운영

예상 사상자수 파악

1단계 중증도 분류(M-Mass)
※ 상황에 따라 M-MASS 또는 START 분류

임시의료소

(소방)

후착대 임시의료소 지원(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2)

⇓ ⇓

병원 

이송

병원별 수용능력 현황 관리

이송병원 선정

사상자 등록 / 병원 이송

사상자 이송현황 확인

현장응급의료소

(보건소, DMAT)

⇓

재난 

종료

응급의료 수요가 없거나 추가 환자 미발생

재난 종료(사상자 현황 최종 확인)

긴급구조통제단장

또는

현장응급의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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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취하기 위한 것이 통신체계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는 필요나 의료 환경의 변화
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운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구성요소를 보강하거나 강
조할 수 있다(소방청, 2011; 김복경, 2011).

「긴급구조현장지휘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 자원을 총괄
ㆍ지휘ㆍ조정ㆍ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ㆍ처치ㆍ이송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재난현
장에 설치하는 의료소로 운영 기준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보건복지부)에 의해 시
행된다. 관할 보건소장이 현장응급의료소장이 되고 현장응급의료소장 지시하에 임시의료소
에 구성된 소방, 관할 보건소, 권역 DMAT 등이 합류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한다.

그림 1. 응급의료체계도

출처: 소방청(2023).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119구급대응 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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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례�분석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재난 발생 추이를 살
펴보면 2011년 3건에 불과한 재난 건수에서 2019년 28건, 2020년 25건 등 재난 발생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명 피해도 2011년 사망자 3명, 부상자 9명에 불과하였으
나 2020년 한 해에만 사망자 998명, 부상자 63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망자의 발
생 빈도에 따른 사고 유형 순위로는 2020년 기준 교통사고로 3,081명이 사망하여 부동의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365명이 화재로 사망하여 2위로 확인되었다. 그 밖에 붕괴 사
고 27명, 물놀이 중 수난 사고 25명 등이었는데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특성
으로는 교통사고와 화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행정안전
부, 2024.05.01.).

  1. 대구지하철�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는 2003년 2월 18일 09시 53분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지하철 객
차 내에서 인화물질을 라이터로 점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재난이다. 피해자는 사망자 191명, 
부상자 147명으로 대규모의 인적피해를 발생한 사고였다. 환자의 중증도 파악은 대부분의 
사상자들이 연기에 의한 흡입 손상의 초긴급성 상황과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시야 확보의 어
려움, 한정된 구출경로 때문에 이론과는 달리 환자처치와 중증도 분류를 하기가 어려웠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환자는 상대적으로 멀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중환자는 전문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
구 지하철 화재사고에서는 경증환자의 73.0%가 1km 이내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되
었고, 중증환자는 61.9%가 1km 이내 거리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나머지 중증환자는 1
∼5 km 사이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고 그 중 1km 이내 3차 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
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으로 총 65명의 환자이송 중 경증환자는 42명, 중증환자는 19명이 
이송된 점으로 볼 때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환자 이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소방청, 2023; 
윤지한, 2014).

  2.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붕괴

2014년 2월 17일 오후 09시 15분경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
트 업체직원 1명 등 총 10명의 사망자와 204명의 부상인원이 발생한 재난이다.



주정호 · 주성빈 ❙ 139
대응상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임시의료소 미설치, DMAT 출동 요청 지연

DMAT 출동 결정 지연, 민간구급차 관리 미흡, 환자 분류 시 정확한 중증도 분류에 실패하
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이송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분산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급대 이송 환자들이 최인근 2개 
병원으로 집중적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DMAT 도착 후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가 지연되었
고, 소방과 협의 없이 장소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3. 밀양�세종병원�화재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조무사 1명
을 포함하여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 당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7시 32
분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밀양소방서가 대응을 시작하여 10시 20분에 화재가 진압되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25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대응상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상황실과 현장 소통의 어려움으로 초기 인명피해 규모 파악
이 어려웠고, 임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한 매뉴얼 개정 및 교육 훈련이 미비했다. 또한, 
구급팀장 및 구급대장의 지속적 확대 필요 혹은 현장지휘팀 내 다수사상자 구급업무를 지휘
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중증도분류표 사용이 미흡하였고, 경찰의 현
장응급의료소 통제도 미흡하였으며, 현장 응급의료소 소통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4. 판교�환풍구�붕괴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서는 공연 관람 중 27명의 관중이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약 18m 아래 지하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응상의 주요 
문제점 중, 구급활동 내역으로는 18시 23분 첫 응급환자의 이송이 시작되었는데 분당 J 병원
으로 사망자와 중상자가 혼재되어 이송되었으며, 서울 S병원 또한 사망자와 중상자가 동일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중증도 분류에 따른 병원 별 분산 이송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현장의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풍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사상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순
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구조된 부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는 주변 여건상 용이하지 않
아 구조 후 우선 들 것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지상에서 환자
들을 컨트롤할 구급대장이나 선임 구급대원이 없어 병원별 분산 이송이나 중증도 분류는 지
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소방청, 2023; 신용식,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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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정부�아파트�화재

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근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어 
사망 4명, 부상 126명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응상의 주요 문제점 중, 구급활동과 관
련해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동안 대부분의 중상환자와 경상환자가 혼재되어 증증도 
분류 없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들이 중증도 분류 도구에 의
해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송실적과 관련해서는 구급차를 이용해 총 130명의 환자가 15개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
며, 많은 환자들로 인해 병상을 초과한 상태로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집중 현상이 발
생하였다. 화재 초기의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9시 40분 경이었던 점에 비해 보
건소에 의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시간대가 11시 25분 경인 점을 미루어 볼 때 119구급대에 
의한 초기 중증도 분류와 현장응급의료소에 의한 중증도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사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로 발생한 문제이다.

Ⅳ. 개선방안
  1. 구급지휘팀�신설

구급지휘팀은 현재 소방의 현장대응단의 지휘조사계와 비슷한 개념이며 각 소방서의 구조
구급과에 배속되어 3개팀으로 팀당 3명의(팀장, 상황연락, 통신 및 장비) 인원 구성으로 24시
간 출동 가능한 형태의 팀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 관할의 
소방서별로 구급지휘팀이 필요하며 재난의 규모에 따라 인근 서에서 추가 지원 등이 빠르게 
되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구급지휘팀의 팀 리더가 구급대장 및 현장지휘를 맡아
야 하고, 출동단계에서부터 선착 구급대에게 환자 분류와 처치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휘하며 
119구급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긴급-응급-비응급-지연 환자를 분류하여 중증도별 환자
가 적절한 병원에 이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선착구급대는 현재와 같이 환자 이송이 아닌 
현장에 남아 구급지휘팀 리더의 지시하에 환자 분류 처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구
급지휘팀의 상황연락관은 소방을 중심으로 한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현장대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현장 상황을 상황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
(D-MAT)에 알리며 더 빠른 출동이 가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상황연락관을 통한 환자 
정보 취급ㆍ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병원까지의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가능케 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빠르고 정확한 자료수집으로 통계자료가 현장대원, 상황실, 병원, 소방청, 언론에 이
르기까지 공신력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데 도움을 준다. 통신 및 장비담당관은 무전폭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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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출동중인 구급대에게 신속한 정보전달과 무전폭주로 인한 지시 
확인 불능상태 등을 대비하여 자체 구급망 확보 및 상황전파 유도와 재난시 투입되어 도착
한 구급차들에게 적재되어 있는 장비 및 소모품, 응급처치 기자재확보 지원할 수 있는 자원
(붕대, 셀라인, 산소, 제세동기, 패치 수액, 부목, 모포 등)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동중인 구
급대원들에게 일정시간 교대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급지휘팀의 역할은 재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상시에서도 그 빛을 발한다. 상시에는 
구급대원의 다수사상자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환자 중증도 분류법· 초기 현장 대처 및 
선착대의 역할 등의 전문화 교육과 다수사상자 대응훈련을 담당하며 재난관리 부서로 조직
화 되어야 한다.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온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전술분야 경연에 2024년도부터 다수사상자 관련 종목이 새롭게 신설된 것은 사고현장에
서 구급대원들의 현장지휘와 관련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오랜 시간 동안 전
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많이 한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한 직원들이 각 소방서로 복귀하여 
구급대원들에게 훈련시키고 연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한다면 수년 내에 구급대원의 현
장지휘와 관련하여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구급지휘팀과 관련하여 2023년도 소방청 주요업무 계획에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신
속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서에 24시간 상시운영하는 구급지휘팀을 신설하고, 동시에 
재난 초기 임시응급의료소 운영을 하며 19개 소방본부114명, 235개 소방서 1,410명/ 6명 3교
대로 계획되어 있어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

구급지휘팀의 신설은 재난의 복합화와 대형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구급현장대
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구급의 블루오션 발굴에 기여하고, 아울러 고연차 구급대원의 
수준 높은 현장대응 능력과 경험 노하우를 현장에 녹여 대응의 안정성을 높이고 오랜 기간
동안 구급대원으로 헌신해온 적체된 인력풀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구급지
휘팀의 신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 의지로 충만한 소방의 이미지 제고와 동시에 구급
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 소방의 효과적인 구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표 4. 구급지휘팀 신설(안)

구분 소방본부(특수구조단) 소방서(구조구급과)

주요 임무 다수사상자 현장지휘총괄 다수사상자 현장지휘총괄

직책(계급) 구급전문 지휘관(소방령) 구급전문 지휘관(소방경)

인원 5명 3명

개인임무 지휘관, 상황연락관, 중증도 담당관, 통신담당관, 장비담당관 지휘관, 상황연락관, 통신 및 장비담당관

근무형태(3개팀) 현 근무형태 유지(3개팀) 현 근무형태 유지(3개팀)

장비   구급전문 지휘자, 구급 버스 구급전문 지휘차, 구급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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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수사상자�교육�시스템(매뉴얼)의�개선

임시응급의료소 및 현장응급의료소의 법적 근거(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
칙)와 매뉴얼(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현장 활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다수
사상자 현장의 사망 및 지연 환자에 대한 판단 주체 유무 애로 등)의 부재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적용 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과연 심정지 또는 유사한 환자
에게 중증도 분류 상 매뉴얼과 같이 흑색(지연)을 부착하고 이동하면서 다른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특
히, 건물내부가 아닌 개방된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환자의 지인, 가족 등이 현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제대로 된 분류가 어렵다. 따라서 지침이나 다수사상자와 관
련된 매뉴얼 정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소방학교 및 일선 소방서에서는 현장의 중증도 분류, 이송, 처치 등은 교육을 하고 있으
며, 선착대의 임무와 상황 보고, 정보 파악, 임무의 세분화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한 매뉴얼을 개선하고, 쳬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구급대원들
만 다수사상자 교육을 받았는데 화재, 구조, 구급, 행정이 전원 참여(화재진압대(현장대응단). 
구조대, 구급대)하는 복합 대응 교육이 필요하다. 건물 내에 다수사상자가 있다면 최초 선착
분대(화재), 진압대, 구조대에서 간단한 분류는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시 다수상자 키트와 무전을 동시에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수사
상자 중증도 분류 교육은 많이 하고 있으나, 상황 보고 및 후착 구급대 활용, 업무 분담 및 
최종 지시에 대한 교육과 이송, 처치, 분류에 대한 세부적 교육이 필요하다. 화재현장(건축물 
내)에서는 구급대원이 아니라 화재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들이 최초 도착하여 중증도 분류
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소방관들이 중증도 분류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V. 결론

다수사상자 사고는 단일 사건으로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재난 유
형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는 다수사상자 발생 현장
에서의 초기대응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급지휘팀 신설이 필요하다. 각 소방서에 24시간 상시 운영 가능한 구급지휘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급지휘팀은 초기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 현장에
서의 지휘 및 자원 배분, 중증도 분류와 같은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선착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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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을 보장하고, 후착대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조율하여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중증도 분류 시스템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의 중증
도 분류는 환자 생존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중증도 분류 매뉴얼
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현
장 상황에 적합한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수사상자 대응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매뉴얼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현실 적용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개
발하고, 이를 소방 조직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의 주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통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재난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초기대응 방안을 제시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안된 방안들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
탕으로 보다 발전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합재난이나 새로운 유
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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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Kim, Jae-Deuk(Anse Accounting Corporation), 2Kim, Chan-Sun(Seoul Venture University) 
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가상자산의 세대간 의미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2022년 3월 1일∼3월 30일(30일)까지 국내 디지털 금융정책, 스마트산업, 금융업 전문가, 경제분야 학계 연구자, 
세무사 및 회계사, 세무회계 공무원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1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간의 의미성은 ‘MZ세대의 경제활
동 역할’, ‘기성세대 경제활동 제약과 MZ세대의 미래적가치’, ‘기성세대와 MZ세대 투자상품 인식’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 둘째, 디지털 가상자산과 범죄조직(테러단체)의 연계성으로는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고의 통
로’, ‘정부의 통제기능이 없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보안성’, ‘디지털 전문가를 이용한 사이버범
죄 증가’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셋째, 디지털 가상자산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디지털화폐 사용의 안전성 부
재’, ‘국가 중앙통제 신뢰성 및 세원관리 부재’, ‘해킹 및 복제로 인한 범죄 증가’, ‘디지털화폐 가치의 불안성’ 등의 요인
이 도출되었다. 넷째,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적 방향성으로는 ‘국가중심 디지털유통 통화정책 구축’, ‘가상자산 
중심 자금관련 법제화 구축’, ‘가상자산 중심 전문교육환경 구축’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결론 디지털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대간 인식은 차이가 있으며, 법·제도적 개선이 전략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주요어 디지털전환, 가상자산, 세대간 인식, 금융정책, 법·제도

ABSTRACT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ntergenerational meaning of digital virtual assets and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1 to March 30, 2022 (30 days) 
by 16 industry experts including domestic digital financial policy, smart industry, financial industry experts, academic 
researchers in the economic field, tax accountants and accountants, and tax accounting official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RESUL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ce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MZ generation centered on digital virtual assets includes 'the role of the MZ generation's 
economic activities', 'restrictions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future value of the MZ 
generation', and 'awareness of investment products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MZ generation'. Factors 
were derived. Second, the connection between digital virtual assets and criminal organizations (terrorist groups) 
includes 'virtual assets are the best path to achieve the goals of criminal organizations', 'virtual assets without 
government control function', 'low entry barriers to virtual assets and Factors such as 'high security' and 'increasing 
cybercrime using digital experts' were derived. Third, problems arising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digital virtual 
assets include ‘lack of safety in the use of digital currency’, ‘absence of national central control reliability and tax 
management’, ‘increased crime due to hacking and duplication’, ‘instability of digital currency value’, etc. The factors 
were derived. Fourth, as fo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 for digital virtual assets, factors such as 
‘establishing a national-centered digital distribution monetary policy’, ‘establishing virtual asset-centered 
funding-related legislation’, and ‘building a virtual asset-centered professional education environment’ were derived. 
CONCLUSION With the rapid transition to the digital age,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generations 
regarding virtual assets (cryptocurrency),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must be implemented 
strateg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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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상자산(디지털화폐, 암호화폐)이란 정부발권 종이화폐에 대응되는 말로 법정화폐가 아니
기 때문에 사회경제 생활에 있어서 입법화 등 제도권내 법령정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규제 및 지원의 부재는 민간영역에서 가상화폐 발행자들이 우후죽순으
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자금세탁 범죄로 진화되고 있다. 가상자산(디지털화폐)의 확장
성에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은 금융권에서 자금결제를 위한 온라인 송금 시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별 거래평가금액 차이가 국내 법규 정비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일된 글로벌한 가상자산 발행 거래 유통사용 등 안정적인 법률적 보증과 보호 규정이 매
우 시급한 시점이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비트코인을 들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는 기술적 혁신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상화폐에 가치를 부여하여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하였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지폐나 동전 같은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 즉,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
용되는 결제 수단을 의미한다(신상이, 전홍민, 2018; 위키백과, 2022.09.11.). 

화폐와 가상화폐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도 하면서 일
부 매장에서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는 거래
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화폐처럼 정부 및 개발자가 발행한다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로 인정될 수 없다(김재득, 김찬선, 2022).

2009년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는 약 9,500여 종에 이르며 대한민국에서는 약 60여개가 넘고 
거래량도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을 상회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인베스팅, 
2022.09.01.).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었던 ‘테라·루나 쇼크’는 정부로 하여금 디지털 가상자
산 시장의 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감독의 강화를 추진하게 된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과 같이 정부의 통제 밖에서 실체없이 가치를 부여하고 과세납부 
없이 유통 및 거래를 하고 있는 디지털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은 수백만 명
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피해자가 발생되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는 가상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거래 및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전인태, 2021). 하지만 가장 왕성한 
거래를 보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규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하나의 원칙적 규정이 
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유통 및 거래를 지속적으로 묵인하기에는 사회적 윤리
성 배제에 직면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진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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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블랙머니(Black Money)로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은 마약 밀매, 조세회피, 
사이버범죄 및 테러 등의 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금세탁은 물론 북한 정부와 연계된 암
호화폐 절도사건으로 인한 자금 조달은 국제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도입에 따른 자금세탁 규제 방안에 대한 
강현구(2022)의 선행 연구에서는 혼합형으로 CBDC를 발행 및 유통시 중개기관을 특정금융정
보법상 금융회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금세탁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강력한 법·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의 4대 의
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
로 현실적인 규제기준과 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는 현 시점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Token: NFT)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밖에 없는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중심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한 사회적 인식과 문제점은 단순히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성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 및 문헌고찰(고인석, 2021; 김홍범, 
2003; 김성규, 2003; 김홍기, 2022; 박영윤, 2022; 송혜진, 2021; 천창민, 2022)과 함께 디지털 기
술 변화에 따른 연구(강희정, 김혜리, 홍승필, 2018) 등이 부분적으로 선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디지털전환시대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중심 현장 중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동
향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적 측면에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중심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의 사용결제 확대에 따른 문제
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기존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디지털 가상자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예방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강화만이 
해답이 아니기에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장중심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도출
된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주된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명료히 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
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동향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자산 산업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제공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 간의 의미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디지털 가상자산과 범죄조직(테러단체)의 연계성은 있는가? 
셋째, 디지털 가상자산 상용화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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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현대인들에게 있어 디지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간들의 삶의 질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 디지털자산(NFT), 핀테크 등을 중심으
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디지털기술의 혁신을 통한 사회적 문제점도 함께 양산되고 있
는 현실이다(김재득, 김찬선,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3월 1일∼3월 30일(30일)까지 
국내 디지털 금융정책, 스마트산업, 금융업 전문가, 경제분야 학계 연구자, 세무사 및 회계사, 
세무회계 공무원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은 전문가 20명의 대상에서 각각의 문항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 연
구의 방향성과 다소 차이가 있는 4인의 의견은 일부 배재하고 최종 16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인구학적 특성

참가자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사기간 전문자격

참가자 1 남 55세 대학원이상 정책 공무원 & IT기업인 25년 경제 금융 등 학계

참가자 2 남 56세 대학원이상 세무사 23년 경제 금융 등 학계

참가자 3 남 53세 대학원이상 연구원 30년 경제 금융 등 학계

참가자 4 남 57세 대학원이상 감정평가사 20년 경제 금융 등 학계

참가자 5 남 49세 대학원이상 디지털포렌식 감사 18년 경제 금융 등 학계

참가자 6 남 52세 대학원이상 금융투자 24년 FP, 파생상품상담사, 

참가자 7 여 52세 대학원이상 금융기관 세무사 27년 금융권 PB, 세무사

참가자 8 남 39세 대학원이상 금융 전문연구원 23년 세무공무원, 세무사

참가자 9 남 37세 대학원이상 감정평가사 21년 감정평가사

참가자 10 남 64세 대학원이상 디지털포렌식 감사 20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참가자 11 남 57세 대학원이상 금융투자 30년 세무사

참가자 12 남 55세 대학원이상 세무사 28년 세무사

참가자 13 남 55세 대학원이상 연구원 20년 세무사

참가자 14 남 48세 대학원이상 감정평가사 20년 감정평가사

참가자 15 남 35세 대학원이상 디지털포렌식 감사 18년 회계사

참가자 16 남 53세 대학원이상 세무공무원 30년 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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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디지털 가상자산의 세대간 의미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
은 질문지법을 적용한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산업 및 내부 세
무 회계감사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현장 중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
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에 이용된 질문지 내용에 대한 분석은 Spradley(1980)의 심층면담분석과 각 문항별로 
구분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분석방법(Comtents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콘텐츠분
석은 문서 및 소통의 인공산물에 관한 연구로서 반복 가능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통의 패
턴을 검사하며,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사회경험을 시뮬레이트 하거나 조사 답변을 수집하며 
핵심 내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위키백과, 2022.10.30.).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도
출된 연구의 결과는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적용하여 각 문항에서 중요도와 선호도가 높은 주
제어를 중심으로 데이터시각화 하였다. 이 기법은 복잡한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중요
한 단어를 크기와 빈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즉, 본 연구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법·제도적으로 우선순위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4. 질문지의�타당도

  본 연구 디지털 가상자산의 세대간 의미와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분석하기 위
하여 최우선적으로 질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가 3명, 금융 회계분야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실시 하였다. 1차시에는 가상자산 문항의 
구성과 적절성을 중심으로 실시 하였으며, 2차시에는 심층면담 내용에 대한 그룹핑 방법과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적 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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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및�논의

  1. 디지털�가상자산�중심�기성세대와�MZ세대간의�의미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날로그의 삶과 디지털의 혁신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디지로그’ 에 대한 세대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디지로그는 지난 20세기까지 대한
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21세기 IT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고 함께 
공존하며,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희숙, 2021). 코로나19로 인해 빠
르게 진행된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였다. 최근 가상자산(디지털
화폐)의 광풍을 경험하며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인지하는 사회적 가치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간의 의미성 요인으로 첫째, MZ
세대의 경제활동 역할<참가자 3, 16, 10, 4, 6>, 둘째, 기성세대 경제활동 제약 & MZ세대 미
래적 가치<참가자 2, 7, 1, 14>, 셋째, 기성세대 & MZ세대 투자상품 인식<참가자 8, 9, 15>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간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 참가자 중 가장 많은 다수
의 의견으로 도출된 요인으로는 ‘MZ세대의 경제활동 역할’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마다 각자의 전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다르지만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현실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40~60대에 이르는 기성세대는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이 투기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반적인 반면, MZ세대인 20~30대 세대들에게
는 디지털화폐 즉, 가상자산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미래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MZ세대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을 답문하지 못한점
은 본 연구의 부분적인 한계라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MZ세대들은 ‘지금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향 후에는 글로벌적인 화폐로 인정’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오늘을 살
고 있는 기성세대와 MZ세대들에게 있어 정부 또는 세계적으로 화폐로서의 확신을 주지는 
못하지만 법·제도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 또는 안정화를 시켜간다면 혁신적인 미
래를 위한 가치를 잉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Z세대의 경제활동 역할]
▶ 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세대에게는 편리성과 함께 이미 화폐로 인정하고 있

다는 분위기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제도적 보완 등 선결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블록체인은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

의 일하는 방식까지 혁신하여 사회 편익을 높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인식되고 있

다. 최근 국내에서도 22년까지 블록체인 신규일자리 17만 5,000개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한국블록체인협회, 2018.10.18)되었고,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

력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한다<참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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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세대는 법정화폐 사용에 능숙한 세대이고 MZ세대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사

용을 겸하면서 가상자산의 결제 사용편의성을 익히는 세대이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쉽

지 않지만 시대적 흐름이므로 각 세대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상자산 사용이 

일반화보다도 기존의 종이화폐가 사용되는 곳이 있고 종이 화폐 사용자가 공용하므로 

이는 한 세대만을 위한 가상자산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MZ세대의 구성원이 증가할

수록 가상자산 사용이 비례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늘 것이다. 결국 가상자산은 MZ세

대 중심으로 일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참가자 16>.

▶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산증식의 수단에 소외되어 있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개발시대에 부동산, 주식 투자로 손쉽게 자산증식을 이뤄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MZ세대는 자산증식의 마땅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

게 가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MZ세대들의 강점을 활용한 가상자산

의 투자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들이 규제를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증권시장

에 비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가상자산의 과세 등의 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래세

대인 MZ세대들은 디지털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미래의 주축이다. 이들이 향후 경제의 통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참가자 10>.

▶ MZ세대에게는 화폐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의 축적수단으로 이용, 화폐변화에 능

동적으로 적응하면서 가상화폐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참가자 4>.

▶ 부동산, 주식 등 일반적인 투자자산에서 소외된 MZ세대에게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잡코인-알트코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상위 가상자산만이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참가자 6>.

[기성세대 경제활동 제약 & MZ세대 미래적 가치]
▶ 기성세대는 IMF를 MZ세대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들이다. 두 사건 

모두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 주는 각각의 교훈들이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파산하고 경제 인구들은 실직을 하며, 국가가 병들어가는 모습들은 이미 너무 많이 

봐왔다. 그럴 때마다 중앙은행은 화폐량을 찍어냄으로써 국가 경제를 부흥하려 했다. 
그럴 때마다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이 있는데 부

동산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기성, MZ세대 모두 부담스럽다고 느낄 것이다. 다른 자

산들로 눈을 돌려 가상자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 2021년 1월 기준 가상자산의 거래량 

중 30대가 40%를 육박했다. 기성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고 부를 창출

할 만큼의 시간을 지내온 세대로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MZ세대들은 사회구조상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절박한 세대이

고 가상자산을 불안한 미래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는 세대라고 생각한다<참가자 2>.

▶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성세대에게 가상자산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반면, MZ세대에게는 기존에 없었던 분야에서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

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참가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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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MZ세대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간주하고 많은 청년들이 투자에 전력하고 있

다. 다만 기성세대들은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화폐를 선호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각종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참가자 1>.

▶ 기성세대가 현금결제 및 은행사용자라면, MZ세대는 은행결제에서 가상자산과 각

종 페이 결제 등 탈 현금화하는 경제 주체이므로 기성세대와 MZ세대와 자금이용 방

법이 상이하여 금융상품 등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추후 금융권 시스템도 은행 카

드 중심에서 페이와 가상자산 결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참가자 14>.

  가상자산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기성세대 & MZ세대 투자상
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법·제도적으로 적법한 규제가 없는 시점에서 국가가 인정하
지 않고 있는 화폐를 생산 및 통용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하지만 지
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였기에 지금의 가상자산 범죄와 자
금세탁으로 인한 조세탈루까지 발전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
이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사회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법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앞서 동시대
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도출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재득, 김찬선(2022)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
로 지지해주고 있다.  

[기성세대 & MZ세대 투자상품으로 인식]
▶ 기성세대와 MZ세대 모두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자상품으로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들은 가상화폐의 시세의 등락에만 관심이 있지 기반기술, 응용분야에 대해서는 관

심이 없다. 만약 현재 가상화폐 시세가 조회되지 않고, 거래가 불편하면서 동시에 혁

신적인 기반기술과 응용분야가 두루 발견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기성세대와 MZ세대가 

관심을 보였을지 의문이다<참가자 8>. 

▶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세대간에 생각의 차이, 세대차이, 세대간 

갈등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처음 접해보는 것

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정확하게 정의할 경험의 축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대간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에서 모두가 같

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참가자 9>. 

▶ 현재는 간편 결제보다는 투자 투기성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장래엔 각종 정상적인 

대금결제 등 현재의 신용카드와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아 놓은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

다<참가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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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 & MZ세대간 의미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1>은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간 의미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
용하여 일반적 의미를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 블록체인, 경제, 수단, 가치 등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
드 클라우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의미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성세대는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나
이가 든 세대를 의미한다. 반면, MZ세대는 1980년~2004년생(밀레니얼/M), 1995년~2000년생
(Z)을 의미하며, 의사소통방식이 온라인 기반으로 현재 인구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
다. 과거 기성세대는 주식이 주된 투자방식 이었다면, MZ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는 MZ세대들이 만들어가는 글로벌 투자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디지털�가상자산과�범죄조직(테러단체)의�연계성

  가상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통물건의 대금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가상화폐는 현재 외국환 거래법 등의 현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환치기 및 자금세탁을 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시중
은행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송금 시 강력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Lee, 2016; Park, 2017).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은 민간은행 예금계약에 대해 본인
확인, 거래기록 작성,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혼합형(CBDC)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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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규제를 상정할 경우 본인확인 등의 실무는 중개기관이 담당하게 된다(강현구, 2022). 디
지털 가상자산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적인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을 규명해 보면 첫째,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통로<참가자 5, 16, 13, 15, 8>, 둘째, 정부의 통제기능이 없는 가상자산
<참가자 6, 7, 9, 11>, 셋째, 가상자산의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보안성<참가자 12, 3, 14>, 넷
째, 디지털 전문가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참가자 1, 2>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도출된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도출된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고의 통로’라는 데에는 현실의 사회적 현상이 이
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적 공통화폐를 만들고자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2009)는 국경없는 사회에서 미래적 가치를 부여해 개인간의 통섭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창시적 목적은 배제된 채 투기목적과 범죄자금 은닉, 부당상속 등
과 같은 사회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범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실의 가상자산은 정부의 별다른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법 탈세의 통로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의 정책이 디지털 전환(DX)으로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현실의 사회를 통해 정부의 통제기능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고의 통로]
▶ 자금세탁은 주로 개인이나 범죄집단에서 불법적인 돈을 합법한 자금으로 전환하는 양 

사용된다. 이러한 자금이 범죄조직과의  연계는 없을 수 없다. 범죄조직은 자금이 있어야 조

직을 유지하고 테러 등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연계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이슬

람 극단주의들의 테러리즘에 사용되는 자금이 대부분 가상자산, 불법자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참가자 5>.

▶ 범죄조직 단체들은 국가 형사당국이 모르는 자금세탁 방법을 찾을 것이고 이런 자금세

탁용 가상자산은 불법 범죄단체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금 유통방법이 될 것이다. 이럴경우 

자금세탁과 탈법 범죄조직은 불가분한 관계가 성립될 것이다<참가자 16>.

▶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도 자금이 범죄화되거나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범

죄수익 규제법과 마약류불법 거래방지 특례법에서 징역 벌금형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자금세탁된 자금은 범죄단체(테러단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참가

자 13>.

▶ 가상화폐의 특성상 지하경제 사업자들이 이용한 가능성이  높고 지하경제 사업자의 상

당수는 범죄조직과 연관성이 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자금세탁과 범죄조직은 밀접

한 관련이 있고 범죄 범법과 글로벌한 범법인 마약 전쟁 테러에 탈법한  자금 등이 많이 사용

되므로 자금세탁은 국내 국외 탈법 사회경제 행위와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참가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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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노출을 꺼리는 범죄단체에게 자금세탁을 거친 자금 또는 가상자산은 가장 선호하

는 거래수단이 될 것이다<참가자 8>.

[정부의 통제기능이 없는 가상자산]
▶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고 현재와 같이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

는 가상화폐가 계속 유지된다면 범죄조직과의 연계성을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자 6>.

▶ 자금세탁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자금세탁은 범죄조직과 당연히 연관이 있다고 

본다. 다만 디지털 가상자산이 범죄조직과 자꾸 연관되는 것은 기술이 덜 발전되어서 그렇

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정부에서 쓰는 돈이나 기부단체에서 쓰는 돈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상자산인데 안 쓰인다. 즉, 가상자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

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뜻이다<참가자 7>. 

▶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직 제도권안에 편입되지 않은 시기부터 제도화 하려는 

현재까지 가상자산 소유자에 대한 익명성 때문에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이용하지 않을 이

유가 없다<참가자 9>.

▶ 지하경제에서의 비합법적 자산취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

면 게임아이템 구입이라든지 현물 고가품을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 등의 활동도 증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상공간상의 가상물품은 현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기준과 과세 설정 등이 필요하다<참가자 11>.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2021년 기점으로 1개 코인의 가격은 약 
8,000만원을 넘어선 바 있다. 하지만 일론머스크의 돌발행동은 미 연방수사국이 해커집단의 
암호화폐 지갑에 접근하여 암호를 밝혀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다(박웅신, 2021). 이
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가 일반화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범죄조직의 불법행위
를 비롯해 테러자금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의 기술은 정교
하고 고도화되어 있지만 그 비밀의 방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알아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자격, 가입조건 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쉽다는 것은 지속적
으로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가상자산의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보안성]
▶ 자금세탁과 가상화폐의 특성은 글로벌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모금하거나 해킹 등의 불

법행위를 통해 직접 테러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범죄조직(테러단체)의 특

징은 불법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혹을 통해 테러단체의 테러행위를 정당화하는 프레임을 통해 글로벌 사회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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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현혹 또는 미혹시킬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탈중앙성과 익명성, 거리의 신속성 그

리고 이중 지불방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기록이 

담긴 원장을 정부, 공공기관 혹은 은행과 같은 인증된 제3자에게 맡기지 않고, 참여자

들이 직접 검증, 합의와 승인 등의 활동을 하며 만들고 관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점에 노출될 수 있다<참가자 12>. 

▶ 조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있기 때문에 범죄조직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

사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자격, 가입조건 등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지금

은 범죄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본다. 보안성이 좋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으

로 불특정 세력단체들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참가자 3>.

▶ 범죄단체들은 범죄에 따른 수익과 결제비용 등을 감추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화폐 결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들은 대개 지하경제에 깊숙하게 개입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들은 범죄수익 등 관련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사회범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

므로, 범죄단체와 이들이 연관된 납세 사업자들에 대한 형사 금융 조세당국의 강력한 관리

가 필요하다<참가자 14>. 

[디지털 전문가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
▶ 국제테러 조직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상화

폐를 통한 테러자금 조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각국 공인 화폐는 금융실명제 및 자금추적에 

의해 비자금화 및 자금세탁이 어렵다. 특히, 일부 디지털 전문가를 통한  랜섬웨어 등 불법

적 방법으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공인된 자금을 받을 수 없어 가상화폐로 불법적 행

태를 서슴지 않는다<참가자 1>.

▶ 디지털 사회에서 자금세탁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범죄조직과 연계성도 강

해진다고 생각한다. 국가 간, 인류 간의 마찰은 경제력 및 부에 기인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각종 테러 및 범죄가 성행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조직에서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

해 IT, 사이버 전문가를 대동하여 디지털 가상자산을 통한 금품착취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

각된다<참가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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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가상자산과 범죄조직의 연계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2>는 디지털 가상자산과 범죄조직의 연계성에 대해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적 의미를 제외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자금, 익명성, 지하경제, 탈법 등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뚜렷한 법·제도적 제한기준이 없는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이 지하경제를 중심으
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자금
은 향후 사회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각종 테러단체로 유입될 수 있기에 정부 제도권 안에
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3. 디지털�가상자산�상용화에�대한�문제점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은 디지털화폐 즉,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온라인 중심의 재산 증
식과 오프라인 중심 소비패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
크는 트위터로 도지코인에 대해 ‘도지코인이 맘에 든다’, ‘쿨해보인다’ 등과 같은 표현이 있
을 때면 어김없이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 도지코인은 순수하게 장난삼아 개발하게된 코인이
였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이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리더의 지속적인 지지는 온라인 디지털화
폐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가상자산은 발행, 유통 과정에서 정보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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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증권과 유사한 면이 있기에 더더욱 정부로부터의 관리가 뒤
따라야 한다. 
  가상자산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은 다양한 요인이 도출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 요인은 첫째, 디지털화폐 사용의 안전성 부재<참가자 16, 4, 6, 13>, 둘째, 국가 중앙통
제 신뢰성 및 세원 관리 부재<참가자 10, 12, 3>, 셋째, 해킹 및 복제로 인한 범죄 증가<참가
자 1, 5, 14>, 넷째, 디지털화폐 가치의 불안성<참가자 8, 9, 11>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 이외에 디지털이라는 의미가 갖을 수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용 및 접근적 어려움
<참가자 2>’, ‘디지털화폐 생산시 환경파괴와 접근성<참가자 7>’ 등의 문제점도 함께 거론되
었다. 
  가상자산 즉, 디지털화폐는 아직 법·제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엘살바도르는 법·제도적인 화폐로 인정하였
지만 현실에서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정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통한 기술적인 진보는 인정되지만 인간사회의 통념적
인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되어져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화폐 사용의 안전성 부재]
▶ 가상자산의 대중화 상용화 된다는 것은 법정화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사실상 화폐로 시장에서 유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화폐를 발

권하는 당국에서는 발권기능을 일부 포기하여야 하는 사회경제로 변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도입을 막거나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자

금결제 수단 외 화폐의 경제 흐름 순기능을 하는 것에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에 대하여 결제 

통제. 과세. 불법 처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될 것이므로 가상화폐의 편리한 결제수단 자

금세탁방지용 등 건전한 국민경제 속의 법정화폐 결제 및 과세 제도권에 탈피하고자 할 경

우 행정규제 과세 형사 처벌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참가자 16>.

▶ 첫째, 국내적인 문제로서 기존 화폐와의 이중구조로 인한 혼선과 환율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화폐시장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국제적인 

부분역시 달러, 엔화 등 기존 화폐의 환율 충돌, 화폐구조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른 국제적인 

혼선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참가자 4>. 

▶ 화폐로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비트코인, 이
더리움 주요 가상화폐 조차도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변동성

의 일부를  줄 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화폐와 같은 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중앙은행

에서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을 안정시켰지만 통제수단이 없는 가상화폐로는 대응

이 불가능하다. 금을 대체한 일부 가치저장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화폐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참가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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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디지털화폐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가상화폐를 공식화 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시범운영 중이다. 그 외 몇 개 나라는 이미 가상화폐를 현실화 시키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수

준까지 올라왔다.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은 사용을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

야 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적 통화로서 내재가치가 충분하다

고 인식되어져야 하므로 가치의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참가자 13>.

  화폐는 사물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상호 또는 국가간의 신뢰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법·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부 개발자 또는 운영자를 중
심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물건의 거래과정 등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 세원으로 국가운영
에 쓰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이 없는 경제활동을 장기적으로 묵인할 수 없는 현 시점
에서 국가 중심 중앙통제 신뢰성 및 세원 관리 부재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
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향 후 가상자산의 해킹 및 복제로 인한 범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 중앙통제 신뢰성 및 세원관리 부재]
▶ 기존 통화화폐는 중앙은행 통제시스템에 의한 금융시장관리로 국가나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은 국가 주도의 중앙통제가 어려워짐으로 금융시장의 변동과 

혼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극심한 부침으로 국민 개개인들  변동이 큰 거

래시장에 노출되어 개인자산관리에 극심한 혼돈을 예상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유통, 보유 

등에 대한 세원관리가 어려워 기존 통화 화폐로 이루어진 조세제도에 많은 허점과 모순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양성화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참

가자 10>. 

▶ 가상화폐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일반적인 현상은 투기의 대상, 혹은 자금세탁방지

의 글로벌 수단 등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화폐가 상용화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된 화폐, 둘째, 중앙정부에서 통제가 불

가능한 화폐, 셋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대혼란,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 넷째, 심각한 금융위기로 인한 가상화폐 시장의 냉

각화 등이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사치재이며 유지되기 위해 저금리 기반 유동성, 관
련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화폐의 사회적·기술적 인프라

는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수많은 가상화폐 중 일부는 살아남고 일부는 죽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참가자 12>.

▶ 상용화되기 위하여 많은 제한사항들을 해소해야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다. 국가가 관여하는 경제구조에서 탈중앙화와 세금에 대한 문제, 거래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참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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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및 복제로 인한 범죄]
▶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해킹에 무방비함으로써 2018년 말 

한국소재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약 2억3,433만 달러(약 2,767억원)
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듬해 11월에도 한국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약 572억8,8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로이터통신도 지난 2019
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공격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는 3억1,640
만 달러(약 3,619억원)로 추정하고있다. 또한 실제 코인 소유 여부도 불확실하며, 화폐복제

나 이중거래가 나타날 우려도 있고, 가상화폐 보관용 전자지갑 분실과 실수로 삭제해 버리

는 경우 등도 발생할 수 있다<참가자 1>. 

▶ 2021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정리가 있었다. 이유는 여러 코인이 난무하면서 가

상자산 거래소가 많이 생겼다. 특히, 가치 없는 ‘잡코인’이 상장되면서 국민들에 대한 폐해

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거래소에 대한 존립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처럼 가치 없는 코인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국민에 대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가상자산을 위한 비트코인 등 채굴시 에너지비용, 시간 등 채굴을 포기한 상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업체에 뚤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칫하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참가자 5>.

▶ 해킹 및 가상자산의 안전한 거래 위협하고 나아가 범죄, 탈세, 불법, 탈법, 결제 변용 등

의 사회적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참가자 14>.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폐로서의 가치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부분적
으로 사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일론머스크가 만든 
‘도지코인’은 단순히 재미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상자산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이 양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화폐 가치의 불안성]
▶ 지급결제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지급을 보장(Last resort)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법
정화폐는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한다. 신용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대개 자국통

화를 쓰지 않는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타국 화폐를 쓰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상자산으로 해결 하기는 어렵다<참가자 8>.  

▶ 화폐로서 상용화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각국의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발행량이 무제한인 것도 있으나 현재 가상

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유한한 것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부분에 큰 

비중이 있고, 통화량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금융정책은 현재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인

다<참가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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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먼저 여러 가상자산들의 난립과 투자심리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

된다. 따라서 다단계식 가상자산 판매 활동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사기범죄와 

탈세 및 범죄비용으로 활용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또한 가상자산 매매에 

대한 과세 등이 암호화 거래 및 자산가치의 수시변동으로 인해 매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참가자 11>.

  반면,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용 및 접근적 어려움, 디지털화폐 생산시 환경파괴와 접근성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화폐라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디지
털 가상화폐는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과 저 연령층에서는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즉, 가상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사
용된다. 전기는 자연발생적으로도 생산이 될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위적으로 생산되기 때문
에 환경파괴적 측면에서 향 후 어떠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용 및 접근적 어려움]
▶ 가상자산이 상용화된다면 화폐의 기능 중 하나인 가치 저장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굉

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사회에서 변동성이 극심한 가상자산이 그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아직도 현물화폐로 경제활동을 영위하

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화폐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에는 인권

문제, 소외계층의 발생 등 수많은 야기점이 생길 수 있다<참가자 2>.

[디지털화폐 생산시 환경파괴와 접근성]
▶ 우선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층일

수록 디지털 기기 등에 접근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는 곧 이들이 경제의 경계에서 벗어나 소

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기 사용의 과다로 인해 환경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시

점에서 가상자산이 대부분 사용이 많이 될수록 트래픽(traffic)이니 높아져 전기를 많이 사

용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전기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곧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

다.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지열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소를 통해 가상자산 채굴

을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숫자이며 기존의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를 사용하여 

채굴을 하기에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유사시 가치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테러 등의 유사시 나 기타 다른 현금성 자산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 마비시 사용을 할 수 없어 가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참가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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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상자산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3>은 가상자산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법정화폐, 화폐, 통제 등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작으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암호화폐는 약 9,500여 종에 이른다(인베스팅, 2022.09.01.). 이처럼 가상
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에도 등락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상
자산 암호화폐는 화폐로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주식과 같이 투자성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 디지털�가상자산에�대한�법·제도적�개선�방안

  디지털화폐 가상자산의 중요한 속성은 ‘익명성’과 ‘은밀성’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이들 기술진화의 
성장속도를 통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해킹으로 인한 끊임
없는 문제점 양산일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의 익명성 특징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 소속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요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의 세탁 
및 조세추적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약점이 높다(김지현, 2021). 하지만 가상자산이 법
정화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다각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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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핵심 요인을 도출한 결과 첫째, 
국가중심 디지털유통 통화정책 구축<참가자 9, 13, 10, 3, 15, 6>, 둘째, 가상자산 중심 자금 
관련 법제화 구축<참가자 11, 2, 16, 1, 5>, 셋째, 가상자산 중심 전문교육환경 구축<참가자 
12, 7>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현재 화폐는 정부적 차원에서 발행 및 관리, 유통을 하고 있지만 이미 각종 전자화폐(삼성
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경기도전자화폐)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지층 유
통 통화정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상자산 중심 자금 관련 법제화 구축의 
핵심 요인은 정확한 조세법이 적용되어 유통과정에서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재득, 김찬선, 2022).

[국가중심 디지털유통 통화정책 구축]
▶ 가상자산이 화폐성 자산이 되려면 그 가치 평가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서 현재의 

화폐와의 환율변동이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처럼 크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가상자산이 아닌 달러화, 엔화, 위안화 등 다른 화폐

와의 환율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화폐성 자산이 아닌 다른 방향

으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유도하는 것이 더 큰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

다<참가자 9>. 

▶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이 화폐성자산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제도적 측면에서 유통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국가가 공공기관으로 증권거래소처럼 전환하여 

신규 발행, 유통, 송금, 결제방식과 금융기관과 설계하여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여야 한

다. 특히, 가상자산의 변동성에 유의하여 가격을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의 거래에서 

체결 및 가격 제한폭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참가자 13>.

▶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가상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를 

유통수단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법적체제를 수립해야 하며, 가상화폐를 유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통화정책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시

에 일어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서둘러야 한다. 과세를 함으로써 가상화폐의 조기 

상용화에 이를 수 있다<참가자 10>.

▶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활용량이 많아지면 국가가 관여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이 된다고 본다. 이미 각종  전자화폐(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경기도전자화폐 등)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세금징수, 보안성확보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실

명제 등을 시행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참가자 3>.

▶ 보안시스템 도입, 일반 시중은행과 실시간 이체 결제 도입, 조세 공과금 납부 결제 

도입, 일반 대형 온라인쇼핑 등 자유로운 결제 도입이 필요하다<참가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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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선물 등 파생상품을 도입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참

가자 6>.

  가상자산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과연 국가간
에 발생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금융경제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정할 것인가는 
큰 의문점으로 남는다. 김범준, 이채율(2021)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개선과제, 박영윤(2022)은 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범 정부적인 측
면에서 현실적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짧은 기간에 성장한 디지털 
산업으로 단순히 규제강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투기적 목적이 아닌 미래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전문교육환경 구성도 함께 정착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가상자산 중심 자금관련 법제화 구축]
▶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실물경제 인정 가능한 자금관련 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우선적으로 구체화 되어야 미래의 트랜드에 부합된 가

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오히려 과제 획득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거래소의 한정과 기준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하고, 가상

자산도 주식 상장처럼 일정수준 조건을 충족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법제화해야 

한다<참가자 11>.

▶ 우선 급진적인 정책은 멀리하고 천천히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후 투자자보호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가상자산을 투

명하게 보고하는 정책들이 발현되고 가상자산을 통한 각종 범죄에 대응하는 관련 법

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디지털사회에서 디지털화폐로써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화폐처럼 지분증명으로 역할을 하고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며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참가자 2>.

▶ 가상자산의 안전성과 자금세탁방지용 방지 및 과세세원 양성화를 비롯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화 과정이다. 사용자는 보안 안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국

가 금융 재정당국은 법정화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건전한 국민 편익이 중요하

다. 과세당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방지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가 입법기관의 금융조세 국민편익을 감안한 정교한 입법화 과

정이 매우 중요하다<참가자 16>.

▶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법,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법제화 되어야 할 것

으로 본다<참가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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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에서 인정하는 원화를 대체한다는 통화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명분이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법안 발의 중)<참가자 5>.

[가상자산 중심 전문교육환경 구축]
▶ 가상자산 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은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및 시스템 안정화 미비점

에 대해서 사용자의 신뢰 확보, KYC(Know your customer, 고객 인증 제도) 도입, 거래

소의 통합된 내부 통제 및 고도화된 이상거래 징후탐지 시스템(FDS) 운영관리, 자금세

탁방지, 거래정책과 시장 공정성, 거래투명성 확보(법정통화, 수수료, 고객 자산 보호 

안전성, 정보제공 등), 내부자 윤리규정 등의 도입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참가자 12>.

▶ 우선 공무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이 개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투기적인 수단이

라는 생각이나 어려운 개념이라는 생각이 지속되는 상황보다는 교육과정에 편입시켜 

보다 정확하게 가상자산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참가자 7>.

그림 4. 가상자산 법·제도적 방향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그림 4>는 가상자산 법·제도적 방향성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화폐, 법, 거래, 제도, 국가 등의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가 갖는 힘은 시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사회구성
원들이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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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트코인 광풍을 경험하면서 화폐로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
고 있고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IV. 결론

  디지털 가상자산의 세대간 의미와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가상자산 중심 기성세대와 MZ세대간의 의미성은 ‘MZ세대의 경제활동 역할’, ‘기
성세대 경제활동 제약과 MZ세대의 미래적가치’, ‘기성세대와 MZ세대 투자상품 인식’ 등의 요인
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투자, 블록체인, 경제, 수단, 가치 등의 인식이 높다. 
  둘째, 디지털 가상자산과 범죄조직(테러단체)의 연계성으로는 ‘가상자산은 범죄조직의 목
적달성을 위한 최고의 통로’, ‘정부의 통제기능이 없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낮은 진입장벽
과 높은 보안성’, ‘디지털 전문가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증가’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가상화폐, 자금, 익명성, 지하경제, 탈법 등의 인식이 높다. 
  셋째, 디지털 가상자산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디지털화폐 사용의 안전성 부재’, ‘국
가 중앙통제 신뢰성 및 세원관리 부재’, ‘해킹 및 복제로 인한 범죄 증가’, ‘디지털화폐 가치
의 불안성’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법정화폐 
등의 인식이 높다.     
  넷째, 디지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도적 방향성으로는 ‘국가중심 디지털유통 통화정책 구
축’, ‘가상자산 중심 자금관련 법제화 구축’, ‘가상자산 중심 전문교육환경 구축’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어로는 화폐, 법, 거래, 제도, 국가 등의 인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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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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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시티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시민 참여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리빙랩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COVID-19를 전후한 스마트시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리빙랩 개념과 민-산-학-연-관 
협력체 리빙랩 모델 프로세스를 검토하였다. 결과 본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도시 리빙랩 활용이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나아가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서 민-
산-학-연-관 협력체 리빙랩 모델(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Smart City Living LAB Model: 
4P-SCLLM)을 제시하였다. 결론 스마트시티가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도시 서비스를 원활히 공
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의 마련이 절실한 바 리빙랩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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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trends in smart city initiatives and propose 
strategies for utilizing living labs to build citizen-participatory smart cities. Method Through a 
review of literature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related to smart cities and living labs,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smart cities and the changes in the smart city policy paradigm before 
and after COVID-19.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the concept of living labs and the collaborative 
processes of a public-private-academic-research-government partnership model. Result From a 
policy persp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theoretical basis for utilizing urban living labs to 
implement citizen-participatory smart cities. Furthermore, it proposes the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Smart City Living Lab Model (4P-SCLLM) as a concrete strategy for leveraging such 
collaborations. Conclusion To establish and operate smart cities more effectively and ensure 
seamless urban service delivery,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framework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im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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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유엔 해비타트(UN-Habitat)가 발간한 『2022 세계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인류의 58.3% 수준인 47억 7천 4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도시 거주 인구가 2050년경에는 전 인
류의 68.4%에 해당하는 66억 8천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급격한 도시
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예측 아래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대기 오염, 바이러스 출
현 등 각종 다양한 도시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도시 생활 환경을 지향하는 스마트시티
가 전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I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 지속성 나아가 사회적 포용성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 등장하였다(김일곤, 2019; 김희숙, 김찬선, 2024; 도승연, 2017;
손정렬, 2022).
  일찍이 Florida 교수(2002)는 “지식과 정보는 창조성의 도구이자 재료이며, 혁신은 창조성의 
산물”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들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할 인센티브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창의적 인적 자본의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기 핵심 
기술인 각종 지식산업의 육성을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스마트시티 전략이다. 도
시를 통한 집단적 실험 즉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야말로 공공혁신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에 구축된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서비스의 발전은 플랫폼이나 IT기술과 같은 물
리적 인프라의 구축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
로서의 시민들과 정부당국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 즉 양자 간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여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도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의 마련이 절실하다(이창현, 2023;
조영태 등, 2018). 
  이처럼 스마트시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가치를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의 가치를 제공한다.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참여와 이에 기반
한 네트워크 자본(Network Capital) 등의 뒷받침 없이 기술 시스템의 도입만으로는 진정한 의미
의 스마트시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박준, 유승호, 2017). 공론장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를 설계하고 이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
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청취, 각종 아이
디어 공모,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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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목적

  오늘날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결과 네트워크화된 모빌리티 사회(Networked 
Mobility Society)가 도래하였는바 스마트시티는 그 대표적 예이다. 리빙랩은 이러한 네트워크
화된 모빌리티 사회에 적합한 네트워크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리빙랩은 
특정 도시의 지역적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동시에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일부로서도 작동한
다. 하나의 리빙랩에서 학습된 지식이나 개발된 기술은 전 세계 다른 리빙랩에 공유되고 적용
될 수 있어 지식과 혁신의 글로벌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리빙랩은 시민, 정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과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공동창조를 위해 함
께 모이는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 운영된다. 특히 리빙랩 운영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닌,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제 정의부터 대안 개발, 평가 등 전 과정
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 위주의 접근방식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COVID-19를 전후한 스마트시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에 대해 분석하고, 시민참여 지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서 민-산-학-
연-관 협력체 리빙랩 모델(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Smart City Living LAB Model: 
4P-SCLLM)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스마트시티�패러다임의�변화

  1. 스마트시티�패러다임의�변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력망이나 교통망과 같은 도시 운영을 위한 각종 
서비스나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 실제적 구현은 기술이 실현되는 도시의 정
치사회적 발전 경로와 시민의식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일의
적으로 규정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제도적, 인적 요소
들을 모두 고려하여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손정렬 등, 2022; Nam and Pardo, 2011). 
  먼저 스마트시티는 데이터의 생성, 취합, 가공을 통한 도시 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한다. 둘
째，스마트시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의 상호 연결을 통해 도
시문제의 솔루션과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첨
단 스마트 기술과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도시를 운영한다. 결국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질서와 
조절이 최적화된 세계이며, 이는 코딩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마트시티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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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기반을 둔 자동화된 운영을 통해 도시의 재난과 위험을 조절하고 안전을 지향하는 현대
적 통치 모델의 도시적 적용으로 이해된다(도승연, 2017).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바 한국의 경우 「스마트도시법」에서 “도
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
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는 공간적인 플랫폼으로 각종 정보
통신기술과 데이터 과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도시이다.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등 운영 체계가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했듯이 스마트시티가 플랫폼이 되어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
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조영태 등, 2018).
  하지만 「스마트도시법」에서의 스마트도시 정의 역시 건설과 건축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
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도시 건물을 건설하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정책참여와 자치권 보장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이념 구현
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폭넓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김동욱 등, 2021). 
  2021년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총 30명
의 패널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지능형 도시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정의는 “지능형 도시란 도시의 모든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공공플랫폼
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친환
경 도시”인데, 이는 기술 지향적 접근으로 지능정보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
하다(김동욱 등, 2021). 두 번째 정의는 “시민의 삶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
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한 도시”로서 이는 거버넌스 관점의 접근으로 시
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김동욱 등, 2021). 

  2. 스마트시티�동향�분석

  환경오염과 전염병의 확산, 교통 인프라의 부족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스마
트시티 개발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본질은 COVID-19 전후로 크게 변화하
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도시에 대한 요구 증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
심, 그리고 지능형 도시 기술의 대중화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더욱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효율성과 인프라에 대한 강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공중보건, 회복 
탄력성, 디지털 포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도시 거주자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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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VID-19 이전의�스마트시티�동향
  COVID-19 이전의 스마트시티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2001년경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 2,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적 IT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발달한 ICT를 기반으로 
주로 도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둔 U-City를 추진하였다. 스마트시티의 전신 격인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개념이 도입된 도시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시를 말한다(손정렬 등, 2022).
  2004년 인천도시공사가 분양한 인천 송도 4공구 ‘웰카운티’가 주택단지에 U-City 기법을 도
입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으며(손정렬 등, 2022), 2008년 ‘U-City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U-City 
국가 R&D가 2007년부터 진행되다가 2017년 ‘U-City법’이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정되었
다.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R&D가 기획, 추진되었다(조영태 등, 2018).
  U-City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한 단위 도시의 완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반시설을 
강조하는 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내외간 네트워킹(Connectivity)과 친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성 
등이 더욱 부각 되며, ICT 핵심 기술로 부상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보
안 등이 더욱 중요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7; 조영태 등, 2008).
  또한 기존의 U-City와 새로이 등장한 스마트시티는 서로 유사하지만 추진체계에서 관 주도
가 아닌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원활한 의사소
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시민의 역할도 단순한 피동적 수요자로서가 아
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안용
준 등, 2018).
  코로나 이전의 21세기 스마트시티는 주로 대도시(Metropolises)와 거대도시(Megalopolises)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극도의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도시 속 생
활공간은 많은 문제점과 역기능을 노출하였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핵심이 되는 의료 서비스와 또 다른 중요한 삶의 요소인 사회성(Sociability)을 제공하
는 도시의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다(Moreno, 2021).

  2) COVID-19 이후의�스마트시티�동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도시인의 삶은 ‘위드 코로나 (With Corona)’와 ‘뉴 노멀(New Normal)’이
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미증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 물적 자본을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도시의 역할은 새로운 일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이다. 팬데믹 이후
의 ‘뉴 노멀’은 다중심적인 복합 용도 근린 생활권의 활용에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며, 이는 이
동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배출량을 감축하고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박복원, 

김찬선, 2021; Watts, 2021). 이러한 신개념의 스마트시티 등장 배경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살
펴보면 신도시주의(New Urbanism)와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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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주의(New Urbanism)는 기존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간 중심적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개념은 도시 설계 및 계획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중심성을 
강조하며, 특히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혼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opment), 고밀도 개발
(High-density Development), 보행친화적 환경(Pedestrian-oriented Environment) 등의 원칙을 중점
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인간척도(Human Scale)에 맞는 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보행자 우선 및 
친환경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제안한다. 스마트성장은 이러한 도시계획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도시 운영과 관리의 기
술적 측면을 강조한다(삼정KPMG, 2023).
  팬데믹의 영향으로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창안한 ‘15분 도시’에 대한 관심
이 증폭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살고, 배우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를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이 모델은 당초 인구밀도가 높은 유럽의 도시
들을 상정하고 구상된 것이지만, 현재는 지역적 상황에 맞춰 세계 여러 도시들에 적용되고 있
다. 멜버른시는 ‘20분 도시’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상하이시와 광저우시는 자신들의 도시기
본계획에 ‘15분 도시’를 포함한 바 있다(Watts, 2021).

  코로나19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시공간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Moreno(2021)에 따르면 “15분 도시란 밀집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이 삶에 필수적인 주거, 노동, 공급, 돌봄, 교육 및 여가 서비스에 15분(혹은 밀도가 다
소 낮은 지역의 경우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5분 도시는 한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요소들과 도시민들의 시
간 우선주의(Chrono-urbanism), 장소의 다목적성(Chronotopia) 및 지역사랑(Topophilia)을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한 것이다. 15분 도시와 같이 직주근접의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지향하는 
최근의 스마트시티 접근방법은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강조하는 스마트성장(Smart Growth)
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5분 도시는 도시 지능화 기술의 혁신과 사회적 포용
이 하나로 융합된 다중심도시(Polycentric City)로서 다양성과 접근성, 시민참여를 통한 커뮤니
티 활성화를 강조한다(Moreno, 2021).
  그러나 이들 개념들은 각각의 국가적·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15분 도시의 한국적 적용을 고려한다면, 한국 도시가 대체
로 고밀도이며 용도지역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바 수도권이나 대도시 대신 비교적 밀도가 
낮은 지방 중소도시 위주로 15분 도시의 적용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이상훈, 2021). 이러
한 15분 도시는 다중심 도시이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구상이 끊임없이 증식하는 참여형 도시
이자 지원형 도시인바(Moreno, 2021)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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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람직한�스마트시티�미래�전략
  스마트시티는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이 집약된 도시 인프라 관점에서 데이터와 플랫폼의 결합 관점으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무절제한 소비 억제와 직주근접의 인간 중심적 도시개발을 중시하는 신도시주의(New 
Urbanism)와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관점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초기부터 도시 
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목표로 하였던바 기존의 도시문제 해결
을 넘어 기후 변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범위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하
였다(곽보윤, 이소연, 2023; 손정열 등, 2022). 
  최근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논의되는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 역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가치가 스마트시티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손정열 등,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참여 리빙랩과 스마트 거버넌스라 불리는 민관 수평적 협력체계
가 스마트시티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스마트시티가 첨단 
ICT 기술에 대한 맹목적 추구가 아니라 도시 고유의 콘텐츠와 개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첨단기술로 무장한 도시라도 컨텐츠 제작자의 자발적 
정주를 유인할 선순환 거래구조와 시민 중심의 철학을 확립하는 데 실패한다면 사람이 모이
지 않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삼정KPMG, 2023).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다. 스마트시티의 진정한 가치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내는 데 있으며, 기술은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행동과학에 기초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의 니즈와 행태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리빙랩의 활용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의 해결 및 신제품 개발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정책
에 디자인적 사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 씽킹은 문제해결과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론으로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한다. 이를 정책 수립에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시민들의 니즈 파악을 도모할 수 있다. 정책에 디자인 씽킹을 
도입함으로써 정책당국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곽헌구, 2022; 삼정KPMG, 2023). 리빙랩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디자인 씽킹이 적용되는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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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민참여�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리빙랩�활용�방안

  1. 리빙랩(Living Lab)의�개념

  리빙랩의 핵심요소는 사용자 주도 혁신, 복수 이해관계자의 공동창조, 실생활 상황에서의 
실험 등이며, 핵심활동은 공동창조(Co-creation), 탐색(Exploration), 실험(Experimentation), 평가
(Evaluation)이다(정병걸, 2017; Westerlund & Leminen, 2011). 공동창조는 리빙랩의 핵심가치로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주도형 혁신 관점을 연결하는 고리이다(정병걸, 2017; 조남운, 백종성, 
2022). MIT의 William Mitchell이 리빙랩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나 리빙랩의 발전과 확산은 
EU 주도로 이루어졌다. EU의 ‘Europe 2020’의 디지털 의제 중 하나인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개방형 혁신 2.0’을 추진했는데 이 전략의 핵심이 이용자를 혁신 주체로 참여시키
는 4중 나선모형(Quadruple Helix Model)으로의 전환이며, 그 대표적 수단이 바로 리빙랩이었
다(김희연, 2015; 정병걸, 2017).

  2. 시민참여형�스마트시티를�위한�리빙랩�활용의�이론적�근거

  리빙랩은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특히 리빙랩의 활용이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기여하는 이론적 메카니즘에 대해 제대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빙랩이 스마트시티에서의 시민참여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다섯 가지 차원에서 모색해 보았다. 

 
  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뉴거버넌스는 전통적인 중앙집중적인 정부 체제와 비교하여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
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시도로서 정부 및 국가기관만이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해관계자 및 사회단체들이 정책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강조한다. 리빙랩의 
활용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은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방식, 의사결정의 분권화, 유
연하고 적응적 문제해결 방식, 시민 중심의 해결책 추구, 공공-민간 간 협력과 조정의 파트너
십 강조, 지속 가능한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 추구 등의 측면에서 뉴거버넌스론의 지향점과 맞
닿아 있다.
  요약하자면, 스마트시티를 위한 리빙랩과 뉴거버넌스 이론은 분권화, 협력, 유연성, 시민참
여, 다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
한 플랫폼으로서의 리빙랩은 뉴거버넌스론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176 ❙ 시민참여형 스마트시티를 위한 리빙랩 활용에 관한 연구

  2)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피쉬킨(Fishkin)은 일반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강조하며, 정보, 실질적 균형, 다양
성, 신중성, 동등한 고려라는 5개의 특징을 적법한 숙의를 위한 필수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가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각과 이해관계가 공정
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중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입장들
이 고려되어야 하며, 참여자들은 모든 논쟁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미리 특정한 관점을 견지하지 않고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숙의민
주주의는 시민참여 기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포용성, 공동창조 및 협력적 의사결정 추구, 
반복 학습과 반성적 사고를 통한 집단지성의 도출,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신뢰의 강조라는 
관점에서 리빙랩의 접근방식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3) 노나카의�지식경영� SECI 모델
  일본의 경영학자 노나카 이쿠지로가 자신의 저서《지식창조기업》을 통해서 제시한 지식창
조 이론으로 ‘지식순환 이론’으로도 불린다.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형식지
로 순환시켜 공유할 때 새로운 지식이 창조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는 이론이
다. 노나카는 지식전환(knowledge Conversion)을 지식을 창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직선이 
아닌 복합상승 작용이 나타나는 ‘나선형 프로세스(Spiral Process)’로 설명하고 있다.
  지식전환은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바뀌는 사회화(Socialization),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바뀌는 
외부화(Externalization),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바뀌는 연결화(Combination),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바뀌는 내면화(Internalization)라는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노나카의 지식경영 모델의 핵심
은 어떻게 하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외부화할 수 있는가이다. 노나카는 각자가 갖고 있는 암묵
지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리빙랩을 통한 시민참여에서도 중시되는 
과정이다(성지은 등, 2023).
  이처럼 리빙랩은 지식경영에서 말하는 협업을 통한 지식 창출, 암묵적 지식의 명시적 지식으
로의 변환, 지속적 학습과 내재화, 공동창조와 지식 시너지 창출을 위한 場(Ba)의 역할을 하며, 
이는 SECI 모델에서 설명하는 역동적인 지식 창출 과정과 일치한다(노나카 이쿠지로 등, 1998). 

  4) 하버마스(Habermas)의�공론장(Public Sphere) 
  하버마스는 공론장(Public Sphere)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앞서 언급한 숙의민주주의와 밀
접한 관련을 갖는다.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곳인 하버마
스의 공론장 개념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공공 공간(Public Space)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떤 장소
에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활용 가능하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강요 없이 자유롭다면,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공공 공간이라 부르는바 민주주의와 공공 공간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한편
에서는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유재에 대한 책임감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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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공동성(Collectivity)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Ballon, 2021).
  스마트시티를 참여 민주주의가 꽃피는 장으로 만들고 싶다면 스마트시티를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리빙랩과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 공간 만들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Pieter 
Ballon, 2021).

  5) Urry의�네트워크�자본(Network Capital)
  Urry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둔 네트워크 자본을 현시대에 적합한 자본개념으로 발전시켜 
오늘날 高모빌리티 사회에서의 불균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Putnam 역시 사회적 자본개념을 
설명하며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강조하였지만, Putnam과 Urry의 주장이 다소 상반되는 점은 
Putnam은 공적인 활동과 관계를 중요시한 반면 Urry는 사적인 활동과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
고 있다는 점이다(윤신희, 노시학, 2015).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에 토대를 둔 것으
로 이해했는바 현재와 같은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오히려 약화시킨
다고 보았다. 하지만 COVID-19 이후 스마트폰에 기반한 각종 SNS를 이용한 개인들 간의 비
대면적인 활동과 교류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Putnam의 이러한 주장은 네트워크화된 모빌리티
스 사회를 이해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Urry는 Putnam과 달리 네트워크 자본을 반드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감정적·재정적·실제적
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Urry, 2007). 현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오프라인 공동체 모임이 점
점 쇠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그룹과의 비대면 연결을 통한 공동체가 형성
되는 사회이다. 또한 사람들 간의 깊지 않은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관계들까지 나름의 네트
워크 자본을 형성한다. 즉 잘 모르는 이웃 시민들과 SNS나 각종 최신 ICT 기술을 통해 지속
적 연결망을 맺고 간헐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Urry가 주
장하는 네트워크 자본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사회적 관계 즉,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스마트시티에서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
랩은 이러한 네트워크 자본을 형성케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리빙랩은 다양한 분
야 간 협업과 연결성에 크게 의존하는바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자본의 형성에 기여한다.

  3. 시민참여�기반의�스마트시티�리빙랩�모델

  스마트시티는 기술위주의 선택이 아닌 민주적 선택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스마트시티는 
개인적 욕구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공적 사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스마트시티 서
비스가 가능한 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에 의해 공동생산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리빙랩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리빙랩은 이용자들의 사용내역에 관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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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수집하며, 새로운 앱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모임이나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의 현실 검증
에도 이용자들을 참여시킨다. 
  공공기관은 필요한 모든 지식을 직접 소유할 필요 없이 리빙랩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
고 구체화해 나갈 수 있다. 대기업들은 리빙랩을 이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기
반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개발자나 스타트업 
기업 역시 리빙랩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식 연구기관은 자신의 연구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속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다(Pieter Ballon, 
2021).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호에 맞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만들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 당국은 대화, 조정 그리고 규제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시의 발
전을 위해 연구, 개발 및 혁신(Research, Development, & Innovation, RDI)을 추구할 체계를 구
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종래 전문가 중심 관점과 전문
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이 대비되는바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종래 전문가 중심 관점에서는 문제 정의 및 해결 과정이 ‘전략기획’을 통해 하향식으
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U-CITY 사업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나치게 기술 시스템 공급 위주의 접근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사용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협업 과정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검토
되지 않은 채 기존 기술 시스템의 확장 속에서 논의되고 ICT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존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노정하였다(송위진, 2018).
  이에 반해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에서는 도시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을 지향하는바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
스 방식으로 리빙랩을 활용한다. 시민사회-공공부문-산업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용자 주도형 
혁신방법론인 리빙랩은 그동안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던 개별 주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상호신뢰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송위진, 2018).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의 기본방향을 참여자 측면과 거버넌스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참여자 측면에서 리빙랩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
리고 시민과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참여자들을 포함한다. 리빙랩은 초
기 단계부터 사용자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므로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 모델을 추진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리빙랩 운영주체인 시민과 공공 협의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 그룹
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
들이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단계를 유연하게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 내고, 아이디어의 구상 및 실현을 원활하
게 추진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유연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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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되고 활
용된 스마트 플랫폼 창구를 구현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 방법을 구
축한다. 이러한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의 기본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시민참여 기반의 스마트시티 모델 기본방향

출처: 안용준 등(2019) p.136. 수정.

  1) 스마트시티�리빙랩의�공진화�과정�분석
  새로운 혁신모델의 학습, 새로운 혁신모델의 정당성 향상, 그리고 새로운 혁신모델을 지원하
는 조직의 확대와 네트워크의 형성은 새로운 혁신모델의 사회적 착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공진화 과정의 핵심요소로는 혁신모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 활동
과 ‘조직공동체’의 네트워크 형성, 혁신모델 진화를 위한 ‘학습’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스마트
시티 리빙랩이 공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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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공진화 과정 분석

출처: 성지은 등(2023) p.56. 수정.

  2) 리빙랩을�통한�시민주도형�스마트시티�구현
  리빙랩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사회적․경제적․환경
적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이다. 즉, 정부, 기업, 시민사회 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율 개발하고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리빙랩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서 협
력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기획-개발-상용화’로 이어지는 기존 선형 프로세스에서는 
사용자의 역할이 개발 제품의 테스터로 한정되지만, 리빙랩 기반의 민-산-학-연-관 협력체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PPPP) 프로세스에서는 주민이나 지역사회 등 사용자가 단순
한 수용자가 아닌 기존 혁신 주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리빙랩에서 사용자는 사전기
획, 개발, 실증 활동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리빙
랩 도입 이전에 비해 그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에서 리빙랩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지속 가능
한 도시를 위해 스마트시티가 실증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생산자가 스마
트시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협력적 생태계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혼잡 및 이동성 개선 문제,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지속 가능성 개선 문제, 시민들의 참여 
및 사회적 혁신 촉진, 사회적․경제적 문제해결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지속 가능
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삼정KPMG, 2023).

주요 요소 내용 예시

혁신모델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 활동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 활동
◾공공부문 내에서의 정당성 제고
◾민간 및 시민사회에서의 정당성 제고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의 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UrbanTech fair, SocialTech fair 개최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의 활성화

‘조직공동
체’의 

네트워크 
형성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을 지
지하고 활용하는 사용자, 연구기관, 
공급업체, 기업, 시민사회조직, 공공조
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건설부·과기부·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 사회정책 부
처와의 협력사업 추진

◾사회혁신조직이 주체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
업 추진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와 같은 중간조직의 설
립 및 활동

혁신모델 
진화를 위한 
‘학습’ 활동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 학습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의 추진

체제 개선과 연관된 학습
◾시민참여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의 의

의와 위치에 대한 학습

◾시민참여형 혁신모델인 리빙랩의 도입 및 확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인 전환적 혁신정책을 

핵심사업으로 인식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 관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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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리빙랩 기반 4P(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프로세스

 출처: 윤일영(2017) p.3. 인용.

  3) 민-산-학-연-관�협력체�리빙랩�모델�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s Smart City Living LAB  
     Model: 4P-SCLLM)
  민-산-학-연-관 협력체 리빙랩 모델의 참여자는 크게 공공 리빙랩 협의체, 민간 리빙랩 전문
가 그룹, 시민 리빙랩 운영 주체로 나누어진다. 먼저 공공 리빙랩 협의체는 스마트 실증 서비
스 구상 및 기획 모니터링, 스마트 실증 서비스 유지․관리․운영, 스마트 실증 서비스 설
치․운영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 지원, 시민참여 유도 및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 리
빙랩 전문가 그룹은 스마트 실증 서비스 기술 검토 및 심사·자문·대안 제시, 스마트 실증 서
비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 이슈 검토 및 해결 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민 리빙랩 운영 주체는 스마트 실증 서비스 기획 총괄, 스마트 리빙랩 시민 참여단 모집, 프
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의 임무를 책임진다(안용준 등, 2019).
  민-산-학-연-관 협력체 리빙랩 모델의 프로세스는 문제찾기(Finding)-상상하기(Ideation)-실험하
기(Experiment)-구현하기(Implementation)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들 구성단계별로 목적, 방
법,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시민 부문, 적용기술 및 방법론, 산출물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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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민-산-학-연-관 협력체 리빙랩 모델 프로세스 구성

출처 : 안용준 등(2019) p.137-140. 내용을 요약 정리.

구분
문제찾기
(Finding)

상상하기
(Ideation)

실험하기
(Experiment)

구현하기
(Implementation)

목적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지
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
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본격적 문제해결에 앞
서, 대안을 찾기 위한 
준비 단계. 스마트 리빙
랩 조직을 구성하고 지
역사회 문제 및 서비스, 
서비스 수요자를 선정
하는 단계

탐색된 대안을 통해 세
부적인 서비스 구상 및 
기획을 진행하고, 프로
토타입을 개발하며, 서
비스에 문제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반복 테스
트하고 실험하는 단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 적용 및 
운영, 고도화하는 단계
이며, 나아가 他 (민간/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서비스 확산 추진

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의견을 조사하며 결과를 
취합하고, 포럼 및 토론회 
등 Open Question을 통
해 지역사회 문제 Pool을 
확보

(온라인) SNS 기반의 포
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문제 선정 시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시
스템 활용, (오프라인) 포
럼, 토론회 및 직접 투표
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논의

결함없는 서비스 개발
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
한 기법이 적용되며, 서
비스 시나리오를 도출
하기 위해 페르소나, 역
할자맵 등 UX/UI 디자
인 방법론을 활용

서비스 적용과 운영을 
위해 기능 보완사항을 
체크하며, 서비스 고도
화 및 확산을 추진

공공

부문

시민이 원활한 지역문제
를 도출할 수 있도록 리
빙랩의 홍보 및 시민참여
를 유도시키며, 행․재정적
인 부분을 지원

리빙랩 조직 구성시 행
정 및 예산 지원을 위
한 법․제도 검토 및 문
제선정 의사결정시 원
활한 의사소통이 가능
토록 지원

서비스 구상 및 기획 단
계와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
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
한 사전 법․제도 검토

서비스 적용 및 운영시 
관련 법제도 검토 지원
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타 기관에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
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민간

부문

온/오프라인 수요조사 이
후 결과 도출을 위한 빅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 Pool 검토 
지원

시민이 상상하기 단계
에서 리빙랩 조직을 구
성할 때 리빙랩의 프로
그램을 교육하고 문제 
선정시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토록 지원

시민이 실험하기 단계
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서
비스 개발, 방법론 등 
기술적인 부문을 지원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
리 지원, 기능 검토 및 
보완 사항 검토, 기존 
보유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확산 지
원

시민

부문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
제를 인식하고 온/오프라
인 수요 조사를 통해 결
과를 취합. 오픈형식의 포
럼 및 토론회 개최를 통
해 지역사회 문제 Pool을 
확보하여 리빙랩의 초기
단계 수행

문제찾기 단계에서 문
제를 최종적으로 인식
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 조직 구성, 
지역사회문제와 서비스 
Pool 그리고 서비스 수
요자 선정

실험을 위한 서비스 구
상 및 기회, 프로토타입 
개발 서비스 및 테스트
를 통해 최종서비스를 
구현

구현된 서비스를 실제 
적용하고 운영하며, 서
비스 기능 보완사항 발
생시 지속적인 피드백
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
화하고 확산시킴

적용

기술

및방

법론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
술을 통해 세부단계별 결
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시민참여 범위 극대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
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진행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체계 활용

블록체인 및 VR 기술을 
통해 세부단계별 효율
적인 의사결정 및 테스
트를 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 활동
의 일환으로 토론 및 
워크숍 진행

산출

물
시민의견조사 분석서, 
지역문제 Pool 정의서

서비스 Pool 정의서

서비스 기능 목록 및 정
의서, 유사서비스 조사
결과보고서, 서비스 체
감 결과조사 분석서 등

토론 및 워크숍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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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P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에서 시민은 문제 인식, 대안 탐색, 서비스 구상 및 기획,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구현하기의 각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문제 인식 단계에서 시민은 온-오프라인 문제 수요조사와 토론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
역사회 내 각종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한다.
  대안 탐색 단계에서는 시민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역사회 특성과 요구를 반
영한 맞춤형 대안을 마련한다.
  서비스 구상 및 기획 단계에서는 시민이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방향성과 구조를 설계하는 데 참여한다. 시민은 서비스 시나리오 도출과 기능 검정 그리고 서
비스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담당한다.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시민
이 서비스의 초기 구현과 검증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실제 사용성을 
평가한다. 시민은 프로토타입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적합성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하고, 테스트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고하며, 개발자와 협력해 서
비스의 수정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서비스가 목표를 충족하고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구현 단계에서 시민은 서비스의 실제 실행과 정착 과정에 참여하며, 새롭게 도
입된 서비스와 기술을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평가한다. 시민은 서비스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의
도된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검증하고,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의 확산과 유지 관리에 기여하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적 책임감을 실천한다.
  결론적으로, 시민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서 문제 인식, 대안 탐색, 서비스 기획,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그리고 구현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
며, 이들의 참여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고 실행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이러한 시민의 역할은 문제해결 과정의 성공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Ⅳ. 논의�및�결론

  1. 논의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가 야기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을 포함한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과 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창조의 
노력이 문제해결의 관건이 된 지 오래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지방도시들은 기후 위기에 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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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직주 근접의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지향하는 스
마트시티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 제고
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모색하는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의 핵심 수단으로 시민참여 기
반 도시 리빙랩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과 기업, 공공부문을 도시문제의 해결 주체인 동시에 새로운 지식 생산과 혁신 
생태계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참여는 정책의 정당성을 높여주고 그 
근거를 보강하는 동시에 그 과정이 시민들의 학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이러
한 도시과정에서의 참여와 협력의 체계화를 ICT 기술을 기반으로 가장 뚜렷하게 증진하고 개
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조영태 등, 2018).
  도시와 기술은 공생관계에 있다. 오늘날 시민을 포함한 도시의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 공생 
관계 속에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바로 데이터 테크(Data Tech)다. 데이터 테크는 데
이터의 수집, 저장, 시각화, 분석 및 전송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바 이러한 기술들이 
양과 속도, 정확성 및 다양성 차원에서 도시가 품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폭증한 데이터들의 잠재적 가치는 그 사회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민주화되
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김기중, 김찬선, 2024; Walravens et al., 2014: Ballon, 2021). 예컨대 
영향력 있는 도시 게임인 포켓몬 고(Pokémon Go)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오픈스트리트맵
(OpenStreetMap)상의 지리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개방형 데이터는 시장에서 보다 신속
하게 혁신적인 앱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고, 아울러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데이터의 사용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입력 부분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관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당국은 
조정자이자 규제자로서 실험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도시 리빙랩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데이터 테크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결론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달려있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파트너십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 비영리단
체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협업을 의미한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
을 조합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과 지식의 공유
를 통해 혁신적인 솔루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도시와 지자체 
간에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에 대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
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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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도시로, 단순 도시개발에서 혁신성장 동력 발굴로, 개
별 부처나 기술 중심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융합 연계형 전략으로 그 추진 방향
을 설정해야 한다. 시민의 역할도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도자로서 도시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동반자로 새로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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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하지 근력 및 퍼포먼스에 미치는 급성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축구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1주일 이상의 Wash-out 기간을 두고 정적 스트레칭
(SS), 동적 스트레칭(DS),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PNF)을 각각 적용하였다. 하지 근력(신전, 굴곡) 및 경기력 요소(순발력, 민첩
성, 스프린트, 슈팅 속도)에 미치는 급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지 근력(신전, 굴곡), 
순발력, 스프린트(10m, 20m), 슈팅 속도에서 SS보다 DS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p<.05). 둘째, 민첩성에서는 SS보다 
PNF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p<.05) 결론 DS는 하지 근력 및 퍼포먼스 향상에 효과적이며, PNF는 민첩성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의 장기적 효과와 다양한 대상군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정적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하지 근력, 퍼포먼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ute effects of different stretching types (static stretching, dynamic 
stretching, and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on lower extremity strength and performance factors in middle 
school soccer players, providing practical insights into pre-competition stretching protocols. METHOD This study involved 10 
middle school soccer players(mean age: 15.8±0.6 years) registered with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Static stretching(SS), 
dynamic stretching(DS), and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PNF) were applied with a 1-week washout period. Acute 
effects on lower extremity strength(extension, flexion) and performance factors(power, agility, sprint speed, shooting speed) 
were analyzed.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D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ower extremity 
strength(extension, flexion), agility, sprint speed(10m, 20m), and shooting speed compared to SS(p<.05). Second, agi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NF group than in the SS group(p<.05).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S is more 
effective than SS in improving lower extremity strength and performance factors in soccer players. PNF may be beneficial 
for enhancing agility.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the long-term effects of these stretching types and their applications 
in various athletic populations.

KEYWORD Static Stretching, Dynamic Stretching,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Lower Extremity Stength,  
          Perfo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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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축구(Soccer)는 다양한 기술(Skill)과 함께 빠르고 복합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며, 간헐적 고강
도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거나 중단 되기도 하는 운동이다(장원봉, 김준영, 홍예인 과 윤진
호, 2023; Cometti Maffiuletti, Pousson, Chatard, & Maffulli, 2001). 축구에서는 하지 근력(Low 
limb strength), 근파워(Muscle power), 근지구력(Muscle endurance), 균형(Balance), 유산소성
(Aerobic) 및 무산소성(Anarobic) 능력 등 다양한 체력 요소들이 필요하다(김준영, 송기재, 박한
수, 오재근, 윤진호, 2024). 체력 요소들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기술 및 전술을 효과적으로 발휘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이윤형, 2021; Ekblom, 1986), 체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상 위험 
감소와 함께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경기력을 위해서는 체력적 요소가 
중요시된다(김기진 등, 2012; 지무엽, 윤진호, 2022; Gabbett, 2016). 또한, 체력 요소들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지만, 일부 요소들은 필수적으로 향상해야 하는 적절한 연령대가 있다(김준
영 등, 2024). 특히, 유소년 시기 체력 향상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상 및 경기 기술의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알맞은 시기에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 처방이 필요하다(윤균상 등, 2013; 
이용수, 하민수, 2000). 또한, 대한축구협회(Korea Football Association)는 유소년 선수 중 중학교 
선수 연령대를 골든에이지(Golden age)라 명칭하며, 골든 패스(Golden pass)라는 시스템을 적용
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국가대표 육성 및 발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다(김준영 등, 2024). 이는 중학교 선수의 중요성과 체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것
을 시사한다. 이러한 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스트레칭(Stretching)을 어떻게 하고 어
떤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이용수, 박종수, 강덕모, 2008). 
Chaabene, Behm, Negra와 Granacher(2019)은 스트레칭 후 근육 부상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Seçer와 Kaya(2021), Yildiz와 Mehmet(2024)은 스트레칭 후 유연성 민첩성, 근력, 그리
고 균형 등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칭의 종류로는 정적
(Static), 동적(Dynamic),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등 다양한 스트레칭 기법이 있다. 정적 스트레칭(Static Stretching, SS)은 특정 근육을 15~60초 
동안 유지하여 근육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주로 유연성 향상과 부상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Behm et al., 2016). 반면, 동적 스트레칭(Dynamic Stretching, DS)은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
육을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심박수와 체온을 상승시켜 경기 전 워밍업으로 적합하다
(Faigenbaum et al., 2005). PNF는 근수축과 이완을 결합하여 신경근 기능을 촉진하고 가동 범위
를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Zaidi et al., 2023). 이러
한 스트레칭 유형은 각각의 특성과 효과가 다르며, 축구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칭은 여러 생리학적 기전을 통해 후속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도 관련, 대사 변화, 그리고 신경학적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박병재, 김정훈, 
2020; Bishop, 2003; McGowan, Pyne, Thompson, & Rattray, 2015; Ollano, 2023; Patti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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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스트레칭은 신체와 근육 온도를 증가시켜 근육의 경직을 감소시키고 혐기성 대사를 
촉진하는 등의 온도 관련 효과를 유발한다. 둘째, 산소 소비 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사적 변화가 
발생하여 운동 수행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신경근 시스템의 활
성화를 촉진하여 미오신과 액틴 필라멘트 간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며, 활성화 후 강화
(Post-Activation Potentiation, PAP)를 통해 근육의 수축력을 향상시킨다(박병재, 김정훈, 2020; 
Bishop, 2003; McGowan et al., 2015; Ollano, 2023; Patti et al., 2022). 
이처럼 스트레칭은 ROM, 부상 예방 및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근육 활성화에도 효
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SS는 ROM 개선 및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근 활성도 
감소 및 민첩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Behm, Bambury, Stiff, & Coratella, 2004), 
이는 근 활성도, 신경 자극, 근방추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들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Avela, Kyröläinen, Komi, 1999; Ayala & Sain de Baranda, 2010; Taleb-Beydokhti, 
2014). 반면, DS는 근파워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스프린트 능력 개선에는 제한적이다
(Turki-Belkhiria et al.,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스트레칭 유형에 따라 효과가 상이함을 시사하지
만, 특히, 중학교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칭 유형별 하지 근력 및 경기력 변화에 관
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칭 유형 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근거를 제
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중학교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
근 6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손상이 있는 선수, 운동 참여에 제한이 있는 선수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모집은 팀 지도자를 통해 자발적 참여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지도자의 협조를 
통해 훈련 경력 3년 이상의 남성 선수 1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정적 스트레칭(Static Stretching, SS), 동적 스트레
칭(Dynamic Stretching, DS), 고유수용성 신경 촉진(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자발적인 동의를 받았으며, 보호자
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급성 교차 연구(Acute Crossover Trial)로 설계하였다. 급성 교차 연구는 대상자가 
두 개 이상의 중재 프로그램이 개입하는 것으로 개입 간 Wash Out 기간을 두어 이전 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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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 절차이다. 모집된 대상자는 하나의 그룹으로 정적(Static), 동적
(Dynamic), 그리고 PNF 스트레칭을 실시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은 1주 이상의 Wash Out 기간
을 갖고 실시하였다. Wash Out기간 동안 대상자는 팀 훈련은 유지하되, 연구와 관련된 스트
레칭을 수행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또한, 스트레칭 순서는 실험의 무작위성을 보장하기 위
해 제비뽑기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절차(Protocol)는 한국체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받아(20240911-126) 진행하였다.

  3. 중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적 및 동적 스트레칭은 Chaouachi et al. (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종아리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 및 내전근 순으로 스트레칭을 진
행하였다. 정적 스트레칭 방법으로 종아리근은 대상자에게 똑바로 선 자세에서 계단 가장자
리에서 발꿈치를 내리며, 다리를 완전히 펴고 최대한 가동범위까지 늘리도록 지시하였다. 
대퇴사두근 및 둔근은 대상자는 벽을 짚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같은 쪽 손으로 발목을 잡
고 엉덩이 관절을 완전히 피라고 지시하였다. 
  햄스트링은 앉은 자세에서 한 쪽 다리를 펴고 다른 다리는 구부려 발이 허벅지에 닿도록
하며, 허리를 숙여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등을 곧게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
전근은 대상자는 다리를 가능한 넓게 벌린 상태에서 한족에서 다른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
면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뻗은 상태에 발끝을 향해 손을 뻗고 유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적 스트레칭 방법으로 종아리근은 한쪽 발을 바다에서 들어 올려 무릎을 완전히 펴고 
종아리근을 수축시켜 발가락과 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지하였다. 대퇴사두근은 대상자는 햄
스트링을 수축시키고 무릎 관절을 굽혀 불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지시하였다. 햄스트링
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엉덩이 굴곡근을 수축시키고 엉덩이 관절을 굽혀 다리가 몸 앞쪽으
로 스윙되도록 지시하였다. 둔근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 굴곡근을 수축시키고 엉
덩이 관절을 굽혀 허벅지가 가슴까지 올라오도록 지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전근은 기둥을 
잡고 몸을 기대며, 다리를 역동적으로 내전 및 외회전시켜 최대한 높이 들도록 지시하였다. 
스트레칭은 30초 동안 수행하였으며, 각 스트레칭 사이에 10초의 회복 시간을 두고 진행하
였다. 

구분 SS DS PNF
연령 15.8±0.6 15.8±0.6 15.8±0.6

신장 172.7±7.2 172.7±7.2 172.7±7.2

체중 60.3±6.7 60.3±6.7 60.3±6.7

체지방률 20.2±0.9 20.2±0.9 20.2±0.9

표 1. 연구 대상자 신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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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은 Hold-relax 기법을 사용하여 최대 신장 범위에서 10초 등척성 
수축 후 10초 이완을 적용하여 3세트 진행하였다. PNF는 정적 및 동적 스트레칭과 같은 근
육을 목표로로 종아리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 및 내전근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와 관련 없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주관적 지각에 따라 스트레칭 지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다(Oliveira et al., 2018).

  4. 측정항목�및�방법

  1) 하지�근력(Low limb strength)
  하지 근력의 평가는 휴대용 동력계(K-Push, KINVENT, Montpellier, France)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대상자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90° 굴곡 시킨 자세에서 무릎 관절(Knee Joint)의 
신전(Extension), 굴곡(Flexion)의 등척성 근력을 측정하였다. 근력의 측정은 5초 동안 유지하
도록 하였으며, 총 3회 반복측정을 실시하여 최댓값을 사용하였다.
  
  2) 퍼포먼스(Performance)

  (1) 순발력(Power)
  순발력의 평가는 버티컬 점프기(T.K.K 5106, TAKEI,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상자
는 점프기를 허리에 매고 측정기를 0점에 맞춘 상태에서 준비하며, 자유롭게 팔 스윙을 하
면서 앉은 반동을 이용하여 최대한 높게 점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측정은 총 2회, 실시하
였으며, 측정 사이에 30초의 휴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0.1cm 단위로 기록하였으며, 최댓값
을 사용하였다.

  (2) 민첩성(Agility)
  민첩성의 평가는 T-tes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0m에서 직선 10m, 가로 양측으로 5m씩 콘
을 세우고 진행하였으며, T자 모양의 코스를 정하여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앞으로 달린 후 
B지점에서 C지점까지 사이드 스텝 동작으로 진행, 다시 D지점까지 사이드 스텝을 진행하고 
B지점까지 사이드 스텝 움직임을 한 후 B지점에서 A지점까지 뒤로 달리는 것을 측정하였
다. 총 2번 측정하여 최솟값을 0.01초 단위로 사용하였다.

  (3) 스프린트(Sprint)
  스피드의 평가는 10m, 20m 스프린트를 초시계(HS-30W, Casi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측정은 0m, 10m, 20m 지점에 콘을 세우고 대상자는 0m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
시하였으며, 2회 측정하여 최솟값을 0.01초 단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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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슈팅�속도(Shooting Speed)
  슈팅 파워의 평가는 스피드건(Velocity Speedgun, Bushnell, USA)을 사용하여 골대에서 11m 
거리에 볼을 두고 선수에게 골대로 최대한 강하게 슈팅을 지시하여 측정하였다.

  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Window용 SPSS/PC(Version 23.0, Chiocago, Illinois,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스트레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증감률을 통해 나타내었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지 근력(무릎 신전 근
력, 무릎 굴곡 근력) 및 퍼포먼스(순발력, 민첩성, 스프린트, 슈팅 속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 하지�근력(Lower Limb Strength)

  1) 무릎�신전�근력(Knee Extension Strength)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지 근력을 평가한 무릎 신전 근력에서는 왼발 및 오른
발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43, p=.034). 사후검증 결과 왼발 및 오른발 모
두 SS 집단보다 DS 집단이 각각 15.96%, 13.43% 유의하게 높았다(p=.050, p=.039). SS와 PNF
를 분석한 결과 SS 집단보다 왼발과 오른발에서 각각 4.71%, 4.21%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749, p=.702). DS와 PNF를 분석한 결과 PNF 집단에 비해 
DS 집단이 왼발 및 오른발 모두 각각 10.74%, 8.85%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p=.208, p=.19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S와 PNF보다 DS가 높은 
증감률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S가 무릎 신전 근력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하지 근력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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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릎�굴곡�근력(Knee Flexion Strength)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지 근력을 평가한 무릎 굴곡 근력에서는 왼발 및 오른
발 모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1, p=.007). 사후검증 결과 무릎 굴곡 근력은 
왼발 및 오른발 모두 SS 집단에 비해 DS 집단이 18.17%, 15.64% 유의하게 높았다(p=.012, 
p=.010). SS와 PNF를 분석한 결과 SS 집단에 비해 PNF 집단이 왼발 및 오른발 모두 6.47%, 
2.82%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522, p=.716). DS와 PNF를 
분석한 결과 PNF 집단에 비해 DS 집단이 왼발 및 오른발 모두 각각 10.99%, 12.46%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133, p=.06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S와 PNF보다 DS가 높은 증감률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S가 무릎 굴곡 
근력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하지 
근력 결과는 <표 2>와 같다.

  2. 퍼포먼스(Performance)

  1) 순발력(Power)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순발력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24). 사
후 검증결과 SS 집단보다 DS 집단이 13.18% 유의하게 높았다(p=.025). SS와 PNF를 분석한 
결과 SS 집단보다 PNF 집단이 5.11%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p=.538). DS와 PNF를 분석한 결과 PNF 집단보다 DS 집단이 7.68% 높은 증감률을 보였
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S와 PNF보다 DS가 높은 
증감률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S가 순발력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순발력 결과는 <표 3>과 같다.

  2) 민첩성(Agility)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민첩성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24). 사
후검증 결과 SS 집단보다 PNF 집단이 6.15%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27). SS와 DS를 분석
한 결과 SS 집단보다 DS 집단이 3.91%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216). DS와 PNF를 분석한 결과 DS 집단보다 PNF 집단이 2.33% 감소율을 보였지만,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22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S와 DS보다 PNF가 더 
높은 감소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NF가 민첩성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순발력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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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프린트(Sprint)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스프린트(10m, 20m)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1, p=.002). 사후검증 결과 10m와 20m에서 SS 집단보다 DS 집단이 9.77%, 9.35%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02, p=.003). SS와 PNF를 분석한 결과 10m와 20m에서 SS 집단보다 
PNF 집단이 0.47%, 1.39% 낮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937, 
p=.739). DS와 PNF를 분석한 결과 10m와 20m에서 PNF 집단보다 DS 집단이 9.35%, 6.50%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3, p=.019).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S와 PNF보다 DS가 더 
높은 감소율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S가 스프린트(10m, 20m)에 효과적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순발력 결과는 <표 3>
과 같다.

  4) 슈팅�속도(Shooting Speed)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슈팅 속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2) 
사후검증 결과 SS 집단보다 DS 집단이 11.41%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2). SS와 PNF를 분
석한 결과 SS 집단보다 PNF 집단이 5.59%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p=.178). DS와 PNF를 분석한 결과 PNF 집단보다 DS 집단이 5.51% 높은 증감률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15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SS와 PNF보
다 DS가 더 높은 증감률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S가 슈팅 속도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순발력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2. 하지 근력

SSa DSb PNFc p Post-hoc

Ext_L 345.38±55.95 400.50±40.69 361.66±44.79 .043 a<b

Ext_R 360.11±41.84 408.48±41.00 375.26±36.96 .034 a<b

Flex_L 251.96±30.82 297.73±35.14 268.26±28.43 .011 a<b

Flex_R 266.92±31.25 308.66±25.48 274.45±27.60 .006 a<b

SS: Static stretching, DS: Dynamic stretching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Ext: Extension, Flex: Flexion, 
L: Left, 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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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퍼포먼스

SSa DSb PNFc p Post-hoc

Power 48.71±3.63 55.13±5.87 51.20±5.05 .024 a<b

Agility 10.73±0.35 10.31±0.48 10.07±0.66 .025 a<c

10m 2.15±0.13 1.94±0.11 2.14±0.13 .001 a,c<b

20m 3.59±0.19 3.31±0.16 3.54±0.15 .002 a,c<b

Shooting speed 89.40±6.15 99.60±6.22 94.40±5.02 .002 a<b

SS: Static stretching, DS: Dynamic stretching PN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IV. 논의�및�결론

  본 연구는 스트레칭 유형이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하지 근력 및 퍼포먼스(순발력, 민첩성, 
스프린트, 슈팅 속도)에 미치는 급성효과를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DS가 SS 및 
PNF보다 하지 근력, 순발력, 그리고 스프린트(10m, 20m) 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보였으며, PNF
는 SS보다 민첩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
고자 한다.

  1. 논의

  1) 하지�근력
  하지 근력은 축구 선수들의 스프린트, 방향 전환, 태클, 점프, 슈팅, 그리고 패스 등과 같은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Beato, Young, Stiff, & Coratella, 2021). 또한, 
하지 근력의 향상은 힘줄과 인대의 이동성 및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여 부상을 예방할 수 있
다(Jullien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하지 근력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스트레칭 유형
에 따른 하지 근력을 조사한 결과 SS 집단과 DS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DS 집단과 PNF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ekir, Arabaci, 
Akova와 Kadagan(2010), Miyahara, Naito, Ogura, Katamoto와 Aoki(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며, DS가 근육 온도 상승과 신경근 기능 개선을 통해 Post-Activation Potentiation(PAP)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Bishop(2003)은 DS 후 근육 온도 상승으로 인해 근육과 관절의 경직 
감소, 신경 수용체의 민감도 증가 및 신경 자극 전달 속도 증가, 힘-속도 관계 변화, 그리고 글
리코겐 분해와 해당 분해 및 고에너지 인산 분해를 통해 근육의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또 다른 메커니즘은 PAP이다. PAP는 컨디셔닝 수축 활동 후 근육이 힘을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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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DS 후 근력의 향상은 신경근 기능의 향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DS가 PAP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고하였다(Miyahara et al., 2013). 본 연
구에서는 근육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지만 DS 후 하지 근력 측정은 이전 연구의 제안을 
뒷받침하며, 온도 증가 또는 PAP로 인한 운동 단위 활성화 증가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
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SS 후 하지 근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Sekir et al.(2010), Nakamura et 
al.(202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Nelson et al.(2001)은 SS가 근력이 더 높은 선수들에게 더 
큰 감소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경기 전 충분히 높은 근력을 보유하고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SS 후 하지 근력이 감소한 이유는 SS는 근방추 민감도 감소와 운동 뉴
런 풀 흥분성 억제와 같은 신경 요인으로 인해 하지 근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Nelson 
et al., 2001). 또한, Fowles et al.(2000)은 스트레칭으로 인한 신경 추진력 감소는 근력 감소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Sekir et al.(2010)은 SS 후 근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SS 후 근방추의 민감도가 감소하면서 근방추 내 
섬유의 구심 활동도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신경 구동 감소로 인해 근력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S가 주로 부상 예방을 위한 워밍업 방식으로 적합하나(Behm et al., 2016), 경
기력 향상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Miyahara et al,(2013)은 SS와 PNF 후 최대 
자발적 수축을 조사한 결과 PNF에서 SS와 유사한 감소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DS 집단
보다 PNF 집단이 하지 근력이 감소하였지만, SS에 비해서 감소한 %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NF도 SS처럼 골지건 기관에서 발생하는 자가 억제와 상호 억제를 통해 늘어난 
근육을 제어하는 알파-운동 뉴런 풀의 흥분성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SS에 비해서 감소
한 %가 낮은 이유는 PNF 중에 생성되는 근수축으로 인해 SS보다는 높은 수준의 신경근 활동
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Miyahara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DS가 하지 근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SS와 PNF는 근력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10명으로 표본 크기가 작아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지 못 했다. 향 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와 함께 프로그램의 장기적
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퍼포먼스
  본 연구에서는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해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그리고 슈팅 속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순발력과 슈팅 속도에서 SS 집단과 DS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민첩성에서는 SS 집단과 PNF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스피드에서는 DS 집단
과 SS와 PNF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ugh, Ross와 Howatson 
(2009), Kabesova, Kabesova, Trantova, Heidler와 Cerna(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SS와 
PNF 후 근력을 감소시켜 순발력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DS 후 순발력의 향상은 신
경근 기능을 향상시켜 급성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변화된 신경근 기능이 운동 단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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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해 모집된 운동 단위당 활성 뉴런 수가 증가했음을 보고 하였으며, PAP를 유도하
여 근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Hough et al., 2009). 또한, 증가한 근력이 슈팅 속도에도 영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Young과 Rath(2011)은 하지 신전 근력
이 슈팅 능력과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며, 하지 근력의 향상은 슈팅의 발차기 단계에서 폭발
적인 스윙 동작으로 인해 슈팅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Manolopulos, Katis, Manolopoulos, 
Kalapotharakos, & Kellis, 2013).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하지 근력이 낮은 SS와 PNF보다 
DS가 슈팅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민첩성에서 SS 집단과 
PNF 잡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Chatzopoulos, Galazoulas, Patikas 
와 Kotzamanidis(2014)은 SS는 민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PNF가 근건 
단위 강성을 증가시켜 민첩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Malek et al., 2024). 또한, Jordan, 
Korgaokar, Faley와 Caputo는 DS와 PNF 모두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두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SS 집단과 PNF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PNF와 DS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스프린트는 Turki-Belkhiria et al.201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Turki-Belkhiria et al.(2014)은 DS는 스프린트의 개선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였지만, 본 연구
에서는 스프린트의 개선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Malek et al.(2024), 
Zmijewski et al.(2020)은 SS와 PNF보다 DS가 스프린트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DS 
후 근육 온도의 증가로 근육 경직의 감소 및 무산소 파워를 향상시켰으며, PAP 효과로 인해 
파워 향상한다고 보고하였다(Van Gelder, & Bartz, 2011). 이러한 결과는 DS가 순발력, 슈팅 속
도, 그리고 스프린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PNF는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10명으로 표본 크기가 작아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점이 있으며, 프로그램의 복합적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와 함께 프로그램의 복합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결론

  본 연구는 경기 전 스트레칭 유형에 따른 중학교 축구 선수들의 하지 근력 및 퍼포먼스에 
미치는 급성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DS가 하지 근력, 순발력, 스프린트, 그리고 슈팅 
속도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민첩성에서는 PNF가 SS 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전 워밍업에서 SS를 제한하고 DS와 PNF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시
사하낟. 특히, DS는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스트레칭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와 함께 스트레칭 프로그램의 복
합적 적용과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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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사진교육 진행에 있어 포토보이스 활용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장애학생 삶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연구 30편을 선정하여 발표 연도, 연구 
참여자, 연구 기간, 주제, 사진교육, 결과물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장애학생, 성인장애인, 주변인이 
연구 참여자로 진행된 연구는 장애학생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연구 주제는 장애로 인한 당사
자의 삶, 사회적 관계, 교육, 직업 및 자립, 가족의 삶, 기타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따른 사진 촬영과 
표현의 어려움은 은유와 상징을 활용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사진교육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포토
보이스를 활용한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풍요롭게 유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주요어 포토보이스, 사진교육, 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사진 재현, 특수교육

ABSTRCT

PURPOSE This study seeks implications for utilizing photovoice in special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THOD We selected 30 domestic studies that can reflect the overall lif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analyzed the year of publication, characteristics and topics of each research participant, 
research period, photography education, research topics, and utilization of results. RESULT First, research 
reflecting various aspec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lives was identified as research conducted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those around them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other research, and the number is steadily increasing. Second,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the 
lives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social relationships, education, occupation and 
independence, and others. Finally, an effective photography education method for photographic 
representation is required. CONCLUSION Photographic culture and arts education using photovoice will 
provide a direction for understanding disabled students and reflecting more deeply on their present 
and future lives.

KEYWORD Photovoice, Photo Educati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Photographic Representatio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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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를 빼놓고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thout us)1)’ 슬로
건은 비장애인인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장애 정책 및 담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장
애인 삶의 현실을 고려하고 권리를 존중하여 정책 결정과 담론 형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할 것을 강조한다(곽정란, 김병하, 2004; Silverman, 2015). 최근 장
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참여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PAR)로 사진을 활용한 포토보이스(Photovoice)가 주목받고 있다. 포토보이스는 사회적 
세력 형성과 자기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자신의 삶을 
직접 촬영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서술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상태에 대한 인식 및 
미래에 대한 통찰을 살펴보는 연구이다(Wang & Burris, 1994; Wang, 1999). “전문가들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왕과 버리스(Wang & Burris, 1997)의 지적은 연구 참여자인 당사자 목소리를 연구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토보이스는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비언어적 이미지 매체인 사진을 활용하여 기존 지배적 연구 행위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학술 연구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전정식 등, 2013). 
즉 기존의 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들의 내밀하고 진솔하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당사자
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담아낸 사진(Photo) 속 이야기를 통해 이와 관련한 대화를 촉진하고 의
미 있는 행동을 장려하여 의식과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목소리(Voice) 내기는 장애인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참여자로 기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장애 관련 연구에서 당
사자의 목소리는 정책 개발과 방안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의 선택권, 학습의 자기 주도성, 자기 결정 등 장애인 당사자
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교육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 장애학생의 주변인인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당사자 배제에 대
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내 특수교육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연
구자 중심의 현장 관찰, 면담 사례 연구, FGI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사자 
제외에 대한 현상 개선의 연구 방법 탐구가 필요한 실정이다(김정연, 허유성, 2019). 

특수교육의 연구 진행에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장애학생과 주변인인 
가족이나 교사, 또래 친구의 개별적 경험, 정서, 행동, 삶, 상황 등 장애를 둘러싼 무수하고 세
밀한 갈등과 힘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처럼 특수
교육대상자의 개별성에 근거한 연구 문제, 다시 말해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와 과정을 밝히

1)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대표하는 슬로건으로 남아프리카 장애인 운동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곽정란, 김병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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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할 때 질적연구는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강경숙, 강성종, 2011).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자와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삶의 내밀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사진으로 담아 낸다. 시각 이미지인 사진은 눈앞의 
대상을 촬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를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를 매개로 하는 연구와 달리 포토보이스는 시각 언어 즉, 사진 재현에 관한 특
별한 지원과 전략이 필요하다.

사진은 2000년대 디지털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영상시대에 가장 기본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 및 스마트기기를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미지 언어이다. 디지털 이미지의 발전은 사진을 제대로 읽고 쓰는 문해 교육의 필요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2010년 사진교육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 예술강
사 지원사업’2) 선정으로 이끌었다. 사진예술교육 전문 인력인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사
가 공교육 현장에서 사진 문화예술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국의 초ž중
ž고등학교 및 특수ž각종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기본 교과과정에서 사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디지털카메라와 포토프린터를 기본 
교육기자재3)로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도구가 가진 접근과 사용의 용이성을 바탕으
로 타 분야와 교류하거나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현장의 새
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이전의 예술가 양성을 위한 소수의 예술교
육에서 나아가 장애ž비장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삶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을 사진으로 
재현하고 소통하여 예술로 일상을 유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박지은, 2022).

특수교육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은 2008년부터 특수교육과정에 창의적 재량활동이 전체 학년
에 걸쳐 주당 평균 2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개별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재량 
활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사진교육 역시 특수교
육 현장에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만나고 있으며 자폐성장애, 지적장
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학생이 사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학생 사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 문화예술교육사 연구(박지은, 2023)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에 대한 
2)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2022년 연극, 2004년 무용, 2005년 영화, 만화ž애니메이션, 

2010년 디자인, 사진, 공예 분야가 신설되었으며 이 후 추가 분야 없이 현재까지 8개 분야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지속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4). 2024년 기준 사진 분야의 경
우 콤팩트 디지털카메라 15대와 메모리카드 및 배터리, 포토프린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자
재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디지털카메라는 예술강사에게 대여하여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사
업이 마무리되면 반납하여 진흥원에서 보관ž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포토 프린터
는 운영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지급되며 사업이 끝나도 포토 프린터는 반납되지 않고 학교 물
품으로 귀속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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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장애학생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 파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마주
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말과 문자를 활용한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수업 결과물인 사진과 
그 재현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적 전략을 시
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장애학생을 위한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특수교육 현장 속
에서 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육적 접근과 시도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1962년 10개의 
학교로 시작한 특수학교는 195개가 설립되었고 1971년 1개로 시작한 특수학급은 13,931학급이 
개설되었으며 약 115,610명이 특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교육부, 2017; 2024). 통합교육의 확산
에 따라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57.1%(65,966명)를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24). 장애학생은 사회적 능력 
제한에 의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 사
회에 나가기 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낮은 사회적 역량은 삶의 중요한 지지 체계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 및 삶의 질을 낮추고 있어(김민아 등, 2017) 장애학생에
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소통능력인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
육 기회의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및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사진은 누구나 일상의 
삶을 손쉽게 재현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자리하고 있다. 사
진을 통한 목소리내기 연구인 포토보이스는 장애학생을 직접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문화예술교육에서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학생이 내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질적연구의 한 분야로 참여실행연구인 포토보이스를 사진 문화예술교육
에 활용하면 재현된 사진을 통해 장애학생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
소리를 사회에 소통할 방법을 강구하여 장애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능동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사진 문화예술교육의 포토보이스 활용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반영한 포토보이스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과 관련한 포토보이스 연구의 주제는 무엇이며 연구 참여자는 누구인가?
셋째, 장애학생 사진 문화예술교육에 포토보이스를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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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문헌�검색�및�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할 국내 문헌을 검색하기 위하여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RISS(학술연
구정보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토보이스’
를 키워드로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검색하여 1차로 학술지 논문 301편, 학위논문 106편이 추
출되었다. 이후 ‘장애’, ‘장애학생’, ‘특수’, ‘특수교육’의 주제어로 범위를 좁혀 검색한 뒤 학
술지 논문, 학위논문을 Microsoft Excel로 정리하여 중복 논문을 제외한 결과 학술지 논문 37
편, 학위논문 19편(박사 6편, 석사 13편)이 2차로 선별되었다.

본 연구는 사진 문화예술교육이 특수교육대상자, 즉 초ž중ž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사진교육 진행에 있어 포토보이스 활용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2차 선별된 문헌의 초록과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장애학생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다음
의 조건으로 문헌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장애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일상에 관한 연구를 선정한다. 둘째, 비장애인인 가족, 
교사, 또래 친구가 연구 참여자로서 장애학생과 관련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거나 장애
학생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한 연구를 포함한다. 셋째,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될 삶의 모습을 성인장애인의 연구를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정신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제외한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거쳐 총 37편의 문헌이 본 연구의 분
석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그 중 학위논문 7편이 발췌 및 재구성되어 본 연구의 학술지 논문 
목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선별 과정에서 학술지 논문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포토
보이스 연구를 고찰한 2편의 학술지 논문은 연구의 분석 논문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26편
의 학술지 논문과 4편의 학위논문으로 총 30편이 본 연구의 분석 문헌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2. 분석�기준�

1) 연구�연도별�분석
포토보이스는 Wang과 Burris(1994)에 의해 1994년 처음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 

학교 사회복지사의 삶과 역할을 탐색하는 연구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2013년 지적장애인
의 사회적 포함에 관한 연구가 장애인 삶을 탐색한 최초의 포토보이스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장애학생의 삶을 반영한 연구의 연도별 현황과 연구 참여자의 동향 파악을 위해 
2013년 이후 연구 추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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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및�연구�기간�분석�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삶을 반영한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장애학생외에 주

변인인 가족, 또래 친구, 교사 또는 시설 관계자 그리고 졸업 후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성
인장애인이 연구 참여자인 연구까지 포함한다. 포토보이스는 연구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 연구 기간과 많은 회기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경우 비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최재완, 2016).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현황과 
연구 기간 및 회기를 파악하고 연구 절차 등을 분석한다.

3) 사진교육�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의 삶에 관해 사진으로 그들의 관점을 재현하는 연구이다. 따라

서 포토보이스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 단계에서 일상의 삶을 사진으로 재현하기 위한 사진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자는 사진 문화예술교육의 포토보이스 활용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진
행된 연구에서 사진 재현 도구, 방법, 사진 읽기와 토론 등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다. 

4) 연구�주제�분석�
선정된 연구의 주제 선정 과정을 확인하고 연구 주제와 내용 분석을 위해 주제 및 주제어 

확인, 세부 분석된 주제를 분류하여 연구 참여자에 따른 연구 주제어를 정리한다. 연구 주제
와 내용에 관한 분석 기준을 정하기 위해 최선경(2008)의 연구에서 자료 처리 방법으로 활용
된 Colaizi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나레이션을 반복하여 읽
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반복적이고 공통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주된 주제를 
확인한다. 이후 핵심 주제 도출, 주제 모음 및 범주화를 통해 주제의 하부 주제와 내용 작성, 
주제 유목화 과정을 반복 검토하여 주제어 선정을 진행한다. 

5) 포토보이스�결과물�분석� �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가 재현한 사진을 읽고 토론한 과정의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알

려 집단적 문제의식 공유와 지역사회 변화를 향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Wang & 
Redwood-Jones, 2001) 참여실행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진행된 연구에서 포토보이스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구 목표를 실천하였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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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도별�논문�추이

<표 1>은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된 문헌의 연도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학위논문의 경
우 최종 분석에서는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학술지로 문헌을 대처하였으나 연도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처한 논문도 포함하여 그 수를 괄호 안에 작성하였다. 

년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학술지 1 - - 2 3 1 4 1 1 1 7 5 26

학위 - - - - - 2(2) 2(1) 1 2(1) - 1(1) 3(2) 11(7)

문헌 수 1 - - 2 3 3(2) 6 2 3 1 8(1) 8(2) 37(7)

표 1. 연도별 논문 추이

 

* ( )학술지 논문으로 대처 된 학위논문 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포토보이스 연구가 2013년에 시작된 후 장애인과 그
들의 삶과 관련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연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포토보이스가 장애인의 삶을 반영하고 이야기
하는 참여실행연구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
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으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년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장애학생 - - - - 1 - 1 - - 1 1 1 5

성인장애인 1 - - - 2 1 1(1) 1 1 - 4 3(1) 14(2)

주변인 - - - 1 - - 1 (1) (1) - 2 1 5(2)

고찰 - - - 1 0 0 1 - - - - - 2

문헌 수 1 - - 2 3 1 4(1) 1(1) 1(1) 1 7 5(1) 26(4)

표 2. 연도 참여자별 논문 추이

* ( )학위논문 수

<표 2>는 연구 참여자별 논문 추이로 장애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참여자별 논문 현황은 장애학생 및 성인장애인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성인장애인이 재현한 삶의 모습은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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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형태와 모색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가족, 교사 및 또래 친구와 같은 주변
인 연구 역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학생을 둘러싼 주
변 인물을 통해 장애학생의 삶을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장애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적은 것은 아쉬운 면으로 지적된다. 장애학
생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리, 소외, 차별에 관한 내용을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긴 포토보이스로 진행한다면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 요
구하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학생
만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참여자�및�연구�기간
  
고찰 연구를 제외한 28편의 포토보이스 연구를 연구 참여자 현황을 분류하여 분석한다. 

또한 연구 기간과 그에 따른 연구 회기를 파악하여 포토보이스를 사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에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연구에 포함하여 장애학생의 삶을 반영하거나 예

측하여 장애학생 삶 전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구성은 <표 3>과 같다.

연구 참여자 장애학생 성인장애인
주변인

계
가족

교사 및 
시설관계자

또래 친구

문헌 수 5 16 3 3 1 28

비율(%) 17.9 57.1 10.7 10.7 3.6 100

표 3. 연구 참여자 구성

대부분 성인장애인(57.1%)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장
애학생(17.9%), 주변인으로서 가족(10.7%), 교사 및 시설 관계자(10.7%), 또래 친구(3.6%)의 순
으로 연구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학생의 연구 중 성인장애인이 함께한 연구가 
2편(이숙향 등, 2022; 이승훈, 임경원, 2023)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인장애인의 연구에서는 사
회 초년생 또는 대학생에 관한 연구가 6편(강윤주, 2024; 김태건, 임경원, 2018; 손성화, 강영
심, 2021; 정상미 등, 2017; 최윤, 2020; 황선영 등, 2023)으로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삶의 모습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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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보이스는 참여실행연구로 질적연구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특수한 사례를 통해 현상을 
살피는 연구의 주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수는 고려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
로 장애인 대상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주제에 대한 깊이와 가치 발견에 있어 연구 참여자 수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참여자 수 3명 이하 4~6명 7~9명 10~12명 13명 이상 계

문헌 수 1 13 9 3 2 28

비율(%) 3.6 46.4 32.1 10.7 7.1 100

표 4. 연구 참여자 수

연구 참여자의 수는 4~6명이 13편(46.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9명이 9편(32.1%)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10~12명이 3편(10.7%), 13명 이상이 2편(7.1%), 3명 이하가 1편(3.6%)
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외에 장애학생 및 성인장애인이 연구 참여자인 연구의 
장애 유형을 중복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11편), 뇌병변장애(6편), 자폐성장애(4편), 
지체장애(4편), 청각장애(2편), 시각(1편), 장루 및 요루 장애(1편)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연구�기간�및�절차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른 연구보다 긴 연구 기

간과 많은 회기가 필요하다(Wang & Burris,1994). 특히 사진으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야
기하는 과정은 다른 연구보다 세분화된 과정과 관리가 요구된다. 포토보이스의 연구 실행 
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Wang(2006; 이혜선, 손지현, 2021: 재인용)의 방법론을 연구 특
성에 따라 변형하여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대체로 8단계로 ①파악(identification):경험과 관련
한 주제 및 전시회 관객이 될 정책 입안자와 지역사회 지도자 파악 단계 ②모집(invitation):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 ③교육(education): 연구 참여자들에게 포토보이스를 소개하고 
카메라 사용법이나 권한과 윤리에 관해 토의하고 동의받는 단계 ④기록(documentation): 단서
를 생각하고 촬영하는 단계 ⑤서술(narration): 사진을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 ⑥관념
화(ideation): 주제를 확인하는 단계 ⑦발표(presentation): 사진을 전시 및 공유하는 단계 ⑧확
증(confirmation): 정책 입안자나 지역사회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문헌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포토보이스 연구 과정은 파악과 모집 단계인 연구 참여
자를 선정한 뒤 교육 단계인 1차시 오리엔테이션에서 포토보이스 이해 및 사진 촬영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기록 단계인 주제에 따른 사진 촬영과 사진 선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후 서술과 관념화 단계라 할 수 있는 개별 또는 집단 면담 과정에서 사진 속 이야기를 확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시간은 적게는 50분에서 길게는 210분까지 진행되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표 및 확증 단계인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지역사회에 발표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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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각각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났으며 연구 기간을 언급하지 않거나 연구회기만 제시한 문헌도 있었다. <표 5>
는 고찰 문헌을 제외한 28편의 연구 기간을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기간 1개월 미만 1~2개월 3~5개월 6개월 이상 미기재 계

문헌 수 1 5 12 2 8 28

비율(%) 3.6 17.9 42.9 7.1 28.6 100

표 5. 연구 기간

28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3~5개월간 이루어진 연구가 12편(42.9%)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기재 연구가 8편(28.6%), 1~2개월간 진행된 연구 5편(17.9%), 6개월 이상 진행된 연구 2편
(7.1%), 1개월 미만으로 이루어진 연구 1편(3.6%)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구 기간 또는 진행 회기만 제시한 논문도 있었으며 진행 회기와 연구 기간을 함께 제시한 
논문도 있었다. 그러나 진행 회기 또는 연구 기간 모두 미기재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 회기의 경우 사진 촬영 및 토론 과정만 제시한 논문 또는 전체 프로그램 진행 회기를 
제시한 논문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4)

포토보이스 연구는 충분한 연구 기간이 필요한 연구이나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연구 참여
자 모집, 사진 촬영 및 자료 수집과 관리 등이 수월하지 않기에 연구 기간이 충분히 확보하
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된다. 포토보이스 연구 기간의 충분한 확보는 사진 촬영 및 토론이 
진행될수록 연구 참여자가 재현하는 사진과 내용을 깊이 있게 이끌어 내부자이자 당사자로
서 지역사회에 연구 참여자가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의미 있는 행동과 변화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진교육

사진은 디지털 영상매체나 스마트기기의 접근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연구 참여자가 포착한 
현장의 가감없고 사실적인 시각 이미지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선의 
발견을 제공한다. 콜리어와 콜리어(Collier & Collier, 1986)는 사진은 사회적 현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과 문화의 본질을 발견하고 현장의 전체성을 포착할 가
능성 지니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포토보이스에서 전문가 또는 연구자가 촬영한 사
진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내밀한 모습
4) 회기를 제시한 논문에서는 보통 3~7회기(18편) 진행이 가장 많았으며 많게는 11회기 적게는 1

회기라고 작성한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기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본문에서는 정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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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진 속 이야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포토보이스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사진 촬영과 재현에 대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
행된 대부분 연구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교육은 1차시 오리엔테이션에서 포토보이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제에 따른 사진 촬영과 자료 수집 진행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 및 보조 진행자가 대면 시 또는 문자와 sns 등으로 과정을 관리하며 참여자에게 주
제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민아 등, 2017; 나지
희 등, 2024; 정동호, 임경원, 2019).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사진 촬영에 대한 어려움 
토로하거나 사진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김태건, 임경원, 
2018; 정상미 등, 2017; 전정식 등, 2013; 정동호, 임경원, 2019)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적장
애 또는 자폐스페트럼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의 경우 이러한 특징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의미를 표현한 사진 촬영과 그에 관한 설명을 어려워하는 것을 고
려해 몇몇 연구에서는 연구 초반에 사진을 이용한 감정 표현, 주어진 사진 속 의미 파악, 간
단한 과제 수행평가, 전문가를 통한 사진교육 진행 등의 사전 활동(김민아 등, 2017; 김태건, 
임경원, 2018; 이상록, 2024; 정동호, 임경원, 2019)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사진 촬영과 재현의 어려움은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찍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부족한 
상징화 능력 즉 삶에 대한 상징적 표현력의 부족과 생활의 단순성은 촬영과 자료 수집이 원
활하지 않은 이유로 보고된다(전정식 등, 2013). 주제를 이해하고 대상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은유나 상징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
기 위한 사진교육 방법의 강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Wang과 
Burris(1994)는 포토보이스에서 사진은 일종의 ‘코드(code)’로 지역사회 그 자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이 일상의 삶에 미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하는 것은 개인
과 지역사회에 비판적 담론을 발전시켜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목소리를 사진으로 재현하는 방법에 관한 사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다. 진행된 연
구에서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진행한 연구(강윤주, 2024; 예운, 김경오, 2023)도 있었
으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촬영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은 디지
털카메라보다 촬영 도구의 접근이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 연구 참여자의 연구 참여 장벽을 
낮추고 동기를 향상시키며(나지회 등, 2024) 사진 전송과 수집(패들렛, sns 등)에 용이하다. 
디지털기기의 높은 보급은 앱을 활용한 사진 촬영 및 표현 방식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촬
영 환경을 쉽게 구성하고 다양한 매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디지털 사
진은 촬영과 삭제의 부담을 줄여 이미지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재현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연구에서 사진교육 과정 중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자로서 예절과 윤리에 대한 
안내를 통해 초상권, 저작권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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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보이스에서 사진교육은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주

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목소리가 무엇이며 이를 사진으로 재현하고 해석할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진교육에서 다양한 현실 속 이야기를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긴 시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4. 연구�주제

문헌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는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통해 그들이 마주하는 현
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보여주
기 위하여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은 중요한 절차이다. 선행된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연구 주
제 선정 과정은 대부분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주제를 선정하거나 연구자가 주제를 
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박경미와 김민아(2017)처럼 연구 참여자가 전적으로 연구 주제를 정하
도록 진행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은 수집된 문헌을 분석하여 5가지의 주제로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다.

표 6. 연구 주제

장애학생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 분석한 문헌의 연구 주제는 장애인의 사회
적 관계, 직업과 자립, 교육, 당사자와 가족의 삶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학생의 
현재와 미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는 
장애인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관찰하고 탐색,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구 주제가 연구 
참여자에 따라 주제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 7>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연구 주제 저자(년도)
문헌 수

(비율)
장애로 인한 

당사자의 삶
강윤주(2024), 박경미, 김민아(2017), 예운, 김경오(2023), 이숙향 등(2022) 

3
(10%)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김두리(2021), 김민아 등(2017), 김민호, 홍현미(2019), 박광열(2019),
김선희, 김민아(2023), 이상록(2024), 전정식 등(2013), 황신영 등(2023)

8
(26.7%)

장애인과 교육
김정연, 허유성(2019), 박찬우(2023), 오영범 등(2023), 이승훈, 임경원(2023), 이아연, 

서효정(2024), 정동호, 임경원(2019)
6

(20%)
장애인의 

직업과 자립

김태건, 임경원(2018), 나지희 등(2024), 손성화, 강영심(2021), 
정상미 등(2017), 조문순, 김건희(2024), 주영하 등(2023), 최윤(2020)

7
(23.3%)

가족으로서의 삶 김경희 등(2016), 남희정(2020), 임수지, 김유리(2024),
3

(10%)

고찰 김정연, 허유성(2019), 최재완(2016)
2

(6.7%)

전체
30

(100)



214 ❙ 장애학생을 위한 사진 문화예술교육에서 포토보이스 활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국내 연구 분석 및 제안

표 7. 연구 참여자에 따른 주제어 

연구 주제에 관한 주제어는 연구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과 관련한 또래 친구, 수행평가, 특수 또는 통합학급에 관한 언급
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 후 사회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직업, 독립, 미래 등의 
주제어가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불안함, 미래, 진로, 독립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타인과의 관계 등의 주제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 일, 월급, 돈, 결혼, 미래, 노후, 건강, 여가 생활 등이 성인장애인의 
포토보이스에서 자주 나타났다. 또한 공통적으로 불안, 차별과 편견, 외로움 등 장애로 인한 
타인과 소통의 부재와 어려움, 미래 삶의 대비 등과 관련한 단어가 사진을 통한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주제어는 장애학생과 그 주변 삶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
는 단어이자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이와 관련한 관심과 지원의 핵심 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포토보이스�결과물�활용�방안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의 사진 속 목소리를 통해 의식 변화에 기여하고 정책을 이끌어 
내는 것(Wang, 1994)으로 연구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 전시하는 과정은 연구 참여자를 이
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포토보이스 진행 후 결과물을 전

연구 주제 연구 참여자 주제어

장애로 인한 

당사자의 삶

장애학생 건강관리, 운동, 균형있는 식습관, 스트레스

성인장애인
노후, 외로움, 사회활동 도전, 여가 생활, 건강, 불안함, 가족, 위로와 지지, 
자신감, 차별과 편견, 긍정적 사고

주변인 사회적 규칙, 예절 준수, 복지, 활동의 어려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장애학생 친구, 학교 선생님, 교제, 관계 회복, 괴롭힘, 감사, 불안

성인장애인

소외감 극복, 타인과 함께하기, 차별과 편견, 긍정적 자기 인식, 성취감, 
여유와 책임감, 불안감, 장애 인식 개선, 의존, 소통의 어려움, 배제, 
신체적 불편함

주변인 장애 이해, 관계 맺기, 정서적 교류, 공감

장애인과 교육

장애학생 또래 활동, 수행평가, 배제, 통합학급, 특수학급, 협력수업

성인장애인 최적화된 도구, 일상 서비스, 기술 습득, 주도적 삶  

주변인
도전 행동, 무력감, 학생과의 소통, 장애 이해, 놀이, 지원 방안, 
신체활동 제약, 지도

장애인의 직업 및 

자립

장애학생 바리스타, 재미, 현장 교육, 실습, 미래

성인장애인
졸업, 독립, 사회 구성원, 돈, 보람, 여가 시간, 성장과 발전, 미래, 꿈, 
동료, 성과, 외로움과 답답함, 사적 공간, 소속감

주변인 성장,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지원

가족으로서의 삶 주변인 돌봄, 양육, 장애 받아들이기, 진로, 제약, 사회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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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은 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로 연구에 대한 의미와 인식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찰 연구 2편을 제외한 선행 연구 분석에서 결과물에 관해 언급하
고 기술한 연구는 11편(39.2%)뿐이었으며 나머지 17편(60.7%)은 연구 과정만 기술하고 결과
물 활용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인 사진 전시회는 총 7건으로 
특수학급이나 학교, 복지관과 같은 연구가 진행된 공간에서 진행되거나 패들렛과 메타버스
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였으며 그 외 나머지 4건은 가족 또는 담당자와 결과물을 공유하거나 
영상으로 대처하는 등 규모와 방법이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이 중 김민호, 홍현미(2019)는 정
책 제안을 위해 도청 환경 정책과가 있는 건물 로비에서 전시를 진행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민에게 환경 보전 중요성과 환경 교육 그리고 장애인 이동 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
공하였다. 또한 오영범 등(2023)은 온ž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장애인,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발제하고 연구 참여자 2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장애인 자립의 현실과 평생교육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을 초청하여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물 활용은 
연구 참여자뿐만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정책 입안자 등에게 장애인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
공하고 타인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이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재현된 사진
을 감상하는 것은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뒤의 생산자가 느낀 결정적 순간을 
드러냄을 의미하는 “사진은 결과(Résult)가 아닌 생성(Genése)이다”라는 앙드레 바쟁(André 
Bazin)의 말처럼 사진을 읽는 대상과 생산자 사이의 소통(이경률, 2013)을 제공한다. 즉, 연구 
참여자가 재현한 사진을 지역 시민과 정책 입안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이들의 생각을 보다 
확실히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결과물 활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연구들처럼 아직까지 많은 연구에서 포토보이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결과물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포토보이스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동향을 확인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사진 문화예술교육에 포토보이스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포토보이스 연구가 처음 등장한 2013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총 30편의 문헌을 분석하였
다. 선별한 연구는 발표 연도, 연구 참여자 구성 및 수, 연구 기간 및 절차, 사진교육, 연구 주제, 
포토보이스 활용 방안 등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장애학생 외에도 가족, 교사 
및 시설관계자, 또래 친구, 성인장애인이 참여한 연구를 함께 분석하였다. Wang과 Burris(1994)가  
중국 원남성 여성의 삶을 사진으로 재현한 연구로 진행한 ‘포토 노벨라(Photo Novella)’에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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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 학교 사회복지사에 관한 연구로 출발하였고 
2013년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처음 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장애인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 관련 연구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 여전히 연구 참여자로 등장
하여 장애에 대한 관찰과 탐색을 진행하는 연구에 대한 비판(김정연, 허유성, 2019)으로 인해 당
사자가 사진을 통해 적극적인 연구 참여자로 등장하는 포토보이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의 등장과 스마트기기의 높은 보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촬영 방법과 조작의 간편함은 당사자가 연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장애학생 당사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적은 편으로 포토보이스를 통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할 방법과 장애 유형에 
따른 교육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시대적 요구와 필요 속에서 등장한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공교
육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에게 사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장애학
생 특성을 반영한 사진 문화예술교육에 포토보이스를 활용한다면 장애학생의 삶을 면밀히 관찰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에서 시
작하여 사회적 관계, 교육, 직업과 자립, 가족의 삶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 
현재 삶의 모습이기도 하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때 마주하게 되는 새로운 세
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으로 이야기되는 이들의 삶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에 
관해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것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포토보이스는 사회적 세력 형성과 
자기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삶을 직접 촬영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서술하여 개인이 느끼는 감정과 상태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을 살펴보는 연구이다(Wang, 1999). 따라서 연구 참여자에 따른 주제 분석은 현재 장애학생과 
주변 삶의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재현되고 연구되고 있는지 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장애학생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찰하고 예
측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생각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촬영 과정을 이해하고 재현한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대부분 진행 초기에 사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체계적인 진행 여부 파악
이 어려웠다. 사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 사진교육의 설계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 중요하
게 작용한다. 따라서 연구설계 과정에서 사진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진행으로 이뤄지도
록 계획하고 재현된 사진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포함한 긴 시간과 많은 회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을 은유하고 상징하는 사진 재현 방법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생활의 단순
성과 상징적인 표현력 부족(전정식 등, 2013)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고 주제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을 관리하고 수집하는 촉진자로서 연구자는 ‘사진을 어떻게 
읽고 그 속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사진을 수집한다는 것은 세계를 수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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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손탁(Sontag, 1997)의 말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 속에서 주관적이고 상징적
인 이야기를 수집하고 주제를 포착해야 한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진으로 제시된 다양한 주제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입안을 상정하여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사진 문화예술교육에 포토보이스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이해와 다
양한 사진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진 문화예술교육5)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이 표현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
서 예술교육전문가인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사는 장애학생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 방법을 체득하
고 있다. 선행 연구 분석에서 포토보이스는 사진이 매우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지만 이를 재현하
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매우 생략되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진 전문가 아닌 
연구자가 사진교육을 진행하고 그 속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장애학생 사진교육에 포토보이스를 활용한다면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제기되는 전문적인 
사진교육의 부재를 보완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카메라를 기본 교구로 진행되는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장애학생에게 매체를 통한 시각적 자극과 환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
하고 반복된 생활에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예술적 표현 경험이 적은 장애학생에게 세상을 관찰
하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단계적인 교육과정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사진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안인기(2020)의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를 
해독하고 유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자리할 것을 강조하며 스마트기기와 같이 기술의 자
동화와 인터페이스의 편리함으로 인해 주체적으로 이미지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사진교육은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학생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사진 재현과 읽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그들
이 내기 어려웠던 목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할 방법을 제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장
애학생의 이미지 문해 역량 향상을 이끌 수 있다. 또한 촉진자이자 전문가인 교수자는 사진으로 
재현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장애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사회와 소통할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사진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진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가 포착한 경험을 함께 느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여 항상 주변인으로만 머물렀던 장애학생에게 주체적인 당사자로 역할을 제시하고 주도적인 
자신을 마주하게 하여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문
화예술교육은 보통 1학기에서 2학기의 기간으로 진행된다. 이는 포토보이스 연구에서 짧은 연구

5) 현재 진흥원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특수학교 사진교육 현황은 2010년 3개학교를 시작으로 2024
년 기준 10개의 학교에서 사진교육이 진행 중이나 특수학급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선발 학교 목록에서 확인된 특수학교 현황으로 그해
에 사진교육 진행 여부는 각 지역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로 분리되어 
있어 수업을 진행하는 예술강사를 통해서 특수학급의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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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적은 회기의 문제를 보완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깊이 있는 주제 탐색과 효과적인 
도구 활용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이 마무리될 때 교내 전시 또는 사진 문화예술교육 진행하
는 예술강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이 재현한 사진을 함께 전시하여 학교 및 사회에 
이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포토보이스에서 장애학생이 참여
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사진 수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하지 않거나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이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물 발표 또
는 전시는 사진 문화예술교육의 진행 현황을 알리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사진을 통한 목소리 내기
를 통해 가족 및 또래 친구, 교사, 학교, 관련 기관 담당자 등에게 사진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ž제도적 지원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가 사진을 매개로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있는 
연구임을 확인하고 포토보이스를 장애학생의 사진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사
진교육에서 포토보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장애학생이 학교 및 사회에서 주체
적이고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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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및�표절방지�규정

미래융합통섭학회의 융합과 통섭 논문지는 한국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지적구조를 
학문으로 표현하고 융합한 학술지로서 연구자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논문지 발간을 통하여 융합 및 통섭 발전에 기여함은 물

론, 융합과학 논문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논문지의 질적 권위는 연

구윤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심사지침의 운영에 달려 있다. 미래융

합통섭학회에서 발행하는 융합과 통섭 논문지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책무를 다하

기 위해 학회 정관 29조를 중심을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투고지침을 상세

화 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제 1장 윤리규정

제 1조(총론)
1. 연구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충분한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동일한 연구와 연구결과가 수행되고 발표되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는 임의로 제외시키거나 첨가되지 않아야 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의 소속 심사자는 심사를 배재하여야 한다. 
4. 미성년자의 논문 투고시에는 소속기관에 정확한 신분확인 후 접수하도록 한다.
5. 원저(original paper), 단신(note), 총설(review)의 유형에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6. 선행연구,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평가는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이중 투고, 복수 출판, 부분 출판 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로

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학회 규정에 따라 불이익 등의 제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8.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 별도의 조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 위반 저자들

에게는 투고금지 등을 적용한다.

제 2조(연구진)
1.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연구자

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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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과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서 소속이 

변경되었을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

(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3조(연구방법)
1.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연구자가 동일한 방법의 연구를 반복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은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구 자료를 임의적으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적

절한 형태로 표기되어야 한다.

제4조(연구대상)
1.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자는 피험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ㆍ방법ㆍ내용ㆍ예견되는 이득ㆍ

내재하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사전에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거절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

를 기술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책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4. 심사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에게 대상자 동의서 및 대상자 선정과 관

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사 절차)
1. 논문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며 논문

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심사자 또는 편집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

하게 기술하여 이의신청을 하되 감정적인 의견은 배제하도록 한다.



224❙                                                       융합과 통섭

3. 연구자는 논문출판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회가 소유하며 전자

저널 등의 형식으로 재간행 될 경우 등은 예외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이해상충) 
1. 저자는 논문 제출 시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상충을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자로 위촉하지 않아

야 한다. 
3. 심사자로 위촉된 자는 심사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편집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있을 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4.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편집위원회의 위원 중 제출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호의 편집 활동에서 제외된다. 
5. 논문과 관련된 재정적인 지원 사항은 반드시 논문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1. 민원 제기 신청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 통지 후 5일 이내에 편

집위원회에 이메일을 통해 이의 제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논문의 원문. 심사의견, 
그리고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종합 검토 후 7일 이내에 논문 투고자에게 이의 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이의 기각: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

의를 기각한다.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의 회부: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경

우, 기존 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며 편집위원이 참여한다.
(3) 재심사 실시: 이의 제기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며, 이때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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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제기)
1. 이의제기 신청

  연구윤리 위반(예: 표절, 중복게재 등)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제보자는 관련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통해 편집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은 실명

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구비되어야 접

수된다.
2. 접수 및 예비 검토

  편집위원장은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 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의 

사실 여부 판단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식 안건으로 상정

한다. 단순 문의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민원은 예비 검토에서 종결될 수 있다.
3. 민원 조사위원회 구성

  예비 검토 결과 정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10일 이내

에 민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

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해당 사안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민원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이관할 수 있다.
4. 조사 기간 및 회신

  민원 조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조사 및 관련자(저자, 심사자 

등)의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 조사 결과는 민원인 및 관련 당사자

에게 공식 서면으로 통보되며, 필요 시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 공지될 수 있다.
5. 판단 기준 및 조치

  민원의 경중과 사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각: 근거 부족 또는 오해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은 기각 처리된다.
(2) 주의 조치: 경미한 연구윤리 미준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저자에게 주의 및 향

후 재발 방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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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철회 및 공지: 표절이나 중대한 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은 

철회되며 학술지에 공지된다.
   - 회원자격 정지 3년의 엄중 문책을 하고,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등 징계를  

한다.
(4) 기관 통보: 필요 시 연구자 소속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6. 비밀 유지 원칙

  민원 제기자 및 피제기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및 처리 과정은 비공개

로 진행된다. 민원 관련 정보는 조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7. 반복적 민원에 대한 처리

(1) 동일 논문·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은 편집위원회(또는 민원 조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접수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2)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추가 조사 없이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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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심사지침

제9조(총론)
1.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심사에 

임하여야 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일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수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지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연구 또는 견해에 상반되는 입장의 연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3.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원고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된 원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사절차)
1. 심사위원은 저자와 논문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없으며,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2. 만약 개인적인 친분이나 기타 사적인 여건상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

되면, 그 이유와 함께 즉시 심사 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3.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심사자의 심사지연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11조(심사서 작성)
1. 수정 지시 등의 심사의견은 정중한 문체(표현)로 쓰고, 심사평의 표현으로 인해 

감정적인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심사 지적사항이 게재를 

위한 조건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의견을 작성할 때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과,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3.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야 한다. 구체적 설명이 부족한 심사결과로 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

음을 감안해야 한다.
4. 게재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2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1인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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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의견에 대하여 심사위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

야 한다.

제12조(중복 및 표절 여부 확인)
논문심사에서는 먼저 심사할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본 논문지나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색하여 중복출판, 부분출판 또는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13조(제목)
논문의 제목은 논문 내용 전반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사

용하여 간결하고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지나친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부
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14조(국문 영문 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적용된 방법(양적, 

질적)의 주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는 연구 문제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결론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국ㆍ영문초록에서 문단 구성은 하지 않으며 영문 초록의 경우 시제와 문법적 표현 

오류를 점검하여야 한다. 국ㆍ영문초록은 첫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5조(서론)
독창적이며 흥미로운 문제 제기가 가장 중요하며,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적 배경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의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흔히 최근의 관련 

연구 경향만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구문제의 학문적 경험적 발전과정도 필요

에 따라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인용은 가급적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인용된 자료가 2차 자

료인 경우에는 2차 자료 인용형식에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제16조(연구방법)
관심 있는 독자로 하여금 기술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연구결과를 

얻어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관찰 또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연구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연구절차가 제시되어야 하며, 
도구를 사용한 논문일 경우 도구의 특성(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적용된 통계적 분석방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문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며, 연구방법(통계적 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

장에게 심사를 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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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과)
연구문제나 가설의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과만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

다. 질적 연구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결과만을 서술한다. 양

적연구 즉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분석 결과

만을 정리한다. 연구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표와 그림은 싣지 않는다. 연구

결과는 연구자가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으로 서술되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

다. 통계용어, 약어, 기호의 의미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약자의 사용은 최소

한으로 한다.

제18조(논의)
결과에서 얻어진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를 관련 이론이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 부합하

는 결과로서 또는 상반된 결과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호하거나 비논리적 주장을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연구 진행

과정의 문제점 및 제한점 등도 다룰 수 있으며, 결과에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해서 설

명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결론)
결론에서 가장 일반적인 오류는 연구결과에서 얻어진 수치를 제시하며 반복 설명

하는 사례이다. 결론에서 변인간의 인과적 관련성 진술은 주어진 연구(실험) 방법(설
계)의 범위 안에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실험, 유사실험, 조사 및 관찰연구에서의 인과

적 결론은 이론적 근거, 비허위적 관계, 시간적 전후관계, 연관성 정도를 바탕으로 매

우 신중히 진술되어야 한다. 결론은 연구 목적(문제)과 연관시켜 진술하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안할 수 없다.

제20조(참고문헌)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 인용한 문헌만 제시한다. 목록에 포함된 문헌은 투

고규정의 다양한 표기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히 2차 자료를 인용한 경우 그 출

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연구의 충실성과 신빙성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매우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학회 투고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문헌들의 표기방법 PA Style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정한 

학술논문작성을 위한 표준형식으로 한다. 이 가이드는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6th edition, Washington, DC: 
APA, 2010)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230❙                                                       융합과 통섭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1조(구성) 위원회는 학회 정관 제8조에 의거하여 구성 및 운영한다.
1. 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10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

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심의 대상인 연구에 대해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투고논문의 윤리적 타당성(날조, 변조, 표절 등)
3.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실험실 안전수칙, 인체나 동물실험 시 준수수칙 등)
4. 공정한 저자표시 및 공로 배분

5. 피험자(연구참가자)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

6. 피험자(연구참가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

7.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8. 제보된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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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24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미래융합통섭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제보 및 접수)
  미래융합통섭학회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문제

가 시정되지 않거나 윤리규정을 명백히 위반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이나 전자우편의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제보 내용에는 논문명,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

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자

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

다.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위원회는 조사에서 판정까지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

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최종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혐의

3. 피조사자의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처리결과

6. 징계조치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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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반드시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보자가 부정행

위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윤리규

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까지 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

야 한다. 조사, 심의, 의결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단지 합당한 공개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에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

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 및 징계건의 내용을 결정

한 후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학회장에게 경고, 논문지 논문게재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

계를 건의할 수 있다. 학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

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대상이 된 연구물은 논문지에서 

논문의 목록과 내용이 삭제되고,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도 삭

제되도록 조치한다.

   제31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정관의 부분적인 내용변경으로 인해 2023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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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편집 규정

[발간목적 및 간기]

1. Journal of Convergence Consilience(JCC)는 미래융합통섭학회의 공식 논문지로서 융합과 통섭 

학술연구(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스포츠 및 문화예술) 등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

를 게재하며, 기타 관련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게재할 수 있다.
2. 논문 투고는 상시를 원칙으로 하며 2, 4, 6, 8, 10, 12월 말일에 접수를 마감한다. 단, 긴급  

   논문 투고의 마감은 발간일 25일 이전까지로 한다.
3. 학회지는 연 6회 격월(1, 3, 5, 7, 9, 11월) 말일에 발간한다. 단, 긴급논문 투고의 마감은   

   발간일 25일 이전까지로 한다.

[원고 제출] 

1. 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설 

   2) 양적 연구

   3) 질적 연구

   4) 기타: 개념분석, Q방법론적 연구, 메타분석 등

2. 본 학회의 투고되는 모든 저자는 회원가입을 반듯이 해야 한다.

3. 본 학회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논문

      ① 심사비 : 60,000원
      ② 게재료(10페이지 기준) : 250,000원
         - 페이지 11쪽부터는 1쪽당 10,000원 금액 추가됨

         - 연구지원기관을 표시할 경우는 100,000원 금액 추가됨

   2) 긴급논문

      ① 심사비 : 200,000원
      ② 게재료(10페이지 기준) : 40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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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11쪽부터는 1쪽당 10,000원 금액 추가됨

         - 연구지원기관을 표시할 경우는 100,000원 금액 추가됨

4. 석, 박사 학위논문의 경우 반드시 학위논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수여자여야 한다. 학위논문(석사, 박사)의 경우는 학위수여자 외에 지도교수 1인에 

한하여 공동 혹은 교신저자로 허용한다.

5. 본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6. 원고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1) http://www.sfcc.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원고 투고 시 당해년 연회비  

   및 심사료 납부 등과 관련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2)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미래융합통섭학회 홈페  

   이지에 본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저작권 활용 및 이양 동의 세부내용 참조). 

   3) 자세한 사항은 미래융합통섭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조한다.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문 사항은 미래융합통섭학회 사무실     

  (사무국장)로 전화, 팩스 또는 e-mail(assa7927@daum.net)을 이용하여 문의한다.

[저작권 활용 및 이양 동의]

저자(들)는 본 논문이 미래융합통섭학회 융합과 통섭(논문지)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해야 한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내용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

나 제출할 계획이 없어야 한다.
4. 본 연구논문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회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

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미래융합통섭학회 융합과 통섭(논문지)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미래융합통섭학

회에 이양해야 한다.

심사비 및 게재료 : 기업은행 007-1004-7943  예금주명 : 미래융합통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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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학회지의 게재 논문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

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출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

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

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

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

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원고 작성]

■ 일반사항

1. 원고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원고 분량

   영문 요약문을 제외한, 초록, 본문, 참고문헌, 표나 그림 등을 포함한 총 페이지 수는 10

페이지로 하며, 10페이지가 넘는 원고는 추가 1페이지당 1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원고 편집

   원고는 A4 용지(170mm × 240)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고, 여백 주기는 위쪽30 

mm, 아래쪽 20 mm, 왼쪽 24 mm, 오른쪽 24 mm, 머리말 10.0, 꼬리말 5, 본문 글자크기

는 9포인트, 자간장평 95%, 자간간격 -5%,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4. 학술용어

   학술용어는 표준용어집(미래융합통섭학회)에 수록된 것을 준용한다.

5. 약어 사용

   영문약자를 사용할 때는 처음 사용할 때에 단어 전체를 표기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제시

한다. 단, 논문제목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는 이탤릭체 소

문자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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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약어와 단위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Publication Manual 제5판 (2001)과 APA양식   

포켓가이드(2020)을 참고로 사용한다.

7. 띄어쓰기

   괄호(  )를 사용할 때의 띄어쓰기는 괄호(  ) 앞에 영문이나 숫자가 올 때는 띄어 쓰고, 
국문이 올 때는 붙여서 쓴다. 괄호(  ) 다음에 오는 조사는 붙여서 쓴다.

8. 연구 도구의 사전승인

   논문에서 저작권이 있는 연구 도구인 그림 사용 시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본문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기기 및 장비의 표기

   기계 및 장비의 경우 괄호( ) 안에 모델명, 제조회사, 도시(주), 국적을 쓴다. 상품명을 뜻

하는 TM, ®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

[원고의 구성]

1. 원고는 겉표지, 논문제목, 국문초록과 ABSTRACT, 본문(표, 그림),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

하며, 각각은 별도의 페이지로 시작한다.

2. 겉표지

1) 제 목, 논문의 종류, 저자(교신저자), 국문초록(주요어), ABSTRACT(KEYWORD), 공시

사항, 편집자 참고사항 순으로 구성한다.
2) 제 목: 한글 및 영문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3) 논문의 종류: 종설,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념분석, Q방법론적연구, 메타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4) 저 자: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직장),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5)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간략히 기술한다. 

6) 교신저자: 성명, e-mail을 기재한다.

7) 공시사항: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표시한다.

      ① 학위논문: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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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따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   

     한다.
      ③ 이해관계(conict of interest) :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    

     한다. 없으면 이해관계 없음으로 표시한다(추가).

  7) 편집자 참고사항1: 연구윤리적 이슈로 논문 심사에 앞서 심사자 또는 편집자가 참고할  

  사항을 자유로이 기술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이 만약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 한다.

     ② 투고한 논문과 유사한 주제, 대상자 혹은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data set에 근거한   

    논문의 발표 또는 투고 내역, 만약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다면 논문   

    의 중복/분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다.

     ③ 사전검토 결과 반려되어 재 투고 한 논문인 경우, 직전 투고와의 차이점과 사유를   

    기술한다.

 8) 편집자참고사항2: 본 연구가 지닌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여도를 논문 심사에 앞서 심  

 사자 또는 편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유로이 기술한다.

     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② 본 연구 결과의 기여도

1.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 임.

   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와 모두 같은 경우)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 ____University.
2.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투고논문에 들어 있는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의 일부인 경우)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______University.

3.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_____University.

4. 이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rst author’ master’ (doctoral) thesis from _____ University.

번호 논문제목 저자 발표학술지명 발표년도 발표권호 발표 또는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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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제목

   논문 제목은 융합과 통섭(인문과학, 산업기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화예술) 등에서 이루

어진 창의적인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 한다.

4. 국문초록과 ABSTRACT

   연구목적(Purpose), 연구방법(Methods), 연구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을 구분하여 줄을 

바꾸지 않고 연결하여 200단어 이내(제목과 저자명을 제외하고)로 기술한다. 원고의 내

용에 부합하는 영문 주요어(Key Words) 5개 이내를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다음에 각각 

첨부하며, MeSH (www.nlm.nih.gov/mesh/MBrowser.html)에 등재된 용어를 원칙으로 한다.

5. 국문 및 영문 요약문

   국문 및 영문초록 다음에 각각의 요약문을 삽입한다.

   요약문은 다음과 같이 소제목에 따라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1) 관련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은 무엇인가?

   2)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3) 융합과 통섭 실무, 또는 교육이나 정책에 적용할 내용은 무엇인가?

      각각의 소제목은 2-3개의 핵심적인 구나 문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핵심 문장은 간결  

  하여야 하며 문장은 20-30 단어로 구성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부터 작성한다. 일반적으  

  로 약어나 참고문헌은 포함하지 않으며,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용어를 피하는 대신  

  글로벌 관점에서 기술한다. 특히, 두 번째 진술(이 논문이 추가한 내용)은 단순한 결   

 과의 나열이 아니라 투고 논문이 증가시킨 지식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며,   

 세 번째 진술 또한 투고 논문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야 한다.

      예) 영문 요약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Summary Statements -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over-75 years age group, with its complex health needs, is likely to make up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workload of accident and emergency stain the coming     

      years.

        • What this paper adds

          An alcohol-based surgical hand rub is more eective than a 6-minute surgical hand 

scrub using 4% chlorhexidine gluconate in terms of microbial counts immediately aer  

      scr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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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Parents’abil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 care in hospital should be thoroughly assessed and their 

participation needs to be supported.

6. 본 문

   1)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순서대로 소제목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연구 방법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세히 기술하여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법인 경우에는 참고문헌만을 제시하며,  

   새로운 방법이거나 기존의 방법을 변형한 경우에는 상세히 기술한다.

   4) 연구 결과: 처리된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도표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본문에서 중복하여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결과만 요약하여 적는다.

   5) 논의: 연구 결과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강조하고 서론과 결과에서 언급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와 연관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며  

   결과의 적용, 제한점, 제언 등을 기술한다.

   6) 결론: 연구 목적과 연관하여 최종 결론만을 간략히 기술하며 연구방법이나 결과 등을  

   반복기술하지 않는다.

   7)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학회의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기술한다.

■ 표(Table), 그림(Figure), 사진(Picture)

1. 표, 그림, 사진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5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와 그림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 배치한다.

2. 표, 그림, 사진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 작성 원칙

   1)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하고, 종선(세로줄)은 긋지 않는다.

   2)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위치하며, 영문일 경우 중요한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 Table 1. Overall Responses to Question Types

   3) 표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4) 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 각주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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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HR=Heart rate; T=Temperature.

   5)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어깨표시(*, †, ‡, §, ||,    

  ¶, #, **, ††)된 부분의 설명은 표의 좌 하단에 한다.

      예: *Survival case; †Dead case.

   6) 인적사항에서 성별은 M/F, 연령은 yr로 기록하고 단위의 크기는 소수점 한자리까지로  

  한다.

   7) 소수점은 그 숫자 값이 ‘ ’을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고, ‘ ’을  

  넘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앞에 0을 기입하지 않는다.

      예: t=0.26, F=0.92

      예: p<.001, r=.14, R2=.61

   8)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 값은 각주를 붙이지 않고 값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003

      p 값이 .000으로 나올 경우에는 p<.001로 기술한다.

4. 그림과 사진 작성 원칙

   1)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 중앙에 위치하며, 영문일 경우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      

  자로 한다.

      예: Figure 1. Mean Responses to Questions by Student Grade Categories.

   2) 사진의 크기는 102×152 mm (4×6 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203×254 mm (8×10 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동일 번호에서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시한다(예: Figure 1-A, Figure 1-B).

   4) 조직 표본의 현미경 사진의 경우 조직부위 명, 염색 방법 및 배율을 기록한다.

   5) 그래프에 쓰이는 symbol은 ●, ■, ▲, ◆, ○, □, △, ◇의 순서로 작성한다.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1. 문헌의 인용은 아래의 예를 참고로 국문 및 영문을 혼용하여 기술하되, 이 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APA의 Publication Manual 제5판(2001), APA양식 포켓가이드(2020)를 참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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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내에서 다른 저자가 같은 내용에서 인용될 때는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괄호 내

에 “; ”;를 이용하여 배열한다.

   예: 스트레스 관리 중재의 효과(나대한, 나민국, 2002; Chau & Chang, 1999; Hong, Park, 

Kim, & Kim, 1998b; Kim, 2006).

3. 본문에 문헌을 인용한 경우 성(family name)을 논문 발행연도와 함께 괄호 속에 표시한다.

  ☞ 보기

   1) 저자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본문 내에 인용될 때마다 모두를 표기한다.

      예: 나대한, 나민국(2002)은 …첫 인용

      예: Paek과 Choi (2003)는 …

      예: Cosgrove와 Riddle (2003)은 …

   2)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의 국문일 경우 모든 저자 이름을 표기하며, 영문일 경우 첫  

   인용에는 모두의 성을 표기하고,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제1저자의 성 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홍일동, 홍이동과 홍삼동(2002)은 …첫 인용

          홍일동 등(2002)은 …반복인용

          Kim, Jung과 Han (2002)은 …첫 인용

          Kim 등(2002)은 …반복인용

          Williams, Johnes와 Smith (1995)는 …첫 인용

          Williams 등(1995)은 …반복인용

      한편, 성과 연도를 (   ) 안에 표기할 경우 최종 저자 앞에는 “ &” 로 표기한다. 단   

   저자가 2명인 경우는 & 앞에 “, ”,를 찍지 않는다.

         예: 융합과 통섭학문은 사회적으로(Kim, Nam, Oh, & Lee, 2003)

         예: 융합과 통섭학문의(Cosgrove & Riddle, 2003)

   3)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처음부터 제1저자의 성뒤에 등(等)을 표기한다.

         예: 홍일동 등(2002), Kim 등(2004)은 융합과 통섭 활성화 방안… 첫 인용, 재인용  

                 모두.

      한편, 성과 연도를 (    ) 안에 표기할 경우 제1저자 뒤에 et al.을 붙인다.

         예: 4차 산업혁명(Song et al., 2008)



242❙                                                        융합과 통섭

         제1저자의 성이 같고, 같은 연도에 게재된 경우 제2저자의 성까지 넣어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극복(Kosslyn, Barrett, et al., 1996)

             극복(Kosslyn, Gabrieli, et al., 1996)

   4) 제1저자의 성이 같고, 같은 연도에 게재된 것이면 제1저자의 이름의 첫 글자(initial)    

  까지 넣어 표기한다.

         예: Emotional stress (Barratt, J., 2005; Barratt, L., 2005)

         예: 융합과 통섭학문은 사회적으로(Kim, H. W., 2006; Kim, J. E., 2006)

   5) 복합인용

      같은 저자의 복합인용인 경우 연도순으로 하여 “, ”,로 띄어쓰고, 저자명은 각 논문마다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김대한, 2006, 2007).

             영문논문의 경우: (Woods, 1995, 2002).

      같은 해에 같은 저자에 의한 한 편 이상의 논문은 연도를 기입 후 a, b, c 등으로     

  첨부하고 연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예: 국문논문의 경우: (김대한, 2004a, 2004b, 출판 중-a, 출판 중-b).

            영문논문인 경우: (Price, 2004a, 2004b, in-press-a, in-press-b).

   6) 저자가 단체인 경우

      첫 인용에는 단체명과 연도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반복 인용할 때는 단체명의 약어를  

    표기한다.

        예: (National Institute Mental Health [NIMH], 1999) …

            (NIMH, 1999) …반복인용

       단체가 대학인 경우 매번 full name를 표기한다.

   7) 개인적인 서신왕래, 메모, 전화통화, 개인적 면담 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참고문헌  

   목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 T.K. Lutes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18, 2001)

           (T.K. Lutes,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18, 2001)

   8) 미래융합통섭학회의 전반적 논문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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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 체 장평 자간 급수 줄간격 들여쓰기 단수 정렬방식 비 고  

큰제목 한컴윤고딕 95 -5 13p 160 - 1 가운데 한줄띄움 

영문 제목 DokChampa 95 -5 11p 130 - 1 가운데

이름/소속/직위 한컴윤고딕 95 -5 8p 180 - 1 가운데 한줄띄움

영문이름/소속/직위 DokChampa 95 -5 9p 180 - 1 가운데

국문초록 맑은고딕 95 -5 8p 130 - 1 혼합

국문 주요어 휴먼고딕 95 -5 8p 130 - 1 혼합

영문초록 맑은고딕 95 -5 8p 130 - 1 혼합

Key words 맑은고딕 95 -5 8p 130 - 1 혼합

교신저자/이메일 맑은고딕 95 -5 8p 160 - 1 혼합

투고일 맑은고딕 95 -5 8p 160 - 1 혼합

I. 제목 한컴윤고딕 95 -5 12p 160 2 1 가운데 한줄띄움

본문 윤고딕120 95 -5 9p 160 2 1 혼합

1. 제목 한컴윤고딕 95 -5 10p 160 2 1 혼합 한줄띄움

1) 제목 한컴윤고딕 95 -5 9p 160 2 1 혼합

표 제목 맑은고딕 95 -5 8p 160 - 1 혼합

표 내용 맑은고딕 95 -5 7p 160 - 1 혼합

그림 제목 맑은고딕 95 -5 8p 160 - 1 가운데

그림 내용 맑은고딕 95 -5 7p 160 - 1 혼합

참고문헌 한컴윤고딕 95 -5 12p 160 - 1 가운데

참고문헌내용 미국심리학회지(APA) 스타일

- 용지설정: 사용자 정의 (폭 170mm× 길이 240mm)
- 여백주기: 위쪽: 30.0, 아래쪽: 20.0, 오른쪽: 24.0, 왼쪽: 24.0 머리말: 10.0, 꼬리말: 5 
 ＊ 교신저자 표시로서 교신저자의 메일주소를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의 주제어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의 주제어에 해당하는 단어로서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영문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요어 : ○○○○○, ○○○○      *** 예) Key Word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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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형식

  1) 학술 논문지

 2) 학위 논문지 

 3) 단행본

양식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회지명, 권, 호, 페이지

예제

국문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래융합통섭학회, 1(1), 1-20.

영문

 Crawford, D. (1987).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nvergence sci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big data. Society for Future 
Convergence Consilience, 1(1), 119-127.

Point

 저자가 2인인 경우     

 [국문] A, B / [영문] A and B
 홍길동, 이몽룡(2012)
 Smith, D. H., & Theberge, N. (201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국문]A, B, C/ [영문]A, B, and C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2012)
 Uysal, M., Joseph, S. C., & Danoel, R. W. (2012)

Point  국문학회지명은 ‘진하게’, 영문학회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양식  저자명, 출판년도, 책명, 출판사

예제

 

국문 홍길동(2012).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과 통섭. 서울: 한국출판사.
영문 Scott, J. (2015).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Point  국문책명은 ‘진하게’, 영문책명은 ‘이탤릭체’로 표기

양식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위구분, 소속 대학원

예제

 

국문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박사

영문

Cha, Y. D. (2010).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nvergence 
sci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big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석사

영문

Kwon, I. S. (2015). Analysis of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convergence    
         sci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using big      
         dat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Point  국문제목은 ‘진하게’, 영문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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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사이트 및 신문기사

5)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6) 참고문헌은 APA의 Publication Manual 5판(2001)과 APA양식 포켓가이드(2022)에 따라 국

어와 영어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한다. 잡지명, 책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명 및 잡지의 

권(Volume)은 이탤릭체로 한다. 책인 경우 책명의 첫 자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잡지인 

경우는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전체 잡지명을 쓴다.

7) 저자가 6인 이상일 때에는 6명까지 모두 기입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표기한다.

    예: Wolchik, S. A., West, S. G., Sandler, I. N., Tein, J., Coatsworth, D., Lengua,

        L., et al. (2000).

8) 주요 온라인 저널은 저작권 정보와 함께 DOI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용 마지막 부분에 

DOI를 기재한다. DOI 기재 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저널 페이지가 호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저널의 권과 호를 모두 기재하며, 동일 연도에 저널 페이지가 연속되

는 경우에는 호를 생략한다. http://www.crossref.org/ 이곳에서 DOI번호로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 보기

1) 정기간행물

   (1) 학술지 : 저자의 이름(last name, initial). (출판연도). 제목. 잡지명, 권(호), 시작페이     

 지-마지막 페이지. doi 순으로 기재한다. 호마다 새 페이지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호     

 를 권 다음에 반드시 기입하고, 페이지가 연속되는 경우는 (호)을 삭제한다.

       예 : 저자가 1인인 경우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래융합통섭학회, 1(1), 1-20.

Ku, G. (2008). Learning to de-escalate: e eects of regret in escalation of commit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05, 221-232. 

양식  URL 주소만 입력

예제
 -미래융합통섭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융합과 통섭, http://www.sfcc.kr).

 참고문헌 -> 중부일보(2022.2.9.). 4차 산업의 혁신과 미래. http://www.joongboo.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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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저자가 3인인 경우

        Van Vugt, M., Hogan, R., & Kaiser, R. B. (2008). Leadership, ollowership, and        

            evolution: Some lessons from the past. American Psychologist, 63(3), 102-116. 

       예 : advance 온라인 출판인 경우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Van Vugt, M., Hogan, R., & Kaiser, R. B. (2010). Leadership, followership, and     

              evolution: Some lessons from the past. American Psychologist, 65(3), 112-123. 

   (2) 잡지기사

        예: Duenwald, M. (2005, January). e psychology of facial expressions. Discover, 26,     

              16-17.

   (3) 신문기사

        예: Mayer, C. E. (2005, January 7). Group takes aim at junk-food marketing.           

               The Washington Post, p. E2.

2) 저 서

   (1) 일반저서

       저자(출판연도). 제목(판). 출판도시: 출판사 이름.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2012).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과 통섭. 서울: 한국출판사.
       예: Maag, J. W. (2004). Behavior management: From theoretical implications to practical  

                   applications (2nd ed.). Belmont, CA: Wadsworth-omson.

       예: Lee, S. W., Kim, J. H., Lee, B. S., Lee, E. H., & Jung, M. S. (2000).             

                 Understanding of nursing theory. Seoul: Soomoonsa.

   (2) 편집된 책

       예: Munslow, A., & Rosenston, R. A. (Eds.). (2004). Experiments in rethinking history. 

     New york, NY: Routledge.

   (3) 저자나 편집자명이 없는 경우

       예: United Press International stylebook: e authoritative handbook for writers, editors,    

                 and news directors (3rd ed.). (1992). Lincolnwood, IL: National.

   (4) 백과사전, 사전

       예: Sadie, S. (Ed.). (1980). 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6th ed., Vols.  

                1-20). London, England: Macmil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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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번역된 책

       예: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3) 편집된 책 내의 논문 또는 chapter

   저자(출판연도). 제목. 편집자명, 책명(쪽수). 출판도시: 출판사.

       예: McCabe, S. (2005). Psychopharmachology and other biologic treatments. In M. A.    

                Boyd (Ed.), Psychiatric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pp. 124-138).      

                 Philadelphia, PA: Lippincott-Williams and Wilkins.

4) 연구보고서

   저자(출판연도). 보고서 제목(보고서 번호). 출판도시: 보고서 제출기관명. 순으로 한다.

   (1)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

       예: Broadhurst, R. G., & Maller, R. A. (1991). Sex oending and recidivism(Tech. Rep.    

               No. 3). Nedlands: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Crime  Research Centre.

   (2) 조직이나 기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

       예: Employee Benet Research Institute. (1992, February). Sources of health insuranc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nsured (Issue Brief No. 123). Washington, DC:    

                Author. 

       예: Youn, B. S., Jung, W. J., Lee, H. S., Yoeun, H. C., Han, S. D., & Park, J. H.      

               (1996). Quality of life in Korean: Implications and polic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5) 학위논문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학위 논문은 가급적 인용하지 않도록 하며, 단 필요한 경우 전체 인용문헌의 10%를 넘지 

않는다.

   참고문헌 내 학위 논문 인용은 저자(출판연도), 제목, 졸업학교, 지역 순으로 한다.

   (1) 박사학위논문

       예: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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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Killgore, L. (2004). Beyond the merit of test scores: Gatekeeping in elite college     

                admiss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Providence,  

                USA.

       예: Choi, Y. J. (1998). A stud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medicine by   

                cancer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 석사학위논문

       예: 홍길동(2012).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과학 지적 구조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예: Hamilton, J. A. (1998). University women’ experience with and perceptions of        

               premenstrual syndrome.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Windsor,   

              Ontario, Canada.

       예: Kwon, I. S. (2003). Eect of music therapy on pain, discomfort and depression for    

               fracture patients in lower extremities. Unpublished master’ Keimyung        

              University, Daegu.

6) 이차 자료에서의 인용

   이차 자료는 일차 자료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힌다.

     예: Collier의 연구가 Staddon의 연구에서 인용되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는 다음과 같   

     이 쓴다.

         Staddon, J. E. (2001). Adaptive dynamics: e theoretical analysis of behavior.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본문 내 인용에서는 일차 자료에서 인용됨(as cited in ~)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Collier presented a somewhat unusual schema related to the “eeding strategies” of   

                 rats (as cited in Staddon, 2001).

     예: Lee의 연구가 Kim의 연구에서 인용되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Kim, S. N. (1999). A structural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women having            

                 hysterectom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 161-173.

         *본문: Lee의 연구(Kim, 1999에 인용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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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의 자료(proceedings)

   (1) 미 출간된 심포지엄 자료

      예: Lichstein, K. L., Johnson, R. S., Womack, T. D., Rean, J. E., & Childers, C. K.      

      (1990, June). Relaxation therapy for polypharmacy use in elderly insomniacs and      

       noninsomniacs. In T. L. Rosenthal (Chair), Reducing medication in geriatric          

       populations.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Behavioral Medicine, Uppsala, Sweden.

   (2) 구두 발표자료(Oral session)

      예: Lanktree, C., & Briere, J. (1991, January). Early data on the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TSC-C).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rofessional society on the abuse of children, San Diego, CA.

   (3) 포스터 발표자료(Poster Session)

      예: Ruby, J., & Fulton, C. (1993, June). Beyond redlining: Editing so-ware that          

       work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Washington, DC.

8) 웹에서 인용

   (1) 저자가 개인인 경우

      예: Ray, O. (2004). How the mind hurts and heals the body. American Psychologist, 59,   

              29-40. Retrieved January 12, 2005, from http://www.apa.org/journals/amp/     

              amp59129.pdf

   (2) 저자가 없는 기사는 기사제목을 저자위치로 이동한다.

      예(가): National wage data. (2004, April 20).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19, 2005, from http://www.bls.gov/bls/blswage.htm#

      예(나): Britain launches new space agency. (2010, March 24). Retrieved January          

                  19, 2010, from http://news.ninemsn.com.au/technology/1031221/britain-

                     launches-new-space-agency

   (3) 저자가 없으면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위키기사)

       Harry Potter. (n.d.). In Wikipedia, e Free Encyclopedia. Retrieved August 28,            

            2010,from http://en.wikipedia.org/w/index.php?title=Harry_Potter&oldid=3807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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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mail, news group, online forum, electronic mailing list 등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예: Hammond, T. I. (2000, November 20). YAHC: Handle Parameters, DOI Genres, etc.    

             Message posted to Ref-Links electronic mailing list, archived at              

             http://www.doi.org/mail-arc-hive/ref-link/msg00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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